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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산재 등 무료 노동상담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이주노동자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1p Korea 한국 5p Nepalese 네팔어 9p Kyrgyzstan 키르기스어 13p Khemer 캄보디아어

2p Chinese 중국어 6p Singhalese 스리랑카어 10p Russia 러시아어 14p Philippines 따갈로그어

3p Burmese 미얀마어 7p Mongolia 몽골어 11p Bengali 벵갈어 15p Tieng Viet 베트남어

4p Thai Language 태국어 8p Uzbekistan 우즈벡어 12p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E 16p English 영어

권리 보장 없이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는 잘못된 정책, 바꿔야 한다!

2020년 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70% 이상

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이상이 흘렀지

만 아직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없

다. 즉, 여전히 약 70%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이 

아닌 곳’에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현재 ‘인구 절벽’ 상태라고 한다. 출

산율이 0.7% 정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

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있

고, 젊은 선주민들은 더 이상 ‘작은 제조업체’이

나,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

지 않는다. 이런 업체들이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살아갈 주택도 별로 없고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

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젊은 인구

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의 변두리나, 농어촌지역

의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그런 곳의 일자리만 소개받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면 비자를 박탈당한다.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한 숙

소는 어떤 집인가? 그 집은 ‘주거 시설’로 등록된 

집인가, 아니면 컨네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창고 

같은 임시가건물인가?  

한국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11

만 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계절노동자들

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을 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도 마땅한 

숙소가 없는 지역과 마을에 있는 사업장에 더 많

은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와 일하게 하겠다는 것

이다. 그 지역에 갑자기 ‘합법적인’, ‘등록된’ 집

이 생겨날 수 있을까? 결국, 또 고용주들은 기존

에 있던 좁은 방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살게 하

고, 불법적인 임시가건물을 늘릴 것이다. 이주노

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

주노동자 알선 책임자인 한국 노동부는 ‘노동력’

이 필요하다는 고용주 측의 요구에는 재빠르게 

반응하여 그 도입규모를 대폭 늘렸지만, 그 노동

력이 곧 ‘사람’이고 ‘노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는 애써 눈감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우

리는 기계, 농기계, 생산자재가 아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이 아니라 인

간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요구해야 하겠다.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숫자 확대’

만 있고 ‘권리 보장’은 없다. 산업 현장과 사장들

이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는 물건처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노동 착취와 차별에 시달

리는 열악한 조건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E-9 고용허가제 노동자 입국 쿼터를 사상 

최대인 11만명으로 정했다. 계절노동자는 상반

기에만 약 2만 7천명을 새로 들어오게 한다. 또 

조선업에 1만 4천명이 부족하다면서 용접, 전기, 

도장 분야 E-7비자 노동자도 수천 명 입국시키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고용허가

제에 ‘장기체류 특례’를 만들어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조건을 채워서 일하면, 출

국 없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인권 수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노동권과 인권 보장 요구에는 정부가 귀를 기

울이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없이

는 한국의 제조업도, 농업도, 어업도, 건설업도, 서비스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

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내국인 노동력이 줄어들고,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주노동자를 더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

에서 고용주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다.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중요하다는 것

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개선하지도 않고 

보장해 주지도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고, 기계나 노예처럼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노동자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

는 기숙사를 보장해야 한다. 산재로 죽지 않도록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임

금체불 당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폭언, 폭

행, 차별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이주민의 인권

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체, 노동

조합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자. � 정영섭(이주노조 활동가)

노동부는 창고 말고, 

농막 말고, 합법적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직장을 소개하라!

법무부는 2월 26일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발

표했다. 이번에는 정부합동단속으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

지 2달 기간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장에도 단속하겠다는 방침

이다.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서 농촌, 공장, 

서비스업종에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니 신규 노동자를 대량으로 유입

하면서 힘들게 코로나 시기에 묵묵히 일해온 미등록 이주노동

자를 내쫒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한국 정부는 야만적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략 40만명이다. 이들이 왜 미등록

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뛰쳐 나오면 미등록이 된다. 

농어촌에는 야간, 연장을 해도 수당이 없다. 

그래서 공장에 비해 월급이 반밖에 안 되어 사업장을 뛰쳐나오

면 미등록이 된다. 미등록이 되는 것이 이주노동자 개인의 잘못

인가? 한국의 법제도가 잘못되었는가? 나쁜 법을 고치지 않고 

나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은 선진국 답지않다.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가? 미등

록 이주노동자가 필요없는가? 묻고 싶다. 한국 노동자가 꺼리고 

등록 이주노동자가 꺼리는 일자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일자

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사회는 멈춘다. 

우리가 일자리를 두고 누구와 다투고 있는가? 가장 열악한 현장

의 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품

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큰 범죄인 취

급을 하지말고 폭력적이고 반 인권적으로 잡아서 강제로 보내

는 단속은 이제 그만해라!

대구에서는 2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11시에 대구출입국 앞

에서 단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매일 대구경북지역 

노동, 인권 단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의 항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함께 항의를 해나가자. 투쟁하지 않

으면 바뀌지 않는다. 같이 투쟁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향상시켜나가자. 강제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

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없는 고용허

가제 폐지하라! 투쟁!

김용철(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반대한다.

 <전국 무료 가입 상담문의            02-2670-9587>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주바지락 (중국어)

 <全国免费入会咨询电话         02-2670-9587> 全国金属劳动工会 

提供拖欠工资及 产灾等免费劳动咨询
金属劳动工会与移住劳动者在一起。

김이찬 (地球人的停留站]活动家)
2020年年末，劳动部曾发布过的调查
结果称，有70%以上的移住劳动者生
活在用’夹心板’或‘集装箱’建的’临
时建筑物’里。从那以后虽然已经过去
了两年多了，但仍没有关于如何改善这
个问题的消息。也就是说仍然有约
70%的移住劳动者生活在‘不是建筑
物的地方’劳动。
据说韩国社会目前处于‘人口悬崖’的
状态。出生率仅为0.7%，居世界最低
水平。除了像首尔和首都圈一样的大城
市以外，从事经济活动的人口正在逐
渐减少，年轻的韩国人不再去‘小型制
造业’、‘农畜产业’、‘建筑业’等的工
作岗位去就业了。在这些企业所在的地
区，没有多少人可以居住的住宅，而且

生活便利设施也不足。
但是大部分移住劳动者们只能在青年
人口减少的城市边缘、农渔村地区找
到工作。只介绍给雇佣许可制劳动者
这样地方的工作岗位，如果在未被允
许的会社就业的话，签证就会被取
消。你们生活的地区，还有雇主提供的
宿舍是什么样的呢？是被登录为‘居住
设施’的房子？还是像集装箱或夹心
板、仓库一样的临时建筑物呢？
韩国政府表示，今年将新引进11万名
雇佣许可制移住劳动者入境。加上季
节劳动者的话，会有更多的劳动者们
来到韩国进行移住劳动。也就是说到
现在为止，将把更多的移住劳动者送
到至今为止连合法的宿舍都没有的地
区和农村的会社里让他们去工作。在

这样的地区会突然冒出来‘合法的’、 
‘登录的’房子吗？到最后，雇主们会
让更多的劳动者住在现有的狭窄的房
间里、增建非法临时建筑物。移住劳
动者的生活和健康会更加恶化。
给移住劳动者介绍工作的负责处是韩
国劳动部，他们对雇主一方提出的需
要‘劳动力’的要求给予尽快回应，大
幅度增加引进规模，但对劳动力也是
‘人’，也是‘劳动者’这一事实却睁一
只眼闭一只眼。
移住劳动者们应该一起要求呐喊‘我
们不是机器、不是农机械、也不是生产
材料！我们是人！不要给我们提供人没
法居住的临时建筑物，而是要保障给
我们介绍能让我们在像人一样生活的
房子里生活的工作岗位！’

정영섭 (移住劳动工会活动家)
在尹锡悦政府实施的移住劳动者政策
中只有“增加人数”却没有“权力保
障”。由于产业现场与老板们的所需把
移住劳动者当作物品一样扩大供应，
但是饱受劳动剥削和歧视的恶劣条件
却没有得到改善。政府将今年的E-9雇
佣许可制劳动者入境配额定为有史以
来最高的11万名。季节劳动者仅上半
期就新增了2万7千名。另外，以造船产
业缺少1万4千名劳动者为由，计划让数千名焊接、电气、涂装领
域的E-7签证劳动者入境。另一方面，在雇佣许可制度里新设
了“长期滞留特例”，制定了如果在同一会社满足一定的条件工
作的话，就可以不用出境连续工作10年以上的制度。
但是对于移住劳动者所处的恶劣的劳动条件、较低的人权水
准，几乎没有要改善的计划。这是因为政府不倾听移住劳动者
的声音、对劳动权及人权保障的要求，只满足雇主的要求而导
致的。但所有人都知道，如果没有移住劳动者的话，韩国的制造
业、农业、渔业、建筑业、服务业都是无法正常运转的。由于国

内劳动力的减少，他们不从事3D(脏、
危险、累)劳动，导致韩国的经济更需
要移住劳动者。
特别是在新冠疫情期间，在移住劳动
者工作的产业，雇主们到处说缺少人
力。在新冠疫情期间充分地证明了移
住劳动者有多重要。但是为什么政府
即不改善移住劳动者的权力，也不保
障他们的权力呢！难道政府认为只增
加移住劳动者的人数，让他们像机器

和奴隶一样工作就可以了嘛！
移住劳动者也同样是人，也同样是劳动者。他们是在韩国社会
工作生活的同一社会成员。应该保障他们变更会社的自由。应
该保障能够像人一样生活的宿舍。应该保障他们的劳动安全，
以免死于产灾。应该正当地适用法律，保障正常领取金薪以免
被拖欠工资。应该制定<禁止歧视法>，以免遭受恶言、暴行、歧
视。所有工作的移住民的人权和劳动权都应该得到保障。应该
修订错误的政策。与移住劳动者团体、劳动工会共同呐喊行动
吧。

在没有保障的情况下，只增加移住劳动者人数的政策是错误的，应该改变！

“劳动部！介绍提供
合法的居住设施的
职场吧！不要仓库，
不要窝棚！”

김용철(金属劳动工会大邱支部 城西工团地区
支会 商谈所长)
法务部在2月26号发表将对未登录移住劳动
者进行严打。这次是从3月2号到4月30号实施
的为期两个月的政府联合严打。特别是此次严
打的方针是也将对会社进行管制。在新冠疫
情期间的三年里，由于移住劳动者的不足，农
村、工厂、服务业领域都面临了很大的困难。但
是现在，解除了新冠疫情的限制后，招聘了大
量的新入境劳动者，却将在新冠疫情期间辛
苦地默默付出劳动的未登录移住劳动者赶出

去。需要的时候雇佣，不需要的话就赶出去，
韩国政府是野蛮的。
目前大约有40万名未登录移住劳动者。让我
们了解一下他们为什么会成为未登录。
在雇佣许可制下，由于变更不了会社，所以逼
不得已地逃出会社的话，就成了未登录了。在
农村渔村工作的劳动者，即使是上夜班加班
的话也没有加班费。所以工资只有在工厂上班
的人工资的一半，因此逃出来的话就会成为未
登录。成为未登录是移住劳动者个人的过错
吗？还是韩国的法制制度的问题？不修改错误
的法律，不遵守错误的法律就说是“非法”，
因此来严打未登录移住劳动者这不是发达国
家的做法。难道真的不感到害羞吗？
我想问的是：不需要未登录移住劳动者吗？韩
国劳动者忌讳的、登录移住劳动者也忌讳的
工作岗位就是未登录移住劳动者的工作岗
位。如果没有未登录移住劳动者的话，韩国社
会就会停下来。不管我们针对工作岗位和谁

争，环境最恶劣的现场的工作都是未登录移
住劳动者的活儿。未登录劳动者们总有一天
也会回到自己的国家。会回到亲爱的家人和朋
友的怀抱里。所以不要因为超过了滞留期就
把他们当作犯了什么大罪一样对待，不要再进
行暴力性、反人权性的严打了。

在大邱，从2月17号开始，每周五11点在大邱
出入境前举行反对严打的集会，每天大邱庆北
地区劳动、人权团体们都会轮流进行抗议示
威。
希望在大邱进行的抗议能够扩散到全国。我
们都联系在一起，在全国各地的朋友们和我
们一起进行抗议吧。如果不进行斗争就不会
改变。让我们一起斗争，一起提高移住劳动者
的劳动权和人权吧。
立即停止强制严打驱逐！让未登录劳动者合
法化！废除连变更会社的自由都没有的雇佣许
可制！斗争！

反对严打驱逐未登录移住劳动者。

2 2023년 상반기



이주바지락 (미얀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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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ပ္္အားး�ခ မရရွိျျ��ခင္းး�၊ လုုပ္္ငန္းး�ခ�င္္ထိိခိုု�က္္မွုု� စသည့့္�တိုု�႕အားး� အခမဲ့့� အၾကံေေ�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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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င္္မ္္အီီခ််န္းး� (ကမာာသားး�တိုု�႕ရဲဲ႕ မွွတ္္တိုု�င္္)
တက္္ၾက�လွုု�ပ္္ရ��းသူူ 
၂၀၂၀ �ွစ္္ကုုန္္ပိုု�င္းး�တ�င္္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၇၀% �က်ာ္္��သည္္ '�ဖာ့့�ညွွပ�ေ�ဆာာက္္အအံုု�' သိုု�မဟုု
တ္္ 'က�န္္တိိန္္နာာ' ျျဖင့္္� ျျပဳဳလုုပ္္ထ�ေ�သာာ 'ယာာယီီအ�
ဆာာက္္အအံုု�' မ�း�တ�င္္ �နထိုု�င္္ၾကရသည္္ဟုု အလုုပ္္
သမ�း ဝန္္ႀကီးး�ဌာာနမွွ စုံံ�စမ္းး�စစ္ေေ�ဆးးမႈႈရလဒ္္မ�း�
ကိုု� �ၾကျျငာာခဲ့့�ဖူးး�သည္္။ ထိုု�အခ်ိိ�န္္မွွ ၂ႏွွ�စ္ေေ�က်ာ္္��ၾကာာ
သ��ေ�သာ္္�လည္းး� မည္္သိုု�မည္္ပုံံ� တိုးး��တက္္လာာသည္္ကိုု�
မူူ သတင္းး�အစအန မၾကားး�ရေေတ�ေ�ခ််။ တစ္္နည္းး�ဆိုု�
ရေေသာ္္� �ရႊႊ႕ေျျ�ပာာင္းး� အလုုပ္္သမ�း ၇၀% ခန႔�သည္္ ‘အိိ
မ္္မဟုုတ္ေေ�သ�ေနရာာ’တ�င္္ �နထိုု�င္္ၿပီးး�
အလုုပ္္လုုပ္ေေ�နၾကရဆဲဲျျ��ဖစ္္သည္္။
လက္္ရွိိ�ကိုု�ရီးး�ယားး�လူူ႔အဖ�ဲ႕အစည္းး�သည္္ 'လူူဦ�ေရ �ခ�ာ
က္္ကမ္းး�ပါးး�'တ�င္ေေ�ရာာက္ေေ�နသည္္ဟုုဆိုု�ၾကသည္္။ က�
လးး �မ�းဖ��ႈ��န္းး� ၀.၇% ျျဖင့့္� ကမၻ��ပၚတ�င္္ အနိိမ့္္�ဆုံးး��
အ�ျခအ�နျျဖစ္ေေ�နသည္္။ ဆိုးး��လ္ႏွွ��င့္္� ၿမိဳဳ�႕ၾကီးး�မ�း�ကဲ့့�သိုု� 
ၿမိဳဳ�႕ျျပဧရိိယာာမ�း�မွွလ�ဲ၍ စီးး�ပ��ေ�ရးးလုုပ္္ငန္းး�မ�း�တ�င္္ ပါါ
ဝင္္လုုပ္္ကိုု�င္္သည့္္� လူူဦ�ေရမွာာ� တျျဖည္းျျ��ဖည္းး� �လ်ာ့့��န
ည္းး� လာာၿပီးး�၊ လူူငယ္္မ�း�အ�နျျဖင့့္� 'အ�သးးစ�းကုုန္္ထုု
တ္္လုုပ္္မွုု�'၊ 'စိုု�က္္ပ���ေ�မ�ျ�မ�ေရးး'�ွင့္္� '�ဆာာက္္လုုပ္ေေ�ရးး 
လုုပ္္ငန္းး�မ�း�တ�င္္ အလုုပ္္မလုုပ္္နိုု�င္္ၾက�တာ့့�ပါါ။ ထိုု�လုုပ္္
ငန္းး�ကုုမဏီီမ�း� တည္္ရွိိ�ရာာ �ဒသမ�း�တ�င္္ လူေေ�နထိုု�င္္ 
ရန္္အိိမ္္ မ�း�မ�း�စ�းစ�း မရွိိ�သည့္္�အျျပင္္  လူူမွုု�ဘဝ အ

ဆင��ျပေေစမည့့္� �နရာာမ�း� လုံေေ��လာာက္္မႈႈမရွိေေ��ပ။
သိုု�႔ေေသာ္္�လ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အမ�း�စုု
သည္္ လူူငယ္္ဦ�ေရ က််ဆင��ေနသည့္္� ၿမိဳဳ�႕စ�န္ႏွွ��င့့္�  �
က်းး�လက္္ �ဒသမ�း�
တ�င္္သာာ အလုုပ္္အကိုု�င္္ ရ��ေဖ�နိုု�င္္ၾကသည္္။ အီးး�နုိိ�င္းး�
အလုုပ္္သမ�းမ�း�လည္းး� ထိုု�သိုု�႔ေေသ�ေနရာာမ�း�
အတ�က္္သာာ အလုုပ္္မက္ေေ�ဆ့့ခ်္္� ရရွိိ�ၾကျျပီးး� ခ�င့္ျျ��ပဳဳခ််က္္မ
ရွိိ�ဘဲဲ အလုုပ�ြ�င���င္္ အလုုပ္္လုုပ္္ပါါက ဗီီဇာာ ႐ုုတ္္သိိမ္းး�
ခံံၾကရျျပန္္သည္္။ သင္ေေ�နထိုု�င္္သည့္ေေ��နရ�ွ�င့္္� သင့္္�အ
လုုပ္္ရွွင္္ �ပးးထားး�သည့္္� အိိမ္္ယာာအ�ျခအ�န ဘယ္္လိုု�
ရွိိ�ပါါ သလဲဲ။ ထိုု�အိိမ္္သည္္ 'လူေေ�နထိုု�င္္ရန္္'အျျဖစ္္ မွွတ္္ပုံံ�
တင္္ထားး�သလားး�၊ သိုု�႕မဟုုတ္္ က�န္္တိိန္္နာာ၊ �ဖာ့့�ညွွပ္္ 
အ�ဆာာက္္အအံုု�၊ ဂိုေေ��ဒါါင္္ကဲ့့�သိုု�႔ေေသာာ ယာာယီီအ�ဆာာ
က္္အအုံံ�လားး�။
ကိုု�ရီးး�ယားး�အစိုးး��ရသည္္ ယခုႏွွ��စ္္အတ�င္းး� 
အီးး�နိုု�င္းး�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အသစ္္ ၁သိိန္းး� ၁ေေ
သာာင္းး� �ခၚယူူရန္္ စီီစဥ္ေေ�နပါါသည္္။ ရာာသီီခ်ိိ�န္္ အလုုပ္္
သမ�းမ�း�ပါါ �ပါါင္းး�လိုု�က္္ပါါက �ျမာာက္္မ�း�လ�ေသာာ 
ေရႊႊ႕ေျျ�ပာာင္းး�အလုုပ္္ သမ�းမ�း� ကိုု�ရီးး�ယားး�သိုု� လ�ေရာာ
က္္လုုပ္္ကိုု�င္္ၾကမည္ျျ�ဖစ္္သည္္။ တစ္္နည္းး�အားျျ��ဖင့့္� ယခုု
အခ်ိိ�န္္အထိိ သင့္္� �လ�ေ��သာာ �နရာာထိုု�င္္ခင္းး�မရွိိ�သ
ည့့္� �ဒသမ��ွ��င့္္� �က်းး�ရ�ာမ�း�ရွိိ� အလုုပ�ြ�င္္မ�း�သိုု�႕ 
ေရႊႊ႕ေျျ�ပာာင္းး�အလုုပ္္ သမ�းမ�း�အားး� ပိုု�႔ေေဆာာင္္အလုုပ္္ခိုု�
င��ေစမည္ျျ�ဖစ္္သည္္။ ထိုေေ��ဒသမ�း�တ�င္္ 'တရ�းဝင္္'၊ 'မွွ

တ္္ပုံံ�တင္္ထ�ေ�သာာ' အိိမ္္မ�း� ရုုတ္္တရက္္ �ပၚေေပါါက္္
လာာနိုု�င္္မလားး�။ �နာာက္္ဆုံးး��တ�င္္၊ အလုုပ္္ရွွင္္မ�း�သည္္ 
လက္္ရွိိ� အခန္းး�က််ဥ္းး� �လးးမ�း�မွာာ�ပဲဲ မ��ျ�ပ�းလ�ေသာာ 
အလုုပ္္သမ�းမ�း�ကိုု� �နထိုု�င္ေေ�စမည့့္� တရ�းမဝင္္ 
ယာာယီီ အ�ဆာာက္္အအုံံ� မ�း�သာာ  
ပိုု�မ�း�လာာလိိမ့့္�မည္ျျ�ဖစ္္သည္္။ �ရႊႊ႕ေျျ�ပာာင္းး�အလုုပ္္သ
မ�းမ�း�၏ ဘဝနွွင့့္�  က််န္းး�မ�ေရးးသည္္သာာ ပိုု�မိုု� ဆိုးး��ရ��း
လာာပါါမ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ကိုု� အလုုပ္္မက္ေေ�ဆ့့ခ�ေ�
ပးးရန္္ တာာဝန္္ရွိိ�သည့့္�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သည္္ 
အလုုပ္္ရွွင္္မ�း�၏ 'လုုပ္္သားး�အင္္အားး�' �တာာင္းး�ဆိုု�မႈႈမ�း�
အ�ပၚ လ််င္ျျ�မန���ာ တုံံ�႔�ပန္ေေ�သာာအားျျ��ဖင့့္� လုုပ္္သားး� အ
မ�း�အျျပ�း တိုးျျ���မွွင့္ေေ��ခၚယူေေ�ပ�ေနျျပီးး� ထိုု�အလုုပ္္သမ�း 
အင္္အားး�စုုသည္္ 'လူူသားး�မ�း�' 'အလုုပ္္သမ�းမ�း�' ျျဖစ္္
သည္္ဟူေေ�သာာ အခ််က္္ကိုေေ��တာ့့� မ််က�ြ�ယ္ျျ�ပဳဳလွ််�က္္ရွီေေ��
နပါါသ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အ�နျျဖင့့္� “ငါါတိုု�သည္္ စ
က္္ယႏၲၲ�ရ�းမ�း�၊ လယ္္ယာာသုံးး�� စက္္ပစည္းး�မ�း�၊ ထုုတ္္
ကုုန္္မ�း� မဟုုတ္္! လူူသားး�မ��ျ�ဖစ္္သည္္! လူေေ�နထိုု�င္္
လိုု�႕မရတဲ့့� ယာာယီီအ�ဆာာက္္အအုံံ� မဟုုတ္္ပဲဲ၊ လူူသားး� 
ဆန���ာ �နထိုု�င္္အလုုပ္္လုုပ္္ကိုု�င္္နုိိ�င္္မည့့္� လုုပ္္ငန္းး�ခ�င္္
ကိုု� အာာမခံံခ််က္ေေ�ပးးပါါ” ဟုု အျျမဲဲမျျပတ္္ အတူူ �တာာင္းး�
ဆိုု�သ�း�ၾကရပါါမည္္။ 

ေဂ�ာင��ေယာာင��ေဆာ့့�ဗ္္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သမဂၢၢ 
တက္ႂႂ�က�လႈႈပ္္ရ��းသူူ)
ယ�န္ေေ�ဆ�ေ��ယာာ အစိုးး��ရ၏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
ဆိုု�င္္ရာာ မူူဝါါဒတ�င္္ 'အ�ရအတ�က္္တိုးး��ခ်ဲဲ�႕ျျခင္းး�' သာာရွိိ�ၿပီးး� 
'အခ�င��ေ�ရးးအာာမခံံခ််က္္' မရွိိ�ပါါ။ စက္္မႈႈလုုပ္္ငန္းး�မ��ွ��င့္္� 
အလုုပ္္ရွွင္္မ�း�ထံံ လိုု�အပ္ေေ�နသည့့္� �ရႊႊ႕ေျျ�ပာာင္းး�အလုုပ္္သ
မ�းမ�း�ကိုု� ကုုန္္ပစည္းး�ကဲ့့�သိုု�  တိုးး��ခ်ဲဲ�႕ေေထာာက္္ပံ့ေေ��ပးးမည္္
ဟုု ဆိုေေ��သာ္္�လည္းး� အလုုပ္္သမ�း �ခါါင္းး�ပုံျျ��ဖတ္္မႈႏွွ��င့္္� ခ�ျ�
ခ�းဆက္္ဆံံခံံရမႈႈမ��ေ�ၾကာာင့္္� ျျဖစ္္ပၚလာာရသည့္္� ဆင္းး�ရ�ြ�
မ္းး�ပါးး�သည့္္� အ�ျခအ�နမ�း�မွာာ� တိုးး��တက္္မလ�ေသးေေ�ပ။ 
အစိုးး��ရက ယခုႏွွ��စ���င္္ E-9  လုုပ္္သားး� ျျပည္္ဝင�ြ�င့့္�ကိုု� 
အျျမင့့္�ဆံုးး�� အ�ရအတ�က္္ ၁သိိန္းး� ၁ေေသာာင္းး�အထိိ သတ္္မွွ
တ္္လိုု�က္ျျ�ပီးး� ရာာသီီခ်ိိ�န္္ အလုုပ္္သမ�းမ�း�ကိုု� ပထမႏွွ�စ္္ဝ
က�ြ�င္္ပင္္ ၂၇,၀၀၀ ဦးး အသစ္္ဝင္ေေ�ရာာက�ြ�င့့္� ျျပဳဳခဲ့့�သည္္။ ထိုု�အျျပင္္၊ သ�ဘၤာာ�တည္ေေ�ဆာာက္ေေ�
ရးးတ�င္္ လုုပ္္သားး�ဥ�ေရ ၁ေေသာာင္းး� ၄ေေထာာင္္ လိုု�အပ္္သည္္ဟုုဆိုု�ကာာ ဂေေဟ�ဆာ္္�၊ လၽွွပ္္စစ္ႏွွ��င့္္� �
ဆးးသုုတ္္ နယ္္ပယ္္မ�း�အတ�က္္ �ထာာင္ေေ�ပါါင္းး� မ�း�စ��ေသာာ E-7 ဗီီဇာာ လုုပ္္သားး�မ�း�ကိုု� �ခၚယူူ
ရန္္ ႀကိဳးး��ပမ္းး�လ််က္္ရွိိ�သည္္။ တစ္္ဖက�ြ�င္္လည္းး� အီးး�နိုု�င္းး�စနစ္္ “ကာာလရွွည္္ အထူးး�ဗီီဇာာစနစ္္” 
ကိုု� ဖန္္တည္းး�ကာာ ကုုမဏီီတစ္္ခုုထဲဲတ�င္္ သတ္္မွွတ္္ခ််က္္မ�း�နွွင့့္� ကိုု�က္္ညီီစ�ာ အလုုပ္္လုုပ္္ကိုု�င္္
ပါါက နိုု�င္္ငံံမွွ ထ�က���ာရျျခင္းး�မရွိိ�ဘဲဲ ၁၀ �ွစ္ေေ�က်ာ္္�� ဆက္္တိုု�က္္လုုပ္္ကိုု�င္္နိုု�င္္မည့္္�  စနစ္္တစ္္ခုုကိုု� 
ဖန္္တီးေေ��ပးးမည္္ဟုု ဆိုု�သည္္။ 
သိုု�႔ေေသာ္္�လ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 နိိမ့့္�က််ဆိုးး��ရ��ေ�သာာ လုုပ္္ငန္းး�ခ�င�ျ��ခအ�န
မ��ွ��င့္္� လူူ႔အခ�င့္္� အ�ရးး အဆင့္္�နိိမ့္္�ပါးး�မႈႈကိုု� တိုးး��တက္ေေ�စရန္္ အစီီအစဥ္္မ�း� မပါါရွိေေ��ခ််။ �ရႊႊ
႕ေျျ�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သံံ၊ အလုုပ္္သမ�းအခ�င��ေ�ရ�ွ�င့္္� လူူ႔အခ�င��ေ�ရးး အာာမခံံခ််
က္္ �တာာင္းး�ဆိုု�မွုု�အ�ပၚ အစိုးး��ရမွွ န�ေ�ထာာင္ေေ�ပးျျ�ခင္းး� မရွိိ�ပဲဲ အလုုပ္္ရွွင္္မ�း�၏ �တာာင္းး�ဆိုု�ခ််က္္
မ�း�ကိုု�သာာ န�ေ�ထာာင္ေေ�သ�ေၾကာာင့္ျျ��ဖစ္္သည္္။ သိုု�႔ေေသာ္္�လည္းး� ကိုု�ရီးး�ယားး�နုိိ�င္္ငံံ၏ ကုုန္္ထုုတ္္၊ 
စိုု�က္္ပ���ေ�ရးး၊ ငါးး�ဖမ္းး�၊ �ဆာာက္္လုုပ္ေေ�ရ�ွ�င့္္� ဝန္ေေ�ဆာာင္္မႈႈလုုပ္္ငန္းး�မ�း�သည္္ �ရႊႊ႕ေျျ�ပာာင္းး�အလုုပ္္သ
မ�းမ�း� မရွိိ�ဘဲဲ မလည္္ပါါတ္္နုိိ�င္္သည္္ကိုု� လူူတိုု�င္းး�သိိပါါသည္္။ ျျပည���င္းး�လုုပ္္သားး� အင္္အားး� �

လ်ာ့့��နည္းး�လာာၿပီးး� 3D (ညစ္္ပတ္္၊ အႏၲၲ�ရာာယ္္မ�း�၊ ခက္္ခဲဲ) 
အလုုပ္္မ�း�အားး� မလုုပ္္နိုု�င္ျျ�ခင��ေၾကာာင့္္� ကိုု�ရီးး�ယားး�စီးး�ပ��ေ�
ရးးတ�င္္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 ပိုု�မိုု�လိုု�အပ္္လ�ေနပါါ
သည္္။
အထူးး�သျျဖင့္္� ကိုု�ရိုု�နာာကာာလအတ�င္းး� �ရႊႊ႕ေျျ�ပာာင္းး�အလုုပ္္
သမ�းမ�း� အလုုပ္္လုုပ္္ကိုု�င္္သည့္္� လုုပ္္ငန္းး�မ�း�တ�င္္ လူူ
အင္္အားး�နည္းး�ပါးး�မႈေေ�ၾကာာင့္္� အလုုပ္္ရွွင္္မ�း�သည္္ �နရာာ
အႏွံ့့���တ�င္္ ရုုတ္္ရုုတ္္သဲဲသဲဲ ျျဖစ္္ခဲ့့�ရပါါသည္္။ ဤမွ််� �ရႊႊ႕ေျျ�ပာာ
င္းး�အလုုပ္္သမ�းမ�း�၏ အ�ရးးပါါမႈႈကိုု� ကိုု�ဗစ္္ကပ္ေေ�ဘးး 
ကာာလက အတည္ျျ�ပ�ေပးးခဲ့့�သည္္။ သိုု�႕ေေသာ္္� အစိုးး��ရမွွ  
ေရႊႊ႕ေျျ�ပာာင္းး�လုုပ္္သားး�မ�း�၏ အခ�င��ေ�ရးးကိုု� ဘ�ေၾကာာင့့္� 
တိုးး��တက္ေေ�အာာင္္ မလုုပ္ေေ�ပးးကာာ ဘာာ အာာမခံံခ််က္္မွွ မေေ
ပးးတာာပါါလဲဲ။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အ�ရအတ�က္္ကိုု�

သာာ တိုးျျ���မင့္္�ၿပီးး� စက္္ပစည္းး� သိုု�မဟုုတ္္ ကၽ�န္္မ�း�ကဲ့့�သိုု�  အလုုပ္္လုုပ္္ရန္္သာာ လိုု�အပ္္သည္္ဟုု သ
တ္္မွွတ္္ထားး�တာာလားး�။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လည္းး� လူူသားး�မ��ျ�ဖစ္္ကာာ တူူညီေေ�သာာ အလုုပ္္သမ�းမ��ျ�ဖစ္္ပါါ
သည္္။ ကိုု�ရီးး�ယားး� လူူ႔အဖ�ဲ႕အစည္းး�တ�င္္ အလုုပ္္လုုပ္္ရင္းး� �နထိုု�င္္ၾကသည့္္� တူူညီေေ�သာာ လူူ႔အ
ဖ�ဲ႕အစည္းး�၏ အဖ�ဲ႕ဝင္္မ��ျ�ဖစ္္ပါါသည္္။
လုုပ္္ငန္းး�ခ�င္္ လ�တ္္လပ���ာ �ျပာာင��ေရႊႊ႕ခ�င့့္� အာာမခံံခ််က္္ရွိိ�ရပါါမည္္။ လူူသားး�မ�း�လိုု� �နထိုု�င္္နိုု�င္္မ
ည့့္� အိိပ္ေေ�ဆာာင္္  အာာမခံံခ််က္္ �ပးးဖိုု�လိုု�အပ္္ပါါသည္္။ စက္္မႈႈမေေတာ္္�တဆမႈေေ�ၾကာာင့္္� အသက�ေ�
သဆုံးေေ���စရန္္ လုုပ္္ငန္းး�ခ�င္္ �ဘးးကင္းး�လုံျျ��ခ�ေ�ရးး အာာမခံံခ််က္္ရွိိ�ရမည္္။ ��ာ�င���း��မႈႈမရွိိ�ဘဲဲ လုုပ္္
အားး�ခမ�း� မွွန္္ကန���ာ ရရွိိ�နိုု�င္္ရန္္ ဥပေေဒအားး� စနစ္္တက်် က််င့္္�သုံးး��ရမည္္။ �ႈတ္ျျ�ဖင့္္� �စာ္္�ကားျျ��ခ
င္းး�၊ ကိုု�ယ္္ထိိလက္ေေ�ရာာက္ျျ�ခင္းး�၊ ခ�ျ�ခ�းဆက္္ဆံျျ�ခင္းး�တိုု� မခံံရ �စရန္္ ခ�ျ�ခ�းဆက္္ဆံံမႈႈ ဆန႔�က််င္ေေ�
ရးး ဥပေေဒတစ္္ရပ္္ကိုု� ျျပ႒ာာန္းး�ရမည္ျျ�ဖစ္္သည္္။ �ရႊႊ႕ေျျ�ပာာင္းး� အလုုပ္္သမ�း အားး�လုံးး��၏ လူူ႔အခ�င့္္�
အ�ရ�ွ�င့္္� အလုုပ္္သမ�းအခ�င��ေ�ရးးမ�း�ကိုု� အာာမခံံခ််က္ေေ�ပးးရမည္္။  မ��းယ�င��ေသာာ မူူဝါါဒမ�း�
ကိုု� �ျပာာင္းး�လဲဲရမ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အဖ�ဲ႕အစည္းး�မ�း�၊ အလုုပ္္သမ�းသမဂၢၢမ��ွ��င့္္�
အတူူ အသံံမ�း�ထုုတ္ေေ�ဖာ္္�ကာာ လွုု�ပ္္ရ��း �ဆာာင�ြ�က္္ၾကပါါစိုု�။  

အခ�င��ေ�ရးးအာာမခံခံ််က္္မရွိိ�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ဦ�ေရကိုု�သာာ တိုးး��လ�ေစသည့္္� မ��းယ�င��ေသာာ မူဝူါါဒကိုု�  �ျပာာင္းး�လဲဲရမည္။ 

"အလုုပ္္သမ�းရံုးး��မွွ ဂိုေေ��ဒါါင္္၊
လယ္္တဲဲ မဟုုတ္ေေ�သာာ 
တရ�းဝင္္အိိမ္္ရ�ေထာာက္္ပံ့့�
သည့္္� လုုပ္္ငန္းး�မ�း�နွွင့့္�သာာ 
အလုုပ္္မက္ေေ�ဆ့့ခ��ေ��ပးးပါါ" 

ဂင္္မ္္ယုံးေေ���ခ�ာလ္္(သတၱဳဳ�အလုုပ္္သမ�းမ�း�သမဂၢၢ �ဒဂူးး�နယ္္ �ဆာာ
င��ေဆာ္္�စက္္မွုု�ဇံုု� အၾကံေေ�ပးးညႊႊန္္ၾက�ေ�ရးးမႉးး�)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အားး� ဖမ္းး�ဆီးႏွိိ����မ္္နင္းး�သ�း�မည္္
ဟုု တရ�ေ�ရးးဝန္္ႀကီးး�ဌာာနမွွ �ဖေေဖာ္္�ဝါါရီီ ၂၆ ရက�ြ�င္္ �ၾကညာာခဲ့့�ပါါ
သည္္။ အစိုးး��ရႏွွ�င့္္� ပ��ေပါါင္းး� ၿဖိဳဳ�ခ�င္းး�မည္ျျ�ဖစ္ျျ�ပီးး� မတ္္လ ၂ ရက္္မွွ ဧၿ
ပီီလ ၃၀ ရက္္  အထိိ �ွစ္္လတာာကာာလျျဖစ္္ပါါသည္္။ အထူးး�သျျဖင့္္� 
ယခုုတစ္္ႀကိိမ္္သည္္ လုုပ္္ငန္းး�ခ�င္္မ�း�အတ�င္းး�ထိိ ဝင္ေေ�ရာာက္္ ဖမ္းး�ဆီးး�
မည့့္� မူူဝါါဒျျဖစ္္ပါါသည္္။ ကိုု�ရိုု�နာာကာာလ ၃
ႏွွစ္္တာာအတ�င္းး� �ရႊႊ႕ေျျ�ပာာင္းး� အလုုပ္္သမ�းမ�း� ရ��းပါးး�လာာ
 �သ�ေၾကာာင့္္� �က်းး�လက္္စိုု�က္္ပ���ေ�ဒသ၊ စက္္႐ုံံ�မ�း�၊ ဝန္ေေ�ဆာာင္္မႈႈ 
လုုပ္္ငန္းး�မ�း�တ�င္္ အခက္္အခဲဲ မ�း�စ�ာရွိိ�ခဲ့့� ပါါသည္္။ သိုု�႔ေေသာ္္� ယခုု
အခါါ ကိုု�ရိုု�နာာထိိန္းး�ခ်ဳဳ�ပ္္မွုု� ႐ုုတ္္သိိမ္းး�လိုု�က္ျျ�ပီးး� လုုပ္္သားး�သစ္္ အ�ျမာာ
က္္အျျမ�း 

ဝင္ေေ�ရာာက္္လာျျ�ပီးး� ကိုု�ရိုု�နာာကာာလ ပင္္ပန္းး�စ�ာ အလုုပ္္ႀကိဳးး��စ�း
ခဲ့့�ၾက�သာာ ဗီီဇာာမဲ့့� �ရႊႊ႕ေျျ�ပာာင္းး� အလုုပ္္သမ�းမ�း� အားး� 
နွွင္္ထုုတ္ေေ�နျျခင္းျျ��ဖစ္္သည္္။ လိုု�အပ္္ခ်ိိ�န္္သုံးး��၍
 မလိုု�အပ္္သည့္္�အခါါ စ�န႔�ပစ္္သည့္္� ကိုု�ရီးး�ယားး�အစိုးး��ရ၏ ရိုု�င္းး�စိုု�င္းး�သည့့္� 
အျျပဳဳအမူ့ျျ��ဖစ္္ပါါသည္္။ လက္္ရွိိ�တ�င္္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၄ သိိန္းး�ခန႔�ရွိိ�ပါါသည္္။ ဘ�ေၾကာာင့္္� ဗီီဇာာမရွိိ�ရသလဲဲ ၾကည့္္�ၾကစိုု�႕။ လုု
ပ္္သားး�င��းရမ္းး�မွုု� အီးး�နုိိ�င္းး�စနစ္္အရ လုုပ္္ငန္းး�ခ�င္္ �ျပာာင��ေရႊႊ႕ရန္္ မျျဖစ္္
နိုု�င္ေေ�သ�ေၾကာာင့္္� လုုပ္္ငန္းး�ခ�င္္မွွ မလႊဲဲ� မေေရွာာ�င္္သာာ ထ�က���ာပါါက 
ဗီီဇာာမဲ့့�သူူ ျျဖစ���း�ပါါမည္္။ လယ္္ယာာလုုပ္္ငန��ွ�င့္္� 
တံံငါါလုုပ္္ငန္းး�မ�း�တ�င္္ ညအခ်ိိ�န္္ သိုု�မဟုုတ္္ အခ်ိိ�န္္ပိုု�လုုပ္္ပါါက အပိုေေ��
ဆာာင��ေၾကးး မရရွိိ�ပါါ။ ထိုု�႕ေေၾကာာင့့္� စက္္႐ုံံ� အလုုပ္္နွွင့့္� ယွွဥ္္ပါါက  
လစာာ ထက္္ဝက္္သာာ ရသျျဖင့့္� လုုပ္္ငန္းး�ခ�င္္မွွ ထ�က���ာမည္္ဆိုု�လွ််�င္္
ဗီီဇာာမဲ့့�သူျျ�ဖစ���း�ပါါမည္္။ ဗီီဇာာမဲ့့�အလုုပ္္သမ�း ျျဖစ္္ရျျခင္းး�သည္္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တစ္္ဦးးခ််င္းး�စီီ၏ အျျပစ္္လားး� ကိုု�ရီးး�ယားး� ဥ
ပေေဒစနစ္္၏ အမ��းလားး�။ မေေကာာင��ေသာာဥပေေဒမ�း�ကိုု� မျျပင္္ဆင္္ပဲဲ 
ဥပေေဒဆိုးး��မ�း�ကိုု� မလိုု�က္္န�ျခင��ေၾကာာင့္္� “တရ�းမ၀င္္” ဟူူ၍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ကိုု� ဖမ္းး�ဆီးး�ၿဖိဳဳ�ခ�ျ�ခင္းး�သည္္ ဖ�့�ၿဖိဳးး��ၿပီးး�နိုု�င္္ငံံ
မပီီသပါါ။ တကယ္္ကိုု� မရွွက္္တတ္္သလားး�။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တကယ္္မလိုု�အပ္္ဘူးး�လားး�။ �မးးခ််င္္
ပါါသည္္။ ကိုု�ရီးး�ယားး�အလုုပ္္သမ�းနဲဲ႕ ဗီီဇာာရွိိ� �ရႊႊ႕ေျျ�ပာာင္းး�အလုုပ္္သ
မ�းမ�း� လုုပ္္ကိုု�င္္ရန္္ တုံံ�႕ဆုိိ�င��ေနေေသာာ �နရာာမ�း�သည္္ ဗီီဇာာမဲ့့� အ
လုုပ္္သမ�းမ�း�၏ အလုုပ္ေေ�နရ�ျဖစ္္သည္္။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
သမ�း မရွိိ�ပါါက ကိုု�ရီးး�ယားး�လူူ႔အဖ�ဲ႕အစည္းး� ရပ္္တန္္႕သ�း�ပါါ လိိမ့္္�

မည္္။ ငါါတိုု�႕ေေတ� အလုုပ္ေေ�နရာာတစ္္ခုုအတ�က္္ ဘယ္္သူေေ�တ�နဲဲ ရန္ျျ�ဖ
စ္ေေ�နၾကသလဲဲ။ နိိမ့့္�က််ဆိုးး��ရ��းဆံုးး�� အလုုပ္္အကိုု�င္ေေ�နရာာဟာာ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 အတ�က္္ပါါပဲဲ။ ဗီီဇာာမဲ့့� �ရႊႊ႕ေျျ�ပာာင္းး�အလုု
ပ္္သမ�း မ�း�လည္းး� သူူတိုု�နိုု�င္္ငံံကိုု� တစ္ေေ�န႔ေေန ျျပန���း�ၾကမွာာ�ပါါ။ ခ််
စ္္တဲ့့�မိိသားး�စုုနွွင့့္� သူူငယ္္ခ််င္းး�မ�း�၏ ရင�ြ�င္္ဆီီ ျျပန္္ၾကမွာာ�ပါါ။ သိုု�႕ေေ
သာ္္� ဗီီဇာာသက္္တမ္းး�ကိုု� �က်ာ္္��လ�န္္သည္္ဆိုု�သည္္နွွင့့္� ရာာဇဝတ္္သားး�
ကိုု� ဆက္္ဆံံသလိုု�မ်ိဳးး���၊ လူူ႔အခ�င��ေ�ရးးကိုု� ဆန႔�က််င္္ကာာ အၾကမ္းး�
ဖက္္ ဖမ္းး�ဆီးျျ��ခင္းး�မ်ိဳးး���၊ အတင္းး�အက််ပ္္ နွွင္္ထုုတ္ျျ�ခင္းး�မ်ိဳးး���ကိုု� ခ််က္ျျ�ခင္းး� 
ရပ္္တန႔�လိုု�က္္ပ�ေတာ့့�။ �ဒဂူးျျ��မိဳဳ�႕ လူူဝင္္မႈႈႀကီးး�ၾကပ္ေေ�ရးး႐���ေရွွတ�င္္ �
ဖာ္္�ဝါါရီီ ၁၇ ရက္္မွွ စတင္္၍ အပတ္္စဥ္္ �သာာၾက�ေန႕တိုု�င္းး� မနက္္ 
၁၁ နာာရီီတ�င္္ ဖမ္းး�ဆီးး�မွုု�အားး� ဆန႔�က််င္္သည့္္� လူူထုုစုေေ�ဝးးပ�ဲကိုု� ျျပဳဳလုု
ပ္္လွ််�က္္ရွိျျ��ပီးး� �ဂူးး�ဂေေယာာင္းး�ဘုေေ�ဒသ အလုုပ္္သမ�ွ��င့္္� လူူ႔အခ�င��ေ�
ရးးအဖ�ဲ႕မ�း�က �နစဥ္္ အလွွည့္္�က်် 
ဆႏႏၵ�ပေေနၾကပါါသည္္။ �ဒဂူးျျ��မိဳဳ�႕၏ ဆႏႏၵ�ပပ�ဲမွွ 
တဆင့့္� နိုု�င္္ငံံအႏွံ့့��� ပ်ံံ�႕�့��သ�း�လိိမ့္္�မယ္္လိုု� �မၽ��္လင့္္�ပါါသည္္။ ကၽ�န္ုု�ပ္္
တိုု�႕အားး�လံုးး�� ခ်ိိ�တ္္ဆက္္မိိလွ််�က္္ရွိျျ��ပီးး� နိုု�င္္ငံံ အႏွံ့့���ထိိ ဆႏႏၵ�ပၾကရေေအာာ
င္္။ မတိုု�က္္လွ််�င္္ �ျပာာင္းး�လဲဲမည္္ မဟုုတ္္ပါါ။ �ရႊႊ႕ေျျ�ပာာင္းး�အလုုပ္္သမ�း
မ�း�၏ အလုုပ္္ သမ�ွ��င့္္� လူူ႔အခ�င��ေ�ရးးမ�း� တိုးး��တက္ေေ�ကာာင္းး�မ�န္္
လ�ေစရန္္ အတူူတက� တိုု�က�ဲ��ဝင္္ၾကပါါစိုု�။
အတင္းး�အဓမ ၿဖိဳဳ�ခ�င္းး�ဖမ္းး�ဆီးျျ��ခင္းး�နွွင့့္� ျျပည္ႏွွ��င္္ဒဏ္ေေ�ပးျျ�ခင္းး�မ�း�ကိုု� ခ််
က္္ခ််င္းး�ရပ္္တန႔��ပးး! ဗီီဇာာမဲ့့� �ရႊႊ႕ေျျ�ပာာင္းး� အလုုပ္္သမ�းမ�း�ကိုု� တရ�း
ဝင္ျျ�ပဳဳလုုပ္ေေ�ပးး!  လ�တ္္လပ���ာ လုုပ္္ငန္းး�ခ�င္္ �ျပာာင��ေရႊႊ႕ခ�င့့္� မရွိေေ��သာာ 
အီးး�နုိိ�င္းး�စနစ္္ ဖ််က္္သိိမ��ေပးး! တိုု�က�ဲ��!

ဗီီဇာာမဲ့့� �ရႊႊ႕ေျျ�ပာာင္းး�အလုုပ္္သမ�းမ�း�အားး� ဖမ္းး�ဆီးျျ��ခင��ွ�င့္္� ျျပည္ႏွွ��င္္ဒဏ္ေေ�ပးျျ�ခင္းး�ကိုု� ဆန႔�က််င္္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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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태국어)

<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การสมััคร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โลหะแห่ง่ชาติิได้้ฟรีท่ีั่�วประเทศ           02-2670-9587>

รับัใหัคัำำ�ปรึกึษาปััญหาแรงงานด้้านการค้้างค่่าจ้้าง,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และอื่่�นๆฟรีี

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โลหะร่ว่มกัับ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มอีชีััน(นัักกิิจกรรม[สถานีีของหมู่่�บ้้าน
โลก])
เม่ื่�อปลายปีี2020ทาง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ได้้เคยประกาศผลการสำำ�รวจที่่�พบว่่า
กว่่า70%’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าศััย
อยู่� ใ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ทำำ�จาก’แผงแซ
นวิชิ’’หรืือ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 และหลัังจาก
เวลาผ่่านไปกว่่า2ปีีแล้้วก็็ตามแต่่ก็ยังัไม่่มี 
ข่่าวว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ปรุุงให้ดี้ีขึ้้� นแต่่อย่่าง
ใด กล่่าวคืือประมาณ70%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
ชาติิยังัคงทำำ�งานโดยอาศััยอยู่�’ ในสถานที่่�ที่่�
ไม่่ใช่่บ้้าน’
สัังคมเกาหลีีในปััจจุุบัันตกอยู่�ใน
สภาวะ’วิกิฤตประชากร’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
ประมาณ0.7%ซึ่่�งต่ำำ��ที่่�สุุดในโลก นอก
เหนืือ จากกรุุงโซลและเมืืองใหญ่่แล้้ว
จำำ�นวนประชากรที่่�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จกรรม
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ค่่อยๆลดลงและคนพื้้� นเมืือง
รุ่่ �นใหม่่ จะไม่่ทำ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
การการผลิิต’ขนาดเล็็ก’,’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
ประมง’,’การก่่อสร้า้ง’ฯลฯ และบริเิวณที่่�
มีีสถาน ประกอบการดัังกล่่าวมีีบ้้านเรืือน
ประชาชนอยู่�อาศััยไม่่มากนัักและสิ่่�งอำำ�นวย

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ก็มีีไม่่เพีียงพอ
แต่่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วนใหญ่่
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ทำำ�ได้้ในเขตชานเมืืองหรืือ
ชนบทที่่�ประชากรวัยัหนุ่่�มสาวกำำ�ลังลด
ลงเท่่านั้้ � นและใน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ะแนะนำ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
ที่่�ตั้้ � งดัังกล่่าวให้เ้ท่่านั้้ � นและหากพวกเขา
ทำ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ำ�งานที่่�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วีซี่่าจะถููกริบิแล้้วทุุกท่่านอาศััยอยู่�ที่่�เขต
ไหนและที่่�พัักที่่�นายจ้้างจััดหาให้เ้ป็็นบ้้าน
ประเภทใด?และบ้้านดัังกล่่าวเป็็นบ้้านที่่�จด
ทะเบีียน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หรืือเป็็นอาคาร
ชั่่�วคราวที่่�เหมืือนโกดัังเช่่น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
หรืือแผงแซนวิชิใช่่หรืือไม่่?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กล่่าวว่่าปีีนี้้� จะนำำ�แรง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ภายใต้้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ำำ�นวน110,000คนมาใหม่่ 
ซึ่่�งเม่ื่�อรวมกัับ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แล้้วจะมีี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ข้า้มาในเกาหลีีเพื่่�อทำำ�งาน
จำำ�นวนเยอะมาก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 งก็็คืือจะ
นำำ�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จำำ�นวนมากไปให้ท้ำำ�งาน
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อยู่�ในเขตพื้้� นที่่�และ
หมู่่�บ้้านที่่�จนถึึง ณ ปััจจุุบัันก็็ยังัไม่่มีที่่�พัักที่่�

เหมาะสมเลย ซึ่่�ง จะเป็็นไปได้้หรืือ?ที่่�จู่่�ๆใน
เขตพื้้� นที่่�ดัังกล่่าวจะมีีบ้้านที่่�จดทะเบีียน’ถููก
ต้้อง 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ในที่่�สุุดนายจ้้างก็็จะให้้
แรงงานจำำ�นวนมากพัักอยู่�ในห้อ้งแคบๆที่่�
มีีอยู่�เดิิมอีกีเช่่นเคย และ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 
ผิิดกฎหมายก็็จะมีีเพิ่่�มมากขึ้้� นซึ่่�งอาจทำำ�ให้้
ชีวีิติและสุุขภาพ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ย่่
ลงได้้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เกาหลีีซึ่่�งเป็็นผู้้�รับัชอบ
จััดห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รีบี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
ต้้องการของนายจ้้างโดยการขยายขนาด
การนำำ�เข้้าโดยทัันทีีเม่ื่�อนายจ้้างเอ่่ยปากว่่า
ต้้องการ’กำำ�ลังแรงงาน’ และพยายามที่่�จะ
ปิิดตาไม่่มองความจริงิที่่�ว่่า กำำ�ลังแรงงาน
ดัังกล่่าวก็็คืือ ‘ค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งออกมาเรียีกร้อ้งร่่วม
กัันอย่่างต่่อเน่ื่� องว่่า”พวกเราเป็็นคน!ไม่่ใช่่
วัสัดุุการผลิิตเครื่่�องจัักรและเครื่่�องจัักร
การเกษตร! ต้้องรับัรองรองให้ท้ำำ�งานใน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มีีบ้้านที่่�สามารถอาศััย
อยู่�ได้้เหมืือนเป็็นมนุษุย์ไ์ม่่ใช่่บ้้านที่่�เป็็น
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

ฉ็็องยองซ๊๊อบ(นัักกิิจกรรม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
ในนโยบา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ของรัฐับาล 
ยุุนซ๊๊อกเยอลนั้้� น มีีแต่่’ขยายจำำ�นวน’แต่่ 
‘ไม่่มี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 สถานประ กอบการ
ด้้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และ นายจ้้างจะขยายการ
จััดห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ม่ื่�อต้องการเหมืือน
เป็็นสิ่่�งของทั้้� งที่่�สภาพการ ทำำ�งานที่่�ย่ำำ��แย่่
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ถููกขููดรีดีและ
เลืือกปฏิิบััติิ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ปรุุงให้ดี้ีขึ้้� น
แต่่อย่่างใด และ รัฐับาลได้้กำำ�หนดโควต้้าการ
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แรงงานใน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
งา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E-9ในปีีนี้้� ที่่� 110,000 คนซึ่่�งสููงสุุ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และในช่่วงครึ่่�งปีีแรกจะนำำ�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 เข้้ามาใหม่่ประมาณ 
27,000คน และนอก จากนี้้� ยังักล่่าวว่่า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ต่่อเรืือยังัขาดแคลน
แรงงานอีกี14,000 คน ดัังนั้้� นจึึงพยายาม ดึึงเข้้าแรงงานวีซี่่าE-9 หลาย
พัันคนในสาขาการเชื่่�อม,การไฟฟ้้า,การพ่่นสีี และ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จะก่่อตั้้� ง
นโยบาย’พำำ�นักระยะยาวเป็็นกรณีีพิิเศษ’ ใน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แร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 หากทำำ�งานครบตามเงื่่�อนไขที่่�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ำำ�หนดสามารถ
ทำำ�งาน10ปีี ขึ้้� นไป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
แต่่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ทบจะไม่่มี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เกี่่�ยวกัับสภาพการทำำ�งาน
ที่่�ย่ำำ��แย่่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ด้้านมนุษุยชนที่่�ต่ำำ��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ลย ทั้้ � งนี่่�
เน่ื่� 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กำำ�ลังรับัฟังแต่่เสีียงเรียีกร้อ้งจากนายจ้้างโดยไม่่ฟังเสีียง
การเรียีกร้อ้ง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 ิแรงงานและ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
ชาติิ ซึ่่�งใครๆก็็รู้้�ว่่ างานด้้านการผลิิต,การเกษตร,การประมง, การก่่อสร้า้ง 

และ งานด้้านบริกิารของเกาหลีีล้้วนไม่่
สามารถดำำ�เนิินไปได้้อย่่างปกติิหากไม่่มี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เศรษฐกิิจ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
ต้้องกา 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มากข้ึ้� นเน่ื่�องจาก
กำำ�ลังแรงง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ลดลงและไม่่ทำำ�งาน
ประเภท3D(สกปรก,อัันตราย,หนััก)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แร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ทำำ�งานในช่่วงโคโรนา นายจ้้างใน
ที่่�ต่่างๆต่่างขาดแคลนกำำ�ลังแรงงงานกัันให้้
วุ่่ �นวาย ภััยพิิบััติิในช่่วงโคโรนายืืนยัันให้เ้ห็น็
ถึึงความสำำ�คัญ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ด้้ แต่่
ทำำ�ไม!รัฐับาลไม่่ปรับั ปรุุงสิิทธิขิองแรงงาน

ต่่างชาติิเลย หรืือคิิดแค่่เพีียงเพิ่่�มจำ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วให้ท้ำำ�งาน
เหมืือนเครื่่�องจัักรหรืือทาส ก็็พอแล้้วหรืืออย่่างไร!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ก็็เป็็นคนและเป็็นแรงงานเหมืือนกัันและ เป็็นสมาชิกิ
ของสัังคมเดีียวกัันทำำ�งานและ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
ให้ส้ามารถ ย้า้ยสถานที่่�ทำำ�งานได้้อย่่างเสรีแีละรับัรองที่่�พัักที่่�สามารถ
ใช้ช้ีวีิติได้้เฉกเช่่นมนุษุย์ ์ต้้อง ได้้รับัประกัั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ทำำ�งาน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เสีียชีวีิ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ต้้องบัังใช้ก้ฏหมายเพื่่�อป้องกััน
การค้้าง ค่่าจ้้างและรับัค่่าจ้้าง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ต้้องออกกฏหมายห้า้มเลืือก
ปฏิิบััติิ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การ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 วาจาและการ
เลืือกปฏิิบััติิ ต้้องรับั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สิิทธิแิรงงา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ทำำ�งานทุุกคน ต้้องเปลี่่�ยนนโยบายที่่� ไม่่ถููกต้้อง มาร่่วมกัันออกเสีียงและ
ดำำ�เนิินการร่่วมกัับกลุ่่�มสหภาพแรงงานกัันเถอะ

นโยบายผิิดๆที่่�มีีแต่่เพิ่่�มจำ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โดยไม่่มีี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ควร
แนะนำำ�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ที่่�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ตามกฏ
หมายให้ไ้ม่่ใช่โ่กดัังหรืือโรง
เรืือน”

คิิมยงเชอล (ผู้้�อำ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ป์รึกึษาสาขาภููมิภาค 
เข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ซ็อ็งซอสาขาแดกูู)
ทา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
ท่ี่�26กุุมภาพัันธ์ว์่า่จะปราบปรา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
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โดยการร่ว่มกัันปราบ
ปรามของรัฐัในครั้้ � งนี้้� เริ่่ �มเตั้้ � งแต่่วันัท่ี่�2เดืือนมีีนาคม
ถึึง30เมษาย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2เดืื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ครั้้ � ง
นี้้� มีีแผนท่ี่�จะทำำ�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
การด้้วย ซึ่่�งในช่ว่ง3ปีีท่ี่�โคโรนาระบาดงานภาค
เกษตร,โรงงานและงานด้้านบริกิารได้้ประสบกัับ
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หนััก แต่่หลััง
จากท่ี่�สถานการณ์์โคโรนาคลี่�คลายลงแล้้วรัฐับาล
ได้้ทำำ�การขัับไล่่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อย่า่งถููกต้้องท่ี่�ทำำ�งานหนัักอย่า่งเงีียบเงีียบมาในช่ว่ง

โคโรนา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พร้้อมนำำ�แรงงานใหม่่เข้้ามา
จำำ�นวนมากการใช้้เม่ื่�อยามจำำ�เป็็นและทิ้้� งไปเม่ื่�อไม่่
ต้้องการของ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ำ�ท่ี่�ป่่าเถ่ื่�อน
ปััจจุุบัั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
ถููกต้้องมีีประมาณ400,000คน มาดููกันว่า่ทำำ�ไม
พวกเขาถึงได้้กลาย 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น่ื่�องจากภายใต้้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 งานได้้จึงหนีี
ออกมาจาก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ลายเป็็นผู้้�ท่ี่�ไม่่ได้้ ลง
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โดยไม่่มีีทางเลืือกและ ในงาน
ภาค เกษตร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ไม่่มีีเบี้้� ยเลี้้� ยงแม้้ว่า่จะ
ทำำ�งานเข้้ากะหรืือทำำ�งานล่่วงเวลาก็ตาม ดัังนั้้� น จึึง
ได้้หนีีออกจากสถานประ กอบการมาเป็็นผู้้�ท่ี่�ไม่่ได้้
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เพราะเงินิเดืือนท่ี่�ได้้รับัไม่่
ถึึงครึ่่�งเม่ื่�อเทีียบกัับงานโรงงาน แล้้วการเป็็นผู้้�ท่ี่� ไม่่
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เป็็นความผิิดส่่วนบุุคคล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หรืือ?หรืือผิิดท่ี่�ระบบกฎหมาย
เกาหลีีหรืือไม่่?   ไม่่สมกัับการ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พััฒนา
แล้้วและไม่่รู้้ �สึึกอัับอายจริงิๆหรืือ?กัับ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วยข้้ออ้้างท่ี่�ว่า่ไม่่รักัษากฏหมายท่ี่�
ไม่่ดีี’ ผิิดกฎหมาย’ โดยไม่่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 
อยากถามว่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
ถููกต้้องไม่่มีีความจำำ�เป็็นหรืือไร? งานท่ี่�แรงงานถููก
ต้้องตามกฏ หมายและ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ลังเลท่ี่�จะ
ทำำ�คืืองา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อย่า่งถููกต้้องซึ่่�งสัังคมเกาหลีีจะหยุุดนิ่่�งหากไม่่มีี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พวก
เรากำำ�ลัังถกเถีียงเรื่่�องงานกัับใคร?ผู้้�ท่ี่�ทำ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
ท่ี่�ทำำ�งานท่ี่�แย่ท่่ี่�สุุดก็็คืื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
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สัักวันัหนึ่่� 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 ต้้องก็็ต้้องได้้เดิินทาง
กลัับ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ตนเองและต้้องได้้กลัับไปหา
อ้้อมกอด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เพื่่�อนอัันเป็็นท่ี่�รักัของ
พวกเขา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อย่า่กล่่าวหา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
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เพีียงเพราะพำำ�นัักเกิินระยะ
เวลาพำำ�นัักและ หยุุด!การต่่อต้้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โดย
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ด้้วยการจัับบัังคัับส่่งกลัับด้้วยความ
รุุนแรงอีีก
ในเมืืองแดกููตั้้ � งแต่่วันัท่ี่�17กุุมภาพัันธ์ทุ์ุกวันัศุุกร์์
เวลา11นาฬิิกาจะมีีการชุุมนุมุต่่อต้้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
ท่ี่�หน้้าสำ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ช้้าเมืืองเขตแดกููซึ่่�งจะมีี
องค์์กรสิิทธิแิรงงานในเมืืองแดกููเคีียงซังัเหนืือได้้
ผลัดกัันประท้้วงทุุกวันั หวังัเป็็นว่า่การประท้้วงในแด
กููจะกระจายออกไปทั่่�วประเทศ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เชื่่�อม
โยงถึึงกัันได้้ ออกมาประท้้วงด้้วยกัันทั่่�วประเทศกัน
เถอะ หากไม่่ต่่อสู้้�ไม่่มีีทางเปล่ี่�ยนแปลง เรามาร่ว่มกััน
ต่่อสู้้� เพื่่�อรักัษาสิทธิแิรงงานและ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กัันเถอะ
ยุุติิ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ละเนรเทศโดยทัันทีี! ออก
กฎหมายท่ี่�ถููกต้้องตามกฏหมาย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ท่ี่�ไม่่ได้้ชึ้้� นทะเบีียน!  ยกเลิิกระบบอนุญุาตจ้้างงา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ขาด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ย้้ายงาน!

ต่่อต้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ละเนรเทศ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อย่่างถููกต้้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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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네팔어)

<देशभर नि:शुल््क परामर््शको लागी सम््पर््क          02-2670-9587> कोरिया धातु मजदुर युनियन 

ब िषय: तलब नपाएको, औधोग िक दुर््घटना इत््ययाद िको श्रम परामर््श 
धातु युनि यन(Korean Metal Workers' Union) र ईजुम िन ग््ववा हाम््कके  एकजुट छन।् 

किम ई छान (चिकुईन अई जङरिउजाङ  
कार््यकर््तता) 
2020 सालको अन््त््यमा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एउटा अनुसन्धानको नतिजा घोषणामा 
भनिएको थियो कि '70% भन््ददा बढी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स््ययान्डविच प््ययानल' 
वा 'कन््टटेनर'ले बनेका 'अस्थायी भवन' मा 
बस््छन्। र त््यसपछि दुई वर््ष भन््ददा बढी 
बितिसकेको छ तर अझै पनि त््ययो कसरी 
सुधार भयो भन्ने कुनै घोषणा छैन। अर्को 
शब््दमा भन्नुपर््ददा, अझै पनि लगभग 70%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घर होईन’ ठाउँमा 
बसिरहेका र काम गरिरहेका छन्।
कोरियाली समाज अहिले ‘जनसङ््ख ख््ययाको 
भिर’को अवस्थामा छ । प्रजनन दर 0.7% 
छ, जुन विश्वमा सबैभन््ददा कम हो। सउल र 
महानगरीय क्षेत्रहरू बाहेक आर््थथिक 
गतिविधिहरूमा संलग््न जनसंख््यया बिस््ततारै 
घट्दै गएको छ र युवाहरू अब 'साना 
कम्पनी', 'कृषि र पशुपालन उद्योग' र 
'निर््ममाण उद्योग' जस््तता कामहरूमा जादैनन्। 
यस््तता कम्पनीहरू रहेका क्षेत्रमा मानिसहरू 
बस््नका लागि घरहरू पनि धेरै छैनन् र 

बसाईका लागि पर््ययाप््त सुविधाहरू पनि 
छैनन्।
तर अधिकांश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युवा 
जनसंख््यया घट्दै गएको सहरको बाहिरी भाग 
वा ग्रामीण क्षेत्रहरूमा मात्र रोजगारी पाउन 
सक््छन्।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मजदुरहरूलाई त््यस््तता ठाउँहरूमा मात्र काम 
गर््न परिचय गराइन््छ र यदि उनीहरूले 
अनधिकृत कार््यस्थलमा काम गरेमा 
उनीहरूको भिसा खारेज गरिन््छ। तपाईं 
कहाँ बस््ननुहुन््छ र तपाईंको रोजगारदाताले 
कस््ततो प्रकारको आवास उपलब्ध गराएको 
छ? के त््ययो घर 'आवासीय सुविधा' को 
रूपमा दर््तता गरिएको छ वा कन््टटेनर, 
स््ययान्डविच प््ययानल, गोदाम जस््ततो अस्थायी 
भवन हो?

कोरियाली सरकारले यो वर््ष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अन््तर््गत 1 लाख 10 हजार 
नयाँ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भित्र्याउने योजना 
बनाएको छ। मौसमी मजदुरहरू समेत गरी 
अझ धेरै मजदुरहरू कोरिया आएर काम 
गर्नेछन्। अर्को शब््दमा भन्नुपर््ददा, उपयुक््त 

बासस्थान नभएका क्षेत्र र गाउँहरूमा थप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ल््ययाएर काम 
गराउनेछन्। त््ययो क्षेत्रमा अचानक 
'वैधानिक्', 'दर््तता भएको' घरहरु बनिएला?

अन््ततः रोजगारदाताहरूले पहिलेकै साना 
कोठाहरूमा अझ धेरै मजदुरहरुलाई 
बसाउने छन र अवैध अस्थायी भवनहरू 
बढाउने छन्।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जीवन र स््ववास्थथ्य अझ खराब हुन सक््छन्।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व्यवस्थित गर््न 
जिम््ममेवार भएको कोरियाली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श्रम बल' आवश््यक परेका 
रोजगारदाताहरूको अनुरोधलाई तुरुन््ततै 
प्रतिक्रिया दिने र परिचयको स््कके ल धेरै 
बढाएको छ, तर ‘श्रम बल’ भनेको 
‘मानिस’, ‘मजदुर’ हो भन्ने तथ््य बारे आँखा 
बन््द आँखा बन््द गरेका छ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हामी मेसिन, कृषि 
मेसिनरी वा उत््पपादन सामग्री होइनौौं! मानिस 
बस््न नमिल््नने अस्थायी भवन होइन, मानविय 
रुपमा बस््न मिल््नने घरमा बसेर काम गर््न 
पाउने ग््ययारेन््टटी देउ!” भनी माग गर््ननुपर््दछ। 

जङ यङ सब (प्रवासी मजदुर युनियन  कार््यकर््तता)
युन सक यल सरकार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नीतिमा 'संख््यया विस््ततार' मात्र छ तर 'अधिकार 
ग््ययारेन््टटी' छैन। श्रम कार््यस््थल र मालिकहरूलाई 
आवश््यक पर्ने  सामान सरह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आपूर््तति विस््ततार गर्नेछन्, तर श्रम शोषण र 
भेदभावबाट पीडित अवस््थथाको सुधार गरिरहेको छैन। 
सरकारले यो वर््ष 1 लाख 10 हजार E-9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मजदुरहरुको प्रवेश कोटा 
तोकेको छ, जुन अहिलेसम््मक उच््च हो। मौसमी 
मजदुरहरू मात्र पहिलो आधा बर््षमा लगभग 
27,000 नयाँ ल्याउनेछन्। साथै, जहाज निर््ममाण उद्योगमा 14,000 जनाको कमी छ 
भनी वेल््डडिङ, बिजुली र पेन््टटिङ क्षेत्रमा हजारौं E-9 भिसाका मजदुरहरू ल्याउन प्रयास 
गरिरहेको छ। अर््ककोतर््फ ,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मा ‘दीर््घकालिन बसाइ विशेष’ निती 
बनाएर एकै कार््यस््थलमा काम गरी निश्चित सर््तहरू पुरा गरेर काम गर्‍यो भने देश फिर्ती 
नभईकन 10 वर््षभन््ददा बढी काम गर््न सकिन व्यवस््थथा बनाउने बताइएको छ।
तर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कमजोर श्रम अवस््थथा र मानव अधिकारको न््ययून स््तरमा 
सुधार गर्ने  कुनै योजनाहरू छैनन। किनभने आप्रवासी कामदारको आवाज, श्रम 
अधिकार र मानव अधिकारको ग््ययारेन््टटी गर्ने  मागलाई सरकारले सुन््ददैन तर 
रोजगारदाताको माग मात्र सुन््नने  गर््छ। तर कोरियाको उत््पपादन क्षेत्र, कृषि क्षेत्र, 
मत््स््यपालन क्षेत्र, निर््ममाण र सेवा उद्योगहरू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विना राम्ररी चल््न 
सक््ददैनन भन््नने  कुरा सबैलाई थाहा छ। स््वदेशी श्रमशक््तति घटदै गएको छ र 3D(फोहोर, 

खतरनाक, र कडा परिश्रम) श्रमहरू नगर्ने  हुनाले 
कोरियाली अर््थतन्तत्रलाई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आवश््यकता बढेको छ।
विशेषगरी कोरोनाको समयमा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काम गर्ने  उद्योगमा जनशक््तति अभाव भएको भनी 
रोजगारदाताहरू विपतमा परेका थिए। कोभिड-
19को प्रकोपमा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महत्तत्वको कती 
छ भन््नने  कुराको पुष्टि भएको छ। तर किन सरकारले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हकहितमा सुधार पनि गर्दैन 
ग््ययारेन््टटी पनि दिदै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संख््यया 
मात्र बढाउने, मेसिन वा दास जस््ततै  काम मात्रै  गरे 

हुन््छ भनी सोचेको हो 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 पनि समान मानिस र मजदुर हो। उनिहरू पनि कोरियाली समाजमा 
काम गर्ने  र बस््नने  एउटै समाजका सदस््य हुन्।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को स््वतन्तत्रताको 
ग््ययारेन््टटी हुनुपर््छ। मानविय रुपम बस््न मिल््नने  आवाशको ग््ययारेन््टटी गर््न आवश््यक छ।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मा परेर मृत््ययु नहोस् भनेर श्रम सुरक्षाको प्रत््ययाभूति हुनुपर््छ। तलब 
भुक््ततानी ढिलाइ नगरी सही रूपमा प्राप््त गर््नका लागि कानूनको उचित कार््ययान््वयन 
हुनुपर््छ। मौखिक दुव्रर्यवहार, कुटपिट र भेदभाव रोक््नको लागि भेदभाव निषेध कानून 
बनाइनुपर््छ। काम गर्ने  सम््पपुर््ण  आप्रवासीहरूको मानव अधिकार र श्रम अधिकारको 
प्रत््ययाभूति हुनुपर््छ। गलत नीतिहरू परिवर््तन गर््ननुपर््छ। प्रवासी मजदुर संस््थथा र मजदुर 
युनियनसँग मिलेर आवाज उठाऔं र कार््य गरौं।

अधि कारको ग््ययारेन््टटी  नभई प्रवास ी मजदुरहरुको संख््यया मात्र बढाउन ेगलत नि त ीहरु पर िवर््तन गर््ननुपर््छ!

“श्रम मन्त्रालयले 
गोदाम होईन, टहरा 
होईन, वैधानि क रुपको 
आवाश उपलब्ध गर्ने 
कार््यस्थलको पर िचय 
दे उ!”

किम योङ छल (धातु मजदुर युनियन  देजु शाखा सङ्स 
औधोगिक क्षेत्र परामर््श मेनेजर)
फेब्रुअरी 26 मा न््ययाय मन्त्रालयले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माथि धडपकड गर्ने  घोषणा गरेको छ। 
यसपटक संयुक््त सरकारको धडपकडको रूपमा मार््च 2 देखि 
अप्रिल 30सम््म दुई महिनाको अवधि हो। विशेषगरी यसपटक 
कार््यस््थलहरूमा पनि धडपकड गर्ने  भनिएको छ। कोरोनाको 3 
वर््ष अवधिमा विदेशी मजदुरको कमी हुुँदा ग्रामीण क्षेत्र, 
कलकारखाना, सेवा उद्योगमा निकै कठिनाइ भएको थियो। तर, 
अहिले कोरोना समाप््त भएपछि ठूलो संख््ययामा नयाँ मजदुरहरु 
भित्र्याउँदै छन र कोरोनाको समयमा चुपचाप मिहिनत गर्दै  
आएका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ई धपाउन 

लागेका छन्। आवश््यक पर््ददा प्रयोग गर्ने  र नचाहिन बेला 
फ््ययााँकि दिन कोरियाली सरकार अशभ््य छ।
हाल,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4 लाख छन्। 
यिनीहरू किन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हुन्, यसबारे बुझौं।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अन््तर््गत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असम््भव भएकोले यदि केहि हद नलागेर तपाईंले कार््यस््थल 
छोड्नु भयो भने तपाईंको दर््तता हुुँ दैन । कृषी र मत््स््यपालनमा 
रात्री काम वा ओभरटाइम काम गरेपनी भत्ता छैन। त््यसैले यदि 
तपाईं कार््यस््थलबाट बाहिर निस््कनु भयो भने कम््पनीको 
तुलनामा तलब आधा मात्रै  हुन््छ र तपाईं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ब््यक््तती हुनेछ। के यो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को व्यक््ततिगत गल्ती हो?

कि कोरियाली कानुनी प्रणाली गलत हो?
विकसित रास्टट्रले खराब कानूनहरू ठीक नगर्ने  र खराब 
कानूनहरूको पालना गरेन भनेर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मजदुरहरुलाई "गैरकानूनी" भन््ददै  उनीहरूलाई कारबाही गर््ननु 
बिकसित रास्टट्रले गर्ने  काम होईन। अलिकती पनि लाज लाग््ददैन?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मजदुरहरूको आवश््यकता छैन? भनी 
सोध््न चाहन््छछु । कोरियाली मजदुरहरू र दर््तता(भिसा) 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गर््न नचाहने कामहरू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 गर््छन।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छैन भने कोरियाली समाज रोकिनछ। 
कामको लागि हामी कोसँग लडिरहेका छौं? सबैभन््ददा दुख र 
गार्‍हो ठाउँमा काम गर्ने  जिम््ममेवारी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लाई छ।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 पनि कुनैदिन आफ््ननो देश फर््क न््छन। आफ््नना प्रिय 
परिवारको काखमा र साथीहरू भेट्न फर््कन  छन। त््यसैले 
बसाइको अवधी नाघ््ययो भन््ददाइमा उनिहरुलाई ठूलो अपराधीको 
रूपमा व्यवहार नगर, हिंसात््मक र मानव अधिकाररहित 
तरिकाले समात््नने  र जबरजस््तती पठाउने धडपकड अब रोक!
फेब्रुअरी 17 देखि हरेक शुक्रबार बिहान 11:00 बजे देगु 
अध््ययागमन कार््ययालय अगाडि र्‍याली गर्दै  आएको छ र देगु 
ग््यङबुक प्रान््तका श्रमिक तथा मानव अधिकार संस््थथाहरूले हरेक 
दिन पालैपालो विरोध प्रदर््शन गरिरहेका छन्।
देगुमा भएको यो विरोध देशभर फैलिनछ भनी आशा गर््छछौ । हामी 
सबै जोडिएका छौं र देशैभर मिलेर विरोध गरौं। यदि लड्नुहुन््न 
भने परिवर््तन हुुँ दैन। प्रवासी मजदुरहरूको श्रम र मानव अधिकार 
सुधारका लागि मिलेर लडौ।
जबरजस््तती धडपकड तुरुन््त बन््द गर! दर््तता(भि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मजदुरलाई वैधानिक गर! कार््यस््थ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स््वतन्तत्रता नभएको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रणाली खारेज गर! थुजेङ 
(संघर््ष)! 

दर््तता(भि सा) नभएका आप्रवास ी मजदुरहरूको धडपकड वि रोध गर््छ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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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스리랑카어)

 <රට පුරාා නො�ොමිලේ� ලියාාපදිංංචි පිළිබඳ විමසීම්       02-2670-9587> ජාාතික ලෝ�ෝහ කම්කරුු සංංගමය

කිම් ඊ චන් (පෘෘථුවියේ� නැැවතුම්පො�ොල) 
ක්‍රිියාාකාාරික)
2020 අවසාානයේ�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විසින් පරීක්ෂණයක 
ප්‍රරතිඵල ප්‍රරකාාශයට පත් කළේ�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න් 70%කට 
වඩාා වැැඩි ප්‍රරමාාණයක් ජීවත් වන්නේ� 
'සැැන්ඩ්විච් පැැනල්' හෝ�ෝ 'කන්ටේ�නර්' 
වලින් සාාදන ලද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 වල බවයි. එතැැන් සිට 
වසර දෙෙකකට වැැඩි කාාලයක් ගත වී 
ඇත, නමුත් එය වැැඩිදියුණු වී ඇති 
ආකාාරය පිළිබඳව තවමත් වචනයක් 
නො�ොමැැත. වෙ�නත් වචන වලින් 
කිවහො�ො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න් 70% ක් පමණ 
තවමත් නිවාාස නො�ොමැැති ස්ථාානයක 
ජීවත් වෙ�මින් වැැඩ කරති.
කො�ොරියාානු සමාාජය මේ� වන විට 
"ජනගහන කඳු බෑෑවුම" ලෙ�ස 
හැැඳින්වේ�. සාාඵල්‍යයතාා අනුපාාතය 0.7% 
වන අතර එය ලෝ�ෝකයේ� අඩුම 
අගයකි. සෝ�ෝල් සහ මෙ�ට්‍රො�ො�පො�ොලිටන් 
ප්‍රරදේේශ වැැනි අගනගර ප්‍රරදේේශ හැැරුුණු 
විට, ආර්ථික ක්‍රිියාාකාාරකම්වල 
නියැැලෙ�න පුද්ගලයින් සංංඛ්‍යා�ාව 
ක්‍රරමයෙ�න් අඩුවෙ�මින් පවතින අතර, 
තරුුණ ජනතාාව තවදුරටත් 'කුඩාා 
ව්‍යා�ාපාාර, කෘෘෂිකාාර්මික හාා පශු සම්පත් 
කර්මාාන්ත' සහ ' එවැැනි රැකියාා වල 
නියුක්ත නො�ොවේ�. මෙ�ම සමාාගම් පිහිටාා 

ඇති ප්‍රරදේේශවල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මට  
නිවාාස නො�ොමැැති අතර ජීවත් වීමට 
ප්‍රරමාාණවත් පහසුකම්ද නො�ොමැැත.
කෙ�සේ� වෙ�තත්, බො�ොහෝ�ෝ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ට රැකියාා සො�ොයාා ගත 
හැැක්කේ� තරුුණ ජනගහනය 
අඩුවෙ�මින් පවතින නගර හෝ�ෝ ග්‍රාා�මීය 
ප්‍රරදේේශවල මාායිම්වල පමණි.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ක්‍රරමයේ� සේ�වකයින් එවැැනි 
ස්ථාානවල රැකියාා සඳහාා පමණක් 
හඳුන්වාා දෙෙනු ලබන අතර, ඔවුන් 
අනවසර සේ�වාා ස්ථාානයක සේ�වය 
කරන්නේ� නම්, ඔවුන්ගේ� වීසාා 
බලපත්‍රරය අවලංංගු වේ�. සහ 
සේ�වාායෝ�ෝජකයාා විසින් සපයනු ලබන 
නවාාතැැන් මො�ොනවාාද? එම නිවස 
'නේ�වාාසික පහසුකමක්' ලෙ�ස 
ලියාාපදිංංචි කර තිබේ�ද, නැැතහො�ොත් එය 
බහාාලුමක්, සැැඬ්විච් පැැනලයක් හෝ�ෝ 
ගබඩාාවක් වැැනි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ලක්ද?
මේ� වසරේ�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ක්‍රරමය 
යටතේ� නව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 
110,000 ක් හඳුන්වාා දීමට කො�ොරියාානු 
රජය සැැලසුම් කරයි. සෘෘතුමය 
සේ�වකයින් ඒකාාබද්ධ වූ විට, බො�ොහෝ�ෝ 
කම්කරුුවන් කො�ොරියාාවට පැැමිණේ�. . 
වෙ�නත් වචන වලින් කිවහො�ොත්, සුදුසු 
නවාාතැැන් පහසුකම් නො�ොමැැති 
ප්‍රරදේේශවල සහ ගම්වල රැකියාා ස්ථාාන 
වෙ�ත වැැඩි වැැඩියෙ�න්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 ගෙ�නැැවිත් ඔවුන් වැැඩ 
කිරීමට සලස්වනු ඇත. එම ප්‍රරදේේශයේ� 
හදිසියේ�ම 'නීත්‍යා�ානුකූල', 'ලියාාපදිංංචි' 
නිවසක් තිබිය හැැකිද? අවසාානයේ�දී, 
දැැනට පවතින කුඩාා කාාමරවල ජීවත් 
වීමට සහ නීති විරෝ�ෝධී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 වැැඩි කිරීමට හාාම්පුතුන් 
විසින් තවත් සේ�වකයින්ට බල කරනු 
ඇත.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ජීවිත සහ සෞ�ෞඛ්‍යයය ඊටත් වඩාා නරක 
විය හැැකිය.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සංංවිධාානය 
කිරීමේ� වගකීම දරන කො�ොරියාානු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ශ්‍රරම බලකාාය' 
සඳහාා සේ�වාා යෝ�ෝජකයන්ගේ� 
ඉල්ලීම්වලට ඉක්මනින් ප්‍රරතිචාාර දැැක්වූ 
අතර හඳුන්වාාදීමේ� පරිමාාණය විශාාල 
ලෙ�ස වැැඩි කළ නමුත්, ශ්‍රරම බලකාාය 
යනු 'ජනතාාව' සහ 'කම්කරුුවන්' යන 
කාාරනයේ�දි ඔවුන්ගේ� ඇස් වසාා 
ගැැනීමට ඔවුන් දැැඩි උත්සාාහයක් දරයි.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දිගටම 
පවසන්නේ�, “අපි යන්ත්‍රර, කෘෘෂිකාාර්මික 
යන්ත්‍රෝ�ෝ�පකරණ හෝ�ෝ නිෂ්පාාදන ද්‍රව්‍යය 
නො�ොවේ�! මිනිසෙ�කි!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ය නො�ොහැැකි තාාවකාාලික 
ගො�ොඩනැැගිල්ලක නො�ොව මිනිසුන්ට 
මිනිසෙ�කු මෙ�න් ජීවත් විය හැැකි 
නිවසක මිනිසුන්ට ජීවත් විය හැැකි 
සහ වැැඩ කළ හැැකි රැකියාාවක් 
සහතික කරමු! ”

ජොං�ං� යොං�ං� සො�ොප් (සංංක්‍රරමණ සංංගමයේ� 
ක්‍රිියාාකාාරි)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පිළිබඳ යූන් සො�ොක්-
යෙ�යෝ�ෝල් ආන්ඩුවේ� ප්‍රරතිපත්තියට ඇත්තේ� 
'සංංඛ්‍යා�ා ප්‍රරසාාරණය' පමණක් වන අතර 
'අයිතිවාාසිකම් සහතිකයක්' නො�ොමැැත. ඔවුන් 
පවසන්නේ� කාාර්මික ස්ථාාන සහ භාාණ්ඩ වැැනි 
ලො�ොක්කන්ට අවශ්‍යය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සැැපයුම පුළුල් කරන නමුත් 
ශ්‍රරම සූරාාකෑෑමෙ�න් 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න් පෙ�ළෙ�න දුප්පත් තත්වයන් 
වැැඩිදියුණු නො�ොවන බවයි.. ආන්ඩුව මේ� වසරේ� 
E-9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සේ�වකයින් 110,000 ක 
ප්‍රරවේ�ශ කෝ�ෝටාාව සකස් කර ඇති අතර එය 
මෙ�තෙ�ක් පැැවති ඉහළම අගයයි. සෘෘතුමය සේ�වකයින් පළමු භාාගයේ�දී 
පමණක් නව සේ�වකයින් 27,000 ක් පමණ ගෙ�න එයි. මීට අමතරව, නැැව් 
තැැනීමේ� කර්මාාන්තයට පුද්ගලයින් 14,000 ක හිඟයක් පවතින අතර, එය 
වෙ�ල්ඩින්, විදුලිය සහ පින්තාාරුු කිරීමේ� ක්ෂේ�ත්‍රරවල E-7 වීසාා සේ�වකයින් 
දහස් ගණනක් ගෙ�න්වාා ගැැනීමට උත්සාාහ කරයි. අනෙ�ක් අතට යම් 
කො�ොන්දේේසි සපුරාාලීමෙ�න්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ක්‍රරමයේ� “දිගුකාාලීන රැඳී සිටීමේ� 
විශේ�ෂත්වයක්” ඇතිකරගෙ�න සේ�වාා ස්ථාානයක සේ�වය කරමින් වසර 
10කට වැැඩි කාාලයක් රට හැැර නො�ොගො�ොස් වැැඩ කළ හැැකි ක්‍රරමවේ�දයක් 
නිර්මාාණය කරන බවද පැැවසේ�.
කෙ�සේ� වෙ�තත්,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ගේ� දුර්වල සේ�වාා තත්ත්වයන් සහ 
අඩු මාානව හිමිකම් වැැඩිදියුණු කිරීමට බො�ොහෝ�ෝ සැැලසුම් නො�ොමැැත. 
මක්නිසාාද යත් විග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හඬට සහ කම්කරුු අයිතීන් හාා 
මාානව හිමිකම් සහතික කරන ලෙ�ස කරන ඉල්ලීම්වලට රජය කන් නො�ොදී 
හාාම්පුතුන්ගේ� ඉල්ලීම්වලට පමණක් සවන් දෙෙන බැැවිනි. කෙ�සේ� වෙ�ත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නො�ොමැැතිව කො�ොරියාාවේ� නිෂ්පාාදන, කෘෘෂිකර්මාාන්ත, 

ධීවර, ඉදිකිරීම් සහ සේ�වාා කර්මාාන්ත නිසි 
ලෙ�ස ක්‍රිියාාත්මක විය නො�ොහැැකි බව කවුරුුත් 
දනිති. දේේශීය ශ්‍රරම බලකාාය අඩුවීම සහ 
ත්‍රිිමාාණ (අපිරිසිදු, භයාානක සහ වෙ�හෙ�ස 
මහන්සි වී වැැඩ කරන) වැැඩ නො�ොකරන නිසාා 
කො�ොරියාානු ආර්ථිකයට තව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අවශ්‍යය වේ�.
විශේ�ෂයෙ�න්, කො�ොරෝ�ෝනාා සමයේ�දී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සේ�වය කරන කර්මාාන්තයේ�, ශ්‍රරම 
හිඟය නිසාා සේ�වාා යෝ�ෝජකයෝ�ෝ තැැන තැැන 
සිටියහ. COVID-19 ව්‍යයසනය අතරතුර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වැැදගත්කම 
තහවුරුු කර ඇත. නමුත් රජය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අයිතිවාාසිකම් වැැඩි දියුණු 

කරන්නේ� හෝ�ෝ සහතික නො�ොකරන්නේ� මන්ද?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 
සංංඛ්‍යා�ාව වැැඩි කර යන්ත්‍රර හෝ�ෝ වහලුන් මෙ�න් වැැඩ කිරීම පමණක් අවශ්‍යය 
යැැයි ඔබ සිතනවාාද?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යනු එකම මිනිසුන් සහ කම්කරුුවන් ය. ඔවුන් 
කො�ොරියාානු සමාාජයේ� වැැඩ කරන සහ ජීවත් වන එකම සමාාජයේ� 
සාාමාාජිකයන් වේ�. සේ�වාා ස්ථාානවල ගමන් කිරීමේ� නිදහස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මිනිස්සුන්ට මිනිස්සු වගේ� ජීවත් වෙ�න්න පුළුවන් නේ�වාාසිකාාගාාරයක් 
සහතික කරන්න ඕන. කාාර්මික අනතුරුුවලින් කම්කරුුවන් මිය නො�ොයන 
ලෙ�ස ශ්‍රරම සුරක්ෂිතතාාව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ප‍්‍රර�මාාදයකින් තො�ොරව නිසි පරිදි 
වැැටුප් ලැැබීමට නීතිය නිසි ලෙ�ස ක‍්‍රිි��යාාත්මක විය යුතුය. වාාචික 
අපයෝ�ෝජනය, පහරදීම් ස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වැැළැැක්වීම සඳහාා 
වෙ�නස් කො�ොට සැැලකීම වැැළැැක්වීමේ� නීතියක් පැැනවිය යුතුය. සියලුම වැැඩ 
කරන සංංක්‍රරමණිකයන්ගේ� මාානව හිමිකම් සහ කම්කරුු අයිතිවාාසිකම් 
සහතික කළ යුතුය. වැැරදි ප්‍රරතිපත්ති වෙ�නස් කළ යුතුයි.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 සංංවිධාාන හාා කම්කරුු සංංගම් සමඟ එක්ව කටයුතු කරමු.

අයිතීන් සහතික නො�ොකර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 සංංඛ්‍යා�ාව පමණක් වැැඩි කරන වැැරදි ප්‍රරතිපත්තිය,එය වෙ�නස් කළ යුතුයි!

"කම්කරුු අමාාත්‍යාං�ං�ශය 
ගබඩාා නො�ොව, 
ගො�ොවිපළවල් නො�ොව 
නීත්‍යා�ානුකූල නිවාාස 
පහසුකම් සපයන සේ�වාා 
ස්ථාානයක් හඳුන්වාා 
දෙෙන්න!"

කිම් යොං�ං� චො�ොල් (ලෝ�ෝහ සේ�වක සංංගමය තේ�ගු ශාාඛාා 
සො�ොන්සෝ�ෝ කාාර්මික සංංකීර්ණ ප්‍රාා�දේේශීය ශාාඛාාව, 
උපදේේශන අධ්‍යයක්‍ෂ)
ලේ�ඛනගත නො�ොකළ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ට 
එරෙ�හිව දැැඩි පියවර ගන්නාා බව අධිකරණ 
අමාාත්‍යාං�ං�ශය පෙ�බරවාාරි 26 දාා නිවේ�දනය කළේ�ය.
මෙ�වර එය ඒකාාබද්ධ රජයේ� මර්දනයක් ලෙ�ස මාාර්තු 
2 වැැනිදාා සිට අප්‍රේ�ේල් 30 වැැනිදාා දක්වාා මාාස දෙෙකක 
කාාලයකි. විශේ�ෂයෙ�න්ම මෙ�වර වැැඩබිම්වලටද දැැඩි 
ක්‍රිියාාමාාර්ග ගැැනීම ප්‍රරතිපත්තියකි. කො�ොරෝ�ෝනාා 
කාාලපරිච්ඡේ�දය තුළ වසර 3 ක් තිස්සේ�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හිඟයක් පැැවති බැැවින් ග්‍රාා�මීය 
ප්‍රරදේේශවල, කර්මාාන්තශාාලාා සහ සේ�වාා කර්මාාන්තවල 
දැැඩි දුෂ්කරතාා ඇති විය.කෙ�සේ� වෙ�තත්, දැැන් 
කො�ොරෝ�ෝනාා අවසන් වී ඇති බැැවින්, නව කම්කරුුවන් 
විශාාල ප්‍රරමාාණයක් හඳුන්වාා දී ඇති අතර, කො�ොරෝ�ෝනාා 

යුගයේ� වෙ�හෙ�ස මහන්සි වී වැැඩ කළ ලියාාපදිංංචි 
නො�ොකළ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පන්නාා දමමින් සිටී. 
ඒවාා අවශ්‍යය විට භාාවිත කරන, අනවශ්‍යය විට ඉවත 
දමන කො�ොරියාානු රජයේ� ම්ලේ�ච්ඡත්වයයි.
දැැනට, දළ වශයෙ�න් 400,000 ලේ�ඛනගත නො�ොවන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සිටී. ඔවුන් ලියාාපදිංංචි 
නො�ොකළේ� මන්දැැයි බලමු.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ක්‍රරමය 
යටතේ� රැකියාා ස්ථාාන වෙ�නස් කිරීමට නො�ොහැැකි නිසාා 
අනිවාාර්‍යයෙ�න් රැකියාා ස්ථාානයෙ�න් පිටව ගියහො�ොත් ඔබ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ගො�ොවි සහ ධීවර ගම්මාානවල 
රාාත්‍රීී හෝ�ෝ අතිකාාල සඳහාා පවාා දීමනාාවක් නැැත. 
ඉතින්, ඔබ කර්මාාන්ත ශාාලාාවට සාාපේ�ක්‍ෂව වැැටුපෙ�න් 
අඩක් පමණක් සමඟ රැකියාා ස්ථාානයෙ�න් පිටව 
ගියහො�ොත්, ඔබ ලියාාපදිංංචි වී නො�ොමැැත. විසාා 
නො�ොමැැතිවීම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ගේ� පුද්ගලික 
වරදක්ද? කො�ොරියාානු නීති පද්ධතියේ� වරදක්ද? නරක 
නීති වෙ�නස් නො�ොකර, නරක නීති රැකීම නො�ොකල නිසාා 
ඔවුන් "නීති විරෝ�ෝධී" ලෙ�ස හඳුන්වමින්,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මර්දනය කිරීම 
සංංවර්ධිත රටවල් මෙ�න් නො�ොවේ�. ඇත්තටම ලැැජ්ජ 
නැැද්ද?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අවශ්‍යය 
නො�ොවේ�ද? මට අහන්නට අවශ්යයි. කො�ොරියාානු 
කම්කරුුවන් කිරීමට මැැලි වන, සහ ලියාාපදිංංචි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කිරීමට මැැලි වන, රැකියාා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රැකියාා 
වේ�. ලේ�ඛනගත නො�ොවූ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 

නො�ොමැැතිව කො�ොරියාානු සමාාජය නතර වනු ඇත. අපි 
රස්සාාවකට රණ්ඩු වෙ�න්නේ� කාා එක්කද? දුප්පත්ම 
ස්ථාානවල වැැඩ කිරීම ලේ�ඛනගත නො�ොකළ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ගේ� වගකීමයි. ලියාාපදිංංචි නො�ොකළ 
සංංක්‍රරමණික ශ්‍රරමිකයන් ද කවදාා හෝ�ෝ තම රටවලට 
ආපසු පැැමිණේ�. මම මගේ� ආදරණීය පවුලේ� අය සහ 
මිතුරන්ගේ� දෑෑත් වෙ�ත නැැවත පැැමිණෙ�න්නෙ�මි. එබැැවින් 
ඔවුන් රැඳී සිටින කාාලය පසු කළ පමණින් ඔවුන් මහාා 
අපරාාධකරුුවන් ලෙ�ස නො�ොසලකන්න, අල්ලාා බලෙ�න් 
යවන ප්‍රරචණ්ඩ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විරෝ�ෝධී මර්දනය 
නවත්වනු!

තේ�ගු හි, පෙ�බරවාාරි 17 වන දින සිට, සෑෑම සිකුරාාදාා 
දිනකම 11 ට, තේ�ගු ආගමන කාාර්යාාලය ඉදිරිපිට 
මර්දනයට එරෙ�හි රැලියක් පැැවැැත්වෙ�න අතර, තේ�ගු 
සහ උතුරුු ග්‍යොං�ං��සන් පළාාතේ� කම්කරුු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කණ්ඩාායම් සෑෑම දිනකම මාාරුුවෙ�න් මාාරුුවට 
විරෝ�ෝධතාා පවත්වයි. තේ�ගු හි විරෝ�ෝධතාාව රට පුරාා 
පැැතිර යනු ඇතැැයි මම බලාාපො�ොරො�ොත්තු වෙ�මි. අපි 
සැැවො�ොම සම්බන්ධයි, එක්ව රට පුරාා උද්ඝෝ�ෝෂණය 
කරමු. ඔබ සටන් නො�ොකරන්නේ� නම්, ඔබ වෙ�නස් 
නො�ොවනු ඇත. සංංක්‍රරමණික කම්කරුුවන්ගේ� ශ්‍රරමය සහ 
මාානව හිමිකම් වැැඩිදියුණු කිරීමට එක්ව සටන් කරමු.
බලහත්කාාර මර්දන සහ පිටුවහල් කිරීම් වහාාම 
නවත්වන්න! ලේ�ඛන නො�ොමැැ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නීතිගත කරන්න! රැකියාා ස්ථාානයට යාාමට නිදහස 
නැැති රැකියාා බලපත්‍රර ක්‍රරමය අහෝ�ෝසි කරනු! සටන් 
කරන්න!

විසාා නො�ොමැැති සංංක්‍රරමණික සේ�වකයින් මර්දනය කර පිටුවහල් කිරීමට අපි විරුුද්ධ වෙ�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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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몽골어)

<Та хаанаас ч элсэлтийн хураамжгүйгээр бүртгүүлж болох ба мөн  төлбөргүй зөвөлгөө авч болно/            02-2670-9587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Металь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

Цалин хөлсөө авч чадахгүй бай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зэрэг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тэй 
холбоотой зөвөлгөөг үнэ төлбөргүй өгөх ба Металь  эдлэл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 нь цагаач ажилчидтай хамтдаа байх болно

Ким И Чань (/Дэлхийн иргэн таны 
автобусны зогсоол/ дэмжигч гишүүн)
2020 оны сүүлээр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наас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гаар “Нийт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70-с дээш хувь нь сэндвичин 
хавтан, контейнер зэрэг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анд амьдарч байна” гэсэн 
судалгааны дүнг нь танилцуулсан. Гэтэл 
үүнээс хойш 2 жил гарны хугацаа 
өнгөрсөн ч байдлыг хэрхэн сайжруулсан 
талаар ямар нэг онцлох үр дүнг дахин 
танилцуулсангүй. Өөрөөр хэлбэл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70 -с дээш хувь нь урьдын 
адил өнөөх л “Гэр биш агуулах байр”-д 
амьдрангаа ажилласаар байна гэсэн үг 
юм.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өнөөдрийн 
байдлаар “Хүн амын өсөлтийн хувьд 
туйлдал” -н байдалтай байгаа билээ. 
Шинээр төрж буй хүүхдийн тоо 0.7% 
буюу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 дундаас 
хамгийн доогуурт орж байна. Сөүл, 
төвийн бүс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г эс 
тооцво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эрчим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иргэдийн тоо 
улам буурсаар буй бөгөөд, залуучуудын 
хувьд “жижиг үйлдвэр”, “Газар тариалан, 
хөдөө аж аху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зэрэг салбаруудад ажиллахаас татгалзаж 
байна. Дээр дурдсан эдгээр салбарын 
үйлдвэр, аж ахуй нэгжүүд төвлөрөн 
байрласан газар нутгуудад амины 
оршин суух байрнаас эхлээд өргөн 
хэрэгцээний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ч 

хомсдмол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Нөгөөтэйгүүр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дийлэнх 
хувь нь залуу, ажиллах хүч нь буурсан 
жижиг хот тосгоны захын хэсэгт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загас агнуур,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ажлын байруудад оногдож 
байна.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ажилчдад дээр дурдсан эдгээр салбарын 
ажлын байруудыг танилцуулдаг бөгөөд, 
хэрвээ тусгай зөвшөөрөлгүй ажлын 
байранд ажилл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ухайн 
ажилтны виз нь цуцлагдахад хүрдэг. Та 
бүхний ажиллаж буй орон нутаг, 
цаашлаад ажлаас хангаж буй байр нь 
ямар байдалтай, ямаршуухан байр вэ? 
Таны оршин сууж буй байр үнэхээр 
“Амины орон сууц” -н бүртгэлтэй байр 
мөн үү? Арай контейнер, сэндвичин 
хавтангаар хийсэн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 юм 
биш биз?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нэ жил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дагуу ирэх шинэ 
ажилчдын тоог 110 мянга байхаар 
тогтоод байгаа билээ.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салбарын ажилчдыг 
хамруулан тооцвол энэ тооноос хавь 
олон тооны шинэ ажилчид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шилжин ирж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болж байгаа юм. Энэ нь өөрөөр хэлбэл 
хүн амьдрах хэмжээни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хомсдмол бүс нутгууд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ажлын байрууда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авчран ажиллуулах 

болно гэсэн үг юм. Шинэ ажилчид 
ирэхтэй зэрэгцэн өмнө нь байгаагүй 
амины орон сууцнууд гэнэт бий болно 
гэж байхгүй. Тиймээс ажил олгогчдын 
зүгээс өнөөх л давчуу нэг өрөө 
байрандаа ажилчдыг илүү олноор нь 
байрлуулах юмуу эсвэл хууль бус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уудаа нэмэгдүүлэхэд хүрнэ 
гэсэн үг юм. Ийм байдал дун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амьдарлын түвшин, эрүүл 
мэнд улам л муудахаас аргагүйд хүрнэ. 
Цагаач ажилдчыг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ж буй зуучлах төв болох 
Солонгосын улсын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нь 
“Ажиллах хүч” хэрэгцээтэй байна хэмээх 
байр сууриа ирүүлсэн ажил олгогчдын 
гомдол саналыг хүлээн авч, яаралтай 
шийдвэрлэх нэрээр шинээр ирэх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тоог нэмсэн хэдий ч, эдгээр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ч бас бидний адил хүн, 
хөдөлмөрчин нэгэн гэдэг асуудлын гол 
цөмийг нь умартсаар, энэ тал дээр нүдээ 
тас анисаар байна. 
Иймээс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хамтдаа 
үргэлжлүүлэн “Бид бүгд ажлын 
төхөөрөмж,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багаж 
эсвэл үйлдвэрийн машин биш, бид бол 
та нарын адил хүн! Тиймээс хүн амьдрах 
боломжгүй түр агуулах байр биш хүний 
ёсоор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боломжтой 
оршин суух байр,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хэмээн 
хамтдаа дуу хоолойгоо хүргэсээр байх 
нь зүйтэй юм. 

Жон Ён соб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ийн дэмжигч гишүүн )
Юүн Сог Юүл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цагаач ажилчдад чиглэсэн бодлогын 
агууламж нь ажилчдын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тал 
дээр түлхүү анхаарч буй хэдий ч нөгөө талаар 
тэдний эрх, эрхзүйн орчин нөхцлийг 
сайжруулах тухай огт дурдаагүй нь 
харамсалтай. Аж үйлдвэрийн бүс, ажил 
олгогч байгуулгуудын шаардлага дээр 
үндэслэн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яг л бараа 
тээвэр оруулж ирэхтэй адилтган үзэж, тэднийг 
олноор нь ирүүлэ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ч 
асуудлын гол цөм болох ажилчдын өмнө 
тулгарч буй нийгмийн олон асуудал, 
гадуурхалт, амьдарлын таагүй орчин нөхцөл 
зэрэг асуудлуудыг сайжруулах тал дээр огт 
анхаарч үзэхгүй байгаа нь үнэн билээ.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нэ жил шинээр ирэх Е-9 буюу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ажилчдыг тоог өмнөх жилүүдээс харьцангуй их буюу 110 мянга байл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Мөн энэ оны эхний хагас жилд гэхэд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ажилчдын тоог 27 мянгад хүргэ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ба цаашлаад усан онгоц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лын улмаас 14 мянган иргэдийг гагнуур, цахилгаан, будаг сэргээн 
засварлалтын салбарт ажиллуулахаас гадна, Е-7 ангилалын визтэй иргэдийг 
хэдэн мянгаа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хээр тогтоод байгаа билээ. Мөн түүнчлэн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тогтолцоонд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х тусгай 
эрх” -г шинээр бий болгон ажлын байрандаа тогтвортой ажилласан 
ажилчдад тодорхой шаардлагуудыг ханг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нутаг 
буцаахгүйгээр 10-с дээш жил ажиллах нөхцлөөр хан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үүдийг тус тус гаргаад байгаа билээ. 
Асуудлыг нөгөө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вэл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аагүй 
нөхцөл байдал, тэд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йжруулах тухай дорвитой 
заавар төлөвлөгөөг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үгээс гаргаагүй байна. Энэ нь засгийн 
газар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лөх эрх, хүний үндсэн эрхээ хамгаалуулах 
тухай тэдний зүгээс гаргаж буй дуу хоолойг үл тоомсорлон, зөвхөн ажил 
олгогч эздийн шаардлагыг хүлээн авч буйтай холбоотой юм.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 оролцоогүйгээр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загас 
агнуур,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гэх мэт бүхий л салбар хэвийн 
ажиллах боломжгүй гэдэгтэй маргах хүн үгүй 
бизээ.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үн амын дотор 
хөдөлмөрийн насны иргэдийн тоо цөөрч, 
иргэд 3D (бохир, аюултай, хэцүү)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аас татгалзаж байгаа нь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 нь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шаардах болсон гол түлхэц нь болсоор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Коронагийн аюул нүүрлээд байх үед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хүч 
хомсдолтой байгаа тухай ажил олгогч эздийн 
гомдол санал огцом ихссэн бөгөөд энэ нь 
өөрөө ажлын явцад гадаадын ажиллах хүч 
ямар чухал болохыг баталж өгсөн гэж хэлж 
болно. Гэтэл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үгээс яагаад 
эдгээр иргэд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йжруулах тал нүд балай, чих дүлий байна вэ? Зөвхөн өнгөц тоон үзүүлэлт 
дээр анхаарч,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техник төхөөрөмж эсвэл ажлын боол мэт 
үзэж, тэднийг зөвхөн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н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ж л 
байвал болно гэж үзэж буйтай холбоотой хэрэг үү?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ч бидний адил энгийн нэгэн иргэн хүн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д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манай нийгмийг бүтээлцэж буй бүтээгч хэсгийн 
нэг билээ. Иймд тэдний ажлын байраа солих эрх, хүн амьдарч болох тохь 
тухтай байранд амьдрах эрхийг юун түрүүнд хамгаалах нь чухал байна. 
Мөн үйлдвэрийн ослоос тэдний амь нас, эрүүл мэндийг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ал дээр анхаарч, хамгаалах нэн чухал 
шаардлага байсаар байна. Ажилчин ажлын хөлсөө авч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д тэдний хохирлыг бүрэн барагдуулах хуулийн заалт тухайн цаг 
хугацаа орон зайд зүй ёсны дагуу хэрэгжиж байх ёстой. Цаашлаад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хэл амаар доромжлох, хүчирхийлэх, гадуурхах зэргийн эсрэг 
хуулийн төслийг бат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Хөдөлмөр эрхэлж буй цагаач 
иргэн нэг бүрийн хүний үндсэн эрх, ажил хөдөлмөр хийх эрх нь 
хамгаалагдаж байх ёстой. Бид нүдээ олоогүй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өөрчлөх 
ёстой. Цагаач иргэд,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гч байгуулгууд, 
үйлдвэрчний эвсэлүүд бүгд хамтын хүчээ нэгтгэн дуу нэгтэй хөдөлцгөөе. 

Цагаач ажилчдын эрх нь хамгаалагдаж байх хангалттай орчин нөцлийн бүрдүүлэ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ахын оронд зөвхөн 
тэдний т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ч буй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одлогыг өөрчлөх цаг нэгэнт болжээ.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агуулах байр эсвэл 
хүлэмж биш, хүн 
амьдрах боломжтой 
байраар хангах 
чадвар бүхий ажлын 
байруудыгг санал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Ким Юун Чоль (Металь эдлэл үйлдвэрлэгчдийн 
үйлдчвэрчний эвсэлийн Дэгү хотын салбар, Сонсо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ын зөвөлгөө өгөх төвийн 
тэргүү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өнгөрөгч 2 дугаар сарын 26 ны 
өдөр бүртгэлгүй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албадан гаргах 
тухай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бөгөөд энэхүү шийдвэрийн 
гүйцэтгэгдэх хугацаа нь 3 дугаар сарын 2-с 4 дүгээр 
сарын 30-ыг хүртэл буюу бүтэн 2 сар юм. Энэ удаагийн 
албадан гаргалтын үзлэг шалгалт нь ажил явагдаж буй 
үйлдвэр,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дээр явагда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Коронагийн аюул ид нүүрлээд байх өнгөрсөн 3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гадны ажиллах хүчний хомсдлын 
улмаас газар тариалан, үйлдвэр,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ууд хүндхэн байдалтай байсан билээ. Гэтэл цар 
тахлын аюул сүүл мушигин буй энэ цаг үед шинэ 
ажиллах хүчийг олноор нь татан ирүүлэн, улмаар хүнд 
хэцүү цаг үед хамтдаа байж, өөр өөрийн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ээ чимээгүйхэн ажиллаар ирсэн бүртгэлгүй 

гэх тодотголто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нэг ёсондоо хөөн 
гаргаж буй хэрэг юм. Өөрсдийн хэрэгцээний дагуу 
хэрэгтэй үедээ хэрэглэчихээд, үе нь дуусахаар 
хэрэглээнээс гаргаж буй Солонггосын төр хэт хувиа 
бодсон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на.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ийн тоо 
барагцаагаар 400 мянга орчим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гээр 
иргэд яаж яваад, хэрхэн бүртгэлгүй гэх тодотголтой 
болсон тухай энд дэлгэрэнгүй авч үзье. Гэрээний 
ажилчин ажлын байраа өөрчлөх боломжгүй нөхцөл 
байдлын дунд, яах ч аргагүй шалтгааны улмаас тухайн 
ажлын байрыг орхин гарч ирснээ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ний 
тоонд шилжинэ.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салбарт шөнийн 
цагаар, уртасгасан цагаар ажилласан ч илүү цагийн 
хөлс бодогддоггүй. Тиймээс цалингийн хувьд 
үйлдвэрийн ажилчны авч буй цалингийн тал хувьтай 
нь тэнцэх цалинг дөнгөн данган авдаг. Ийм байдлыг 
удаан тэсэ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чин тухайн ажлын байрыг 
орхин гарснаа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н болох жишээтэй. 
Гэтэл иргэд ингэж бүртгэлгүй болсоор байгаа нь 
үнэхээр дан ганц иргэдийн өөрсдийнх нь буруу гэж үү? 
Эсвэл үүнд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уул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сиймхий буруугаар нөлөөлсөөр байна уу? Буруу 
тогтолцоо бүхий хуулийн заалтыг шинэчлэн 
засахгүйгээр энэхүү хуулийг дагаж мөрдсөнгүй хэмээн 
иргэдийг “Хууль бус” хэмээх тодотголтой болгон, 
цагаач ажилчдыг мөрдөн мөшгиж, албадан гаргаж буй 
нь хөгжингүй орны гаргах үйлдэл хэрхэвч биш юм. Энэ 
тал дээр үнэхээр ичихгүй байна гэж үү? 
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ид үнэхээр энэ улсад орши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 байхгүй байна гэж үү?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бүртгэлтэ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хийхээс татгалзаж буй 
ажлын байрууд эцэст нь б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дад л 
шилжин ирдэг. Өөрөөр хэлбэл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 үгүй 

бол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 зогсонги байдалд орно гэсэн 
үг юм. Байдал ийм байхад бид хэнтэй ажлын байрны 
маргаан хийж байна вэ гэдгээ дахин нэг харах ёстой 
болоод байна. Хамгийн хэцүү, хүнд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 л очсон байдаг. Бүртгэлгүй ажилчин 
иргэд ч бас хэзээ нэгэн цагт өөрсдийн эх орон руугаа, 
хайртай гэр бүл, найз нөхдийнхөө зүгт очсон байна. 
Тиймээс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ь хэтэрсэн гэх 
шалтгаанаар эдгээр иргэдийг гэмт хэрэгтэн мэт үзэж, 
хагас хүчирхийлсэн, хагас хүний эрх зөрчсөн 
байдалтайгаар албадан гаргахаа зогсо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Дэгү хотод 2 дугаар сарын 17-с эхлэн долоо хоног 
бүрийн Баасан гаргийн 11 цагт тус хотын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аръяатын албаны байрны урд албадан 
гаргахыг эсэргүүцэн тайвнаар жагсаж буй бөгөөд 
энэхүү жагсаалд Дэгү болон Кёнбүг муж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хүний эрхийн байгуулгууд 
ээлж дараагаараа оролцон жагссаар байгаа билээ. 
Дэгү хотоос эхлэлтэй энэхүү тайван жагсаал орон 
даяар өргөжин тархахыг хүсэж байна. Бид хэзээд өөр 
хоорондоо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гэдгээ санан энэхүү 
хөдөлгөөнийг орон даяар өргөжүүлэн хамтдаа 
эсэргүүцэхийг уриалж байна. Бид л эсэргүүцэж, дуу 
хоолойгоо өргөхгүй бол өөрчлөгдөх зүйл нэгээхэн ч 
үгүй. Тиймээс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ажил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эрх, хувь хүний эрх, эрх чөлөөг нь хамтдаа хамгаалан 
сайжруулцгаая.  
Албадан гаргалтыг даруй зогсоохий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Бүртгэлгүй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бүртгэлтэй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Ажлын өөрчлөн солих тал дээр эрх 
чөлөөгүй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ний заалтыг хүчингүй 
болгохыг шаардаж байна! Эсэргүүцэж байна! 

Бүртгэлгүй иргэдийг олноор нь албадан гаргахыг эсэргүүцэж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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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우즈벡어)

 <Koreya bo'ylab bepul maslahat olish uchun              02-2670-9587> Milliy metall ishchilar uyushmasi 

To'lanmagan ish haqi, ishlab chiqarishdagi baxtsiz hodisalar, 
bepul mehnat maslahatlari.

Metall mehnatkashlar kasaba uyushmasi chet ellik ishchilar bilan birgalikda. 

Kim Ichan ([Yerliklarning bekati] faol qat-
nashchi)
2020-yilning oxiri, Mehnat Vazirligining 
so'rov natijalariga ko’ra unda ‘migrant ish-
chilarining 70% dan ortig'i’ “sendvich panel-
lar” yoki "konteynerlar" dan yasalgan "va-
qtinchalik binolarda" yashaydi deb e'lon 
qilgan edi. O'shandan beri ikki yildan ortiq 
vaqt o'tdi, ammo uning qanday yaxshilan-
gani haqida hali hech qanday habar yo'q. 
Boshqacha qilib aytganda, migrant ishchilar-
ining qariyb 70% hali ham ‘uyga xos bo'lma-
gan joyda’ yashab, ishlab kelmoqda.
Aytilishicha, hozirda Koreya jamiyati  «aholi 
o’sishi jarlik yoqasi» dagi holatta deb ta’kid-
layabti. Tug'ilish darajasi 0,7% ni tashkil 
etib, bu dunyodagi eng past ko'rsatkichlardan 
biridir. Seul va metropoliten kabi ulkan shax-
arlardan tashqari, iqtisodiy faoliyat bilan 
shug'ullanuvchi aholi, asta-sekin kamayib 
bormoqda va mahalliy yoshlar "kichik ishlab 
chiqarish", "qishloq xo'jaligi va chorvachilik 
sanoati" , "qurilish sanoati" kabi soxalarga 
ishga kirmaydilar. Bu shirkatlar joylashgan 
hududlarda aholi yashashi uchun uylar un-

chalik ko‘p emas, yashash uchun qulayliklar 
ham yetarli emas.
Biroq, migrant ishchilarining aksariyati 
faqat yosh aholi soni kamayib borayotgan 
shaharlar chekkasida yoki qishloq joylarida 
ish topishi mumkin. Ishga ruxsatnoma tizimi 
xodimlari, faqat shunday joylarga ishga 
yuboridilar va ruxsat etilmagan ish joyida 
ishlaydigan bo’lsalar ularning vizalari bekor 
qilinadi. Sizlar qayerda yashayapsizlar va ish 
beruvchingiz qaysi turdagi turar joy bilan 
ta'minlayabti? Uyingiz "turar joy" sifatida 
ro'yxatga olinganmi yoki konteyner, send-
vich panel yoki ombor kabi vaqtinchalik bi-
nomi?

Koreya hukumati joriy yilda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ma tizimi bo‘yicha 110,000 
ga yangi migrant ishchilarini ishga kiritishni 
rejalashtirmoqda. Mavsumiy ishchilarini bir-
lashtirganda, ko'proq ishchilar migrant 
mehnatini bajarish uchun Koreyaga keladi-
lar. Boshqacha qilib aytganda, ular ko'proq 
migrant ishchilarini tegishli turar joy mavjud 
bo'lmagan tuman va qishloqlardagi ish joy-

lariga olib kelib, ish bilan ta'minlaydi. Bu 
hududda birdaniga “qonuniy”, “ro‘yxatga ol-
ingan” uy joy bo‘lishi mumkinmi? Oxir-oqi-
bat, ish beruvchilar ko'proq ishchilarni o’sha 
yerda mavjud bo’lgan kichkina xonalarda 
yashashga majbur qiladi va noqonuniy va-
qtinchalik binolarni ko'paytiradi. Migrant 
ishchilarining hayoti va salomatligi bundan 
ham battar yomonlashishi mumkin.
Migrant ishchilarini tartibga solish uchun 
mas'ul bo'lgan Koreya Mehnat Vazirligi ish 
beruvchilarning "ishchi kuchi" haqidagi 
so'rovlariga tezda javob berdi va joriy etish 
ko'lamini sezilarli darajada oshirgani bilan, 
shu ishchi kuchi "odamlar" va "ishchilar" 
ekanligiga ko'zini yumishga ko'p harakat 
qilib  qilmoqda.
Migrant ishchilar: “Biz texnika, qishloq 
xo‘jaligi texnikasi yoki ishlab chiqarish ma-
teriallari emasmiz! Insonmiz! Odamlar ya-
shay olmaydigan vaqtinchalik binolarda 
emas, odamdek yashashi mumkin bo‘lgan 
uyda yashash va ishlash mumkin bo‘lgan joy-
dagi ish bilan kafolatlang!” deb birgalikda 
talab qilishlari kerak.

Jong Yongsop (Migrantlar uyushmasi faoli)
Yun Seok-Yol hukumatining migrant ishchilari-
ga nisbatan siyosati faqat "sonini kengaytirish" 
ga ega va "huquqlar kafolati" yo'q. Ular sanoat 
ob'ektlari va ish beruvchi boshliqlarga buyum 
kabi zarur bo'lgan migrant ishchilari ta'minotini 
kengaytiramiz, deyishmoqda, biroq mehnat ek-
spluatatsiyasi va diskriminatsiyadan aziyat 
chekishi bilan bog'liq yomon bo’lgan sharoitlar 
yaxshilanmayapti. Hukumat bu yil 110,000 
kishidan iborat bo’lgan E-9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ma tizimi bilan kirish kvotasini 
belgiladi. Bu tarixdagi eng yuqori ko'rsat-
kichlardan biridir. Mavsumiy ishchilardan shu yilning birinchi choragida 
27,000 ga yaqin yangi ishchilarni olib kelishadi. Bundan tashqari, kemasozlik 
sanoatida 14,000 kishi yetishmayabti deb, E-7 vizasi bo'yicha minglab ish-
chilarni payvandlash, elektr energiyasi va bo'yash sohalariga joriy etishga 
harakat qilmoqda. Boshqa tomondan, maxsus ishga qabul qilishdagi ma'lum 
shartlarni bajarib ish joyida ishlayotgan bo'lsa, ishlash uchun ruxsatnoma tizim-
idagi uzoq muddat davomida qolish uchun alohida holat yaratilib, ular mam-
lakatdan chiqmasdan 10 yildan ortiq ishlash imkonini beradigan tizim yaratam-
iz, deyishmoqda.
Biroq migrant ishchilarining yomon mehnat sharoitlari va inson huquqlarining 
past darajasini yaxshilash bo‘yicha rejalar unchalik ko‘p emas. Chunki hukumat 
migrant ishchilarining mehnat huquqlari va inson huquqlarini kafolatlashni tal-
ab qilayatganiga quloq solmay, faqat ish beruvchilar talabiga quloq tutmoqda. 
Biroq Koreyaning ishlab chiqarish, qishloq xo‘jaligi, baliqchilik, qurilish va xi-

zmat ko‘rsatish sohalari migrant ishchilarisiz 
ishlay olmasligini hamma biladi. Mahalliy aholi 
ishchi kuchining qisqarishi, 3D (iflos, xavfli va 
og'ir ish) da ular ishlamagani uchun Koreya iqti-
sodiyoti ko‘proq migrant ishchilarga muhtoj 
bo’lyabti.
Xususan, Korona davri sababli  ish beruvchilar 
migrant ishchilari ishlayatgan sanoatda, har hil 
soxalarda ishchi kuchi yetishmasligi sabab 
betartibsizlik yuzaga keldi. Korona paytida mi-
grant ishchilari ham ular kabi muhim ekanligi 
tasdiqlandi. Lekin nega hukumat migrant ish-
chilarining huquqlarini yaxshilamaydi va kafo-

lat bermaydi? Faqatgina migrant ishchilarini ko'paytirish, uskuna yoki qul kabi 
ishlatish kerak deb o’ylaydimi?

Migrant ishchilari ham bir xil odamlar va ishchilardir. Ular Koreya jamiyatida 
ishlayatgan va yashaydigan bir jamiyatning a'zolaridir. Ish joylarini o’zgartirish 
erkinligi kafolatlanishi kerak. Odamlar odamdek yashashi mumkin bo‘lgan 
yotoqxonani kafolatlashlari kerak. Ishchilar ishlab chiqarishdagi baxtsiz hodis-
alardan vafot etmasligi uchun mehnat xavfsizligi kafolatlanishi kerak. Ish haqi-
ni kechiktirmasdan to'g'ri olishlari uchun qonunni to'g'ri qo'llash kerak.  Og'za-
ki haqorat qilish, tajovuz qilish va kamsitishlarning oldini olish uchun 
diskriminatsiyaga qarshi qonun qabul qilinishi kerak. Barcha migrant ishchila-
rining inson huquqlari va mehnat huquqlari kafolatlanishi kerak. Noto'g'ri siyo-
satni o'zgartirish kerak. Keling, migrant ishchilari tashkilotlari va kasaba uy-
ushmalari bilan birgalikda gapiraylik va harakat qilaylik.

Migrant ishchilarning huquqlarini kafolatlamasdan faqat sonini ko‘paytiruvchi noto‘g‘ri siyosatni o‘zgartirish kerak!

“Mehnat Vazirligi 
ombor va fermer 
xo‘jaliklarini emas, 
balki qonuniy uy-
joylarni ta’minlovchi 
ish o‘rinlarini joriy 
etishi kerak!”

Kim Yongchol (Metall ishchilar uyushmasi Daegu filia-
li Seongseo sanoat majmuasi mintaqaviy filiali maslahat 
boshlig’i)
Adliya vazirligi 26 fevral kuni ro’yhatga olinmagan mi-
grant ishchilariga nisbatan keskin choralar ko‘rilishini 
ma’lum qildi. Bu safar hukumatning birgalikda reyd 
o’tqazilishi 2-martdan 30-aprelgacha bo'lgan ikki oylik 
davrdir. Biroq, bu safar ish joylarida ham reyd qilish si-
yosatidir. Korona davridagi 3 yil davomida migrant ish-
chilari yetishmaganidan, qishloq xo’jaligi, zavodlar va 
xizmat ko'rsatish sohalarida juda ko'p qiyinchiliklar yu-
zaga keldi. Biroq, endi Korona davridagi cheklovlar be-
kor qilinganidan so'ng, ko'plab yangi ishchilar kiritilm-
oqda va Korona davrida jon berib ishlagan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 haydab chiqarilmoqda. 
Kerak bo'lganda ishlatib, kerak bo'lmasa tashlab yubor-

adigan Koreya hukumatining vahshiyonaligidir.
Hozirda 400,000ga yaqin ro’yhatga olinmagan migrant-
lar bor. Keling, nima uchun ular ro'yxatdan olinmagan-
ligini ko'rib chiqaylik. Ishga joylashish uchun ruxsatno-
ma tizimiga ko'ra, ish joyini o'zgartirish mumkin 
emasligi uchun, agar ular ilojsizlikdan ish joyini tark 
etsa, ro'yxatdan o'tmagan bo'lib qoladi. Dehqonchilik, 
baliqchilik va qishloq xo’jaligida hatto tungi yoki 
qo'shimcha ish uchun ham qo’shimcha to’lovlar yo'q. 
Shunday qilib, ular ro’yhattan o’tgan ish joyidan chiqib 
ketadigan bo’lsa, chunki ularning maoshi zavodda ish-
laydiganlarning yarim maoshini tashkil qilgani uchun 
ish joyidan chiqib ketsa, ro'yxatdan o’tmagan bo’lib 
qoladi. Ro’yhatga olinmay qolgani uchun migrantninig 
qandaydir aybi bormi? Koreyaning huquqiy tizimi no-
to'g'rimi?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 yo-
mon qonunlarni tuzata olmagani yoki yomon qonunlar-
ga amal qilmagani uchun ularni “noqonuniy” deb atashi 
rivojlangan mamlakatga o‘xshamaydi. Haqiqatan ham 
uyalmaysizmi?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ga ehtiyoj qol-
madimi? Shu haqida so’ramoqchiman. Mahalliy aholi 
ishchilari va ro‘yxatdan o‘tgan migrant ishchilari 
mehnat qilayatgan ishlar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ng ham ish joyidir. Ro’yhatga olinmagan mi-
grant ishchilarisiz Koreya jamiyati to'xtab qoladi. Biz 

kim bilan ish o’rinlari uchun janjallashyapmiz? Eng sha-
roiti yo’q joylarda ishlash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ning zimmasidadir. Ro’yhatga olinmagan mi-
grant ishchilari ham bir kun kelib o‘z mamlakatlariga 
qaytishadi. Ular sevikli oilasi va do'stlarining bag'riga 
qaytishadi. Shunday ekan, istiqomat qilish muddati o’tib 
ketgani uchun og’ir jinoyatchi sifatida munosabatda 
bo'lmay, zo'ravonlik va inson huquqlariga qarshi ku-
rashni to'xtating va ularni majburiy jo'natib yuborish 
reydlarini o’tqazishni endi bas qiling!
Tegu shahrida, 17-fevraldan boshlab, har juma kuni soat 
11:00 larda Tegu Immigratsiya idorasi oldida reydga 
qarshi miting o'tkazilmoqda. Har kuni Tegu va Shimoliy 
Kyonsan provinsiyasidagi mehnat va inson huquqlari 
tashkilotlari navbatma-navbat norozilik namoyishlari 
o‘tkazib kelmoqda. Umid qilamanki, Tegudagi noro-
zilik butun mamlakat bo'ylab tarqaladi. Biz hammamiz 
bir-birimizga bog'langanmiz, keling butun mamlakat 
bo'ylab birgalikda norozilik bildiraylik. Agar siz jang 
qilmasangiz, hech narsa o'zgarmaydi. Migrant ishchila-
rining mehnat huquqlari va inson huquqlarini yax-
shilash uchun birgalikda kurashaylik.
Majburiy jo’natib yuborush va reydlar o’tqazishni dar-
hol bas qiling!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
ni qonuniylashtiring! Ish joyini o’zgartirish erkinligisiz 
ishga joylashishga ruxsat berish tizimini bekor qiling! 
Jang qilaylik!

Ro’yhatga olinmagan migrant ishchilariga nisbatan bosim va deportatsiya qilinishiga qarshi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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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키르기스어)

<Бүткүл өлкө боюнча акысыз жазылуу суроолор боюнча консультация              02-2670-9587> Бүткүл өлкө боюнча металл жумушчуларынын профсоюзу

Эмгек акы төлөнбөө, өндүрүштөгү кырсыктар жана башкалар боюнча акысыз кеңеш берүү. 

Металлургиялык жумушчулардын профсоюз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колдойт.

Ким И Чан ([Жерликтин 
аялдамасы] активисти)
2020-жылдын аягында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сурамжылоонун 
жыйынтыгын чыгарды, ага 
ылайы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70%дан ашыгы “сендвич-панель” 
же “контейнер” болгон “убактылуу 
имараттарда” жашайт деген 
жыйынтык чыккан. Ошондон бери 
эки жылдан ашык убакыт өттү, 
бирок кандай жакшыртуу 
каралганы тууралуу дагы деле сөз 
жок. Башкача айтка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70%га жакыны 
дагы эле “турак жайга 
окшошпогон жерлерде” жашап 
жана иштеп келишет.
Корей коому учурда 
“демографиялык жардын” 
абалында экени айтылат. Төрөттүн 
көрсөткүчү 0,7%, бул дүйнөдөгү эң 
төмөнкү көрсөткүчтөрдүн бири. 
Сеул жана шаар четиндеги 
шаарлар сыяктуу ири шаарлардан 

тышкары, экономикалык 
ишмердүүлүктө иштеген калктын 
саны акырындык менен азайып 
баратат, ал эми жергиликтүү 
жаштар «майда өндүрүш 
тармактарында», «айыл чарба 
жана мал чарбачылыгында» жана 
«курулуш индустриясында» 
жумушка артыкчылык беришпейт. 
Бул ишканалар жайгашкан 
аймактарда эл жашай турган 
үйлөр көп эмес, жашоо үчүн 
шарттар да жетишсиз.
Бир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көбү шаар четинде же жаштардын 
саны азайып бараткан айыл 
жеринде гана жумуш таба алышат.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 
боюнча жумушчулар мындай 
жерлерде гана иштөөгө 
дайындалат, эгерде алар уруксат 
берилбеген жумуш ордунда 
иштешсе, алардын визалары 
жокко чыгарылат. Сиз кайда 
жашайсыз жана жумуш 

берүүчүңүз сизге кандай турак-
жай берди? Үй “турак жай” катары 
катталганбы же контейнер, 
сэндвич-панель же кампа сыяктуу 
убактылуу курулушп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ишке 
орноштуруу үчүн жооптуу болгон 
Кореянын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иш 
берүүчүлөрдүн "жумушчу күчүн" 
киргизүү өтүнүчүнө тез арада 
жооп берип, ишке ашыруунун 
масштабын бир топ көбөйттү, 
бирок «жумушчу кучунун» негизи 
«адам» жана «жумушчу» экенин 
көрмөксөнгө салууга катуу аракет 
кылуу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томонкудой 
талап кылышы керек: «Биз 
машина, айыл чарба техникасы 
жана өндүрүш материалдары 
эмеспиз! Жашоого мүмкүн 
болбогон убактылуу имараттарды 
эмес, адамдын жашоосу үчүн 
нормалдуу шарты бар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 камсыз кылгыла! »

Джонг Ён Соп (мигранттар союзунун 
активисти)
Юн Сок Ёлдун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арата мамлекеттик саясаты 
"сандарды кеңейтүүгө" гана 
багытталган жана "укуктардын 
кепилдиктерин" камтыбайт.  Алар, 
өнөр жайларга жана иш берүүчүлөргө 
керектүү товар сыякту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санын кеңейтүү 
жөнүндө гана сөз кылышат, бирок 
эмгекти эксплуатациялоо жа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я сыяктуу жаман 
шарттарды жакшыртышпайт. Өкмөт 
быйылкы жылы 110,000 E-9 
жумушчусуна кирүү квотасын 
белгиледи, бул эң жогорку көрсөткүч. Жылдын биринчи 
жарымында эле алар 27 миңге жакын жаңы сезондук 
жумушчуларды ишке киргизмекчи.  Алар ошондой эле кеме 
куруу тармагында 14 000 адамдын жетишсиздигин айтып, ушуга 
байланыштуу ширетүүчү, электр энергиясы жана сырдоочу 
тармактарга E-7 визасы менен миңдеген жумушчуларды 
тартууга аракет кылып жатышат. Башка жагынан, иштөөгө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нда бир эле ишканада белгилүү бир 
шарттарды аткарган учурда, өлкөдөн чыкпастан 10 жылдан 
ашык иштөөгө мүмкүнчулук берүүчү “узак мөөнөткө калуу үчүн 
атайын жагдайды” түзүү тууралуу сөз болууда.  
Бир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начар иштөө шарттарын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ын начардыгын жакшыртуу пландары аз. 
Себеби, өкмөт эмгек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 камсыз кылууну 
талап кылган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үнүн укпай, иш 
берүүчүлөрдүн гана талабын угуп жатат. Бирок Кореянын 
өндүрүш, айыл чарба, балык уулоо, курулуш жана тейлөө 

тармактары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сыз 
кадимкидей иштей албасын баары 
билишет. Корей экономикасы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өбүрөөк муктаж 
болуп калды, анткени ички жумушчу 
күчү азайып, 3D (кир, кооптуу жана 
оор жумуш) жасалбай жатат. 
Тактап айтканда, COVID-19 учуру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иштеген 
тармактардагы иш берүүчүлөр 
жумушчу күчү жетишсиз деп 
кыйкырып жатышты. Бул COVID-19 
пандемиясынын учурунда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маанилүүлүгүн 
тастыктады. Бирок эмне үчүн өкмөт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укуктарын 

жакшыртып, кепилдик бербейт!  Сиз чындап эл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санын көбөйтүп, алар станок жана кул сыяктуу 
иштесин деп жатасызбы! 
Эмгек мигранты да адам жана жумушчу. Ал корей коомунда 
иштеп, жашап жаткан бир коомдун мүчөсү. Ишканаларды 
алмаштыруу эркиндиги камсыз кылыныш керек. Адамдар 
адамдай жашай турган жатакана кепилдениш керек. 
Жумушчулардын өндүрүштөгү кырсыктардан каза болбошу үчүн 
эмгектин коопсуздугу камсыз кылыныш керек. Эмгек акыны 
кечиктирбестен талаптагыдай алуу үчүн мыйзам турундо болуш 
керек. Оозеки кемсинтүүну, зордук-зомбулукту жана 
дискриминацияны болтурбоо үчүн дискриминацияга каршы 
мыйзам кабыл алыныш керек. Иштеп жаткан бардык 
мигранттардын адамдык жана эмгек укуктары кепилдениш 
керек.  Туура эмес саясатты өзгөртүш керек. Келгиле, өз 
укуктарыбызды айтып,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 уюмдары, 
профсоюздар менен биргеликте бололу.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укугун кепилдик кылбай, алардын санын көбөйтүүгө гана багытталган туура 
эмес саясатты өзгөртүү керек!

«Эмгек министрлиги 
кампалар менен 
кепелерди эмес, 
мыйзамдуу турак жай 
объектилери бар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 
сунушташы керек! »

Ким Ёнг Чоль (Сонгсо өнөр жай комплексинин 
аймактык болумунун башкы консультанты, Тэгу 
шаарындагы металлургиялык жумушчулар 
профсоюзунун бөлуму)
26-февралда Юстиция министрлиги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а катаал чара көрүлөрүн 
билдирген. Бул ирет биргелешкен өкмөттүк 
көзөмөл 2-марттан 30-апрелге чейин белгиленген. 
Тактап айтканда, бул жолу курс жумуш орундарына 
да багытталган. COVID-19 мезгилинде 3 жыл 
ичинд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жетишсиздигинен 
айыл чарбасында, заводдордо жана тейлөө 
тармагында чоң кыйынчылыктар болду. Бирок, 
азыр COVID-19 аяктагандан кийин, көптөгөн жаңы 
жумушчулар алынып келинип, COVID-19 
мезгилинде ашыкча жана унчукпай иштеген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чыгарылууда. 

Аларды керек учурда колдонуп, керексиз учурда 
ыргытып жиберген Корея өкмөтү жапайычылык 
кылууда.
Учурда 400 миңге жакын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бар.  Келгиле, алардын кантип 
документсиз мигрант болуп калганын карап 
көрөлү.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тутумунда жумуш ордун 
алмаштыруу мүмкүн эмес, ошондуктан жумуштан 
чыгып кеткен учурда мигранттар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ат. Айыл чарба жана балык уулоо 
тармагында түнкү жана ашыкча иштегендер үчүн 
пособие төлөнбөйт. Эмгек акы заводдордо 
төлөнүүчү айлык акына караганда аз болгон учун, 
мигранттар жумушунан качып,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ат.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документсиз болуп 
калышына өздөрүү күнөөлуубу? Же Кореядагы 
туура эмес мыйзамдын айынанбы? Жаман 
мыйзамды оңдоонун ордуна, документи жок 
мигранттарды мыйзам бузду деп айыптап, 
депортациялоо менен коркутушат. Мунун баары 
өнүккөн өлкө үчүн жакшы эмес. Кантип алар 
уялышпайт?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керек эмеспи? 
деген суроо бергим келет. Корей жумушчулары да, 
документи бар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да качкан 
жумуштарды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толтурууда.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болбосо, корей коому жөн эле токтоп калат. Биз 
эмне жөнүндө талашып жатабыз?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эң кир жумушка ээ.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 эртеби-кечпи 
мекенине кайтышат. Алар сүйүктүү үй-бүлөлөрүнө 
жана досторуна кайтышат. Ошондуктан, алардын 
мыйзам чегинде кала турган мөөнөтү бүттү деп эле 
чоң кылмышкер катары карабагыла, зордук-
зомбулук жана адамгерчиликсиз жол менен 
кармап, күч менен депортациялоону токтоткула!

Тэгу шаарында 17-февралдан баштап, ар жума күнү 
саат 11:00дө Тэгу иммиграция кеңсесинин алдында 
депортацияга каршы митинг өткөрүлүп жатат. Тэгу 
менен Түндүк Кёнсангдагы эмгек жана укук коргоо 
уюмдары күн сайын кезектешип нааразылык 
акциясына чыгышып жатат.
Тэгу шаарындагы нааразылык акциясы бүт өлкөгө 
жайылат деп ишенебиз. Биз баарыбыз бири-
бирибиз менен байланышканбыз, келгиле, жалпы 
өлкө менен чогуу митингге чыгалы. Аракет 
кылбасан эч нерсе өзгөрбөйт. Келгиле,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ын иштөө шарттарын жана адам 
укуктарын жакшыртуу үчүн биргелешип аракет 
кылалы.
Дароо зордук-зомбулук депортацияны токтоткула! 
Документсиз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мыйзамдаштыргыла! Жумушту ээн-эркин 
алмаштырууга жол бербеген, жумушка уруксат 
берүү системасын жойгула! Күрөш!

Биз документи жок эмгек мигранттарын репрессиялоого жана депортациялоого каршыбы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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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러시아어)

<Консультация по вопросам бесплатной подпис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02-2670-9587> Профсоюз металлис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им И Чан (активист ([Остановка 
землянина])
В конце 2020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обнародовало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более 70%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т во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йк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обой «сэндвич-
панели» или «контейнеры». И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более двух лет, но до сих 
пор нет ни слова о том, какое 
улучшение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около 70%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о-прежнему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местах, трудно похожих 
на жильё».
Говорят, что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рыва».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0,7%,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в мире. Не 
считая мегаполисов, таких как Сеул и 
пригороды,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занятог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щается, и молодые коренные 
жители не предпочитают места 
работы в «мал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омышленностя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айонах,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не так много домов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людей, а также не хватает 
удобств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только 
на окраинах городов или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где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щается.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рабочие 
направляются только в такие места, и 
их визы аннулируются, если они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на 
неуполномоченном месте работы. В 
какой местности Вы проживаете и 
какое жилье Вам предоставил Ваш 
работодател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ли 
дом как «жилой объект» или это 
временная постройка типа 
контейнера, сэндвич-панели или 
склада?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вести в этом году 110 000 нов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Если добавить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т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риедут в Корею 
на работу.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они будут 
привозить ещё больш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в районах 

и селах, где до сих пор нет 
подходящего жилья, и заставлять их 
работать. Может ли в таком районе 
вдруг появиться «легальны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дом?  В конце 
концов, работодатели опять же 
заставят ещё больше рабочих жить в 
существующих крошечных комнатах и 
увеличат количество незаконных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ек. Условия жизни и 
здоровь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может 
ещё больше ухудшиться. 
Корей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отвечающее з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о на запрос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др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 масштабы 
внедрения, но изо всех сил старается 
закрыть глаза на тот факт, что основой 
эт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является 
«человек» и «рабочий».

Трудовым мигра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возглашать: «Мы не 
машины, н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техника и н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Обеспечьте места работы 
с нормальным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житья, а не врем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где невозможно жить! »

Джонг Ён Соп (активист профсоюза 
мигрантов)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Ёля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правлена только на «расшир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и не содержит 
«гарантий прав». Говорится только о 
расширении численност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словно товара,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мышленным 
объектам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 но не 
улучшаются плохие условия, такие как 
трудов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тановило квоту на въезд в 110 000 
работников с разрешением на работу 
E-9 в этом году,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Только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собираются привезти 
около 27 000 новых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А также говорят о 
нехватке 14 000 человек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в связи с 
чем пытаются привлечь тысячи рабочих с визой E-7 в области 
сварк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 окраск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говорится о 
создании «особого случая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работать 
более 10 лет, не покидая страну, пр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й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предприятии.  
Однако планов по улучшению плохих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низкого 
уровня прав человек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почти нет.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ислушивается к голосам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трудовых прав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а прислушивается только к 
требованиям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днако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фера услуг не могут нормаль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без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стала больше нуждаться в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ах, потому что внутренняя 
рабочая сила сокращается, а 3D 
(грязная, опасная и тяжелая работа) не 
выполня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ремя COVID-19 
работодатели те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ей, 
где работали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кричали о нехватке рабочей силы. Тем 
самым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важность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COVID-19. Но поч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улучшает и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прав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ужели вы думаете только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они работали как 
машины и рабы!
Трудовой мигрант – это тоже человек и работник.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д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и живёт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Должна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а свобода по 
смене предприятия. Должно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о общежитие, 
где люди могут жить по-человечески.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труда, чтобы рабочие не погибал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кон должен применяться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могла быть получена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без задержек.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анти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й закон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ловесных оскорблений, насил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Должны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ы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и трудовые права все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еправильная полит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изменена.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о своих правах и действовать 
вместе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профсоюзами.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неправильну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только на расшир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 гарантируя их пра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должна 
рекомендовать 
места работы,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легальные 
жилищ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 не 
склады и шалаши!

Ким Ёнг Чоль (глав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нсо, 
отделения профсоюза металлистов в Тэгу)
26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что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жесткие меры против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этот 
раз совмест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слежка 
назначена на период со 2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В 
часности, на этот раз курс направлен также и 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В период COVID-19, в течение 3 лет,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были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на 
фабриках и в сфере услуг. Однако теперь, когда 
COVID-19 закончилась, вводи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рабочих, 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е непосильно и безмолвно работали в 
период COVID-19, выгоняют.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ет их, когда они 
нужны, и выбрасывает их, когда они не нужны, 
ведет себя варварс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400 000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Давайте разберемся, как они стал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мигрантами.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смена 
места работы невозможна, поэтому в случае 
неизбежного покидания места работы, мигранты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н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собие за ночное или 
сверхурочное время. И так как зарплата выходит 
наполовину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зарплатой, 
выплачиваемой на заводах, мигранты убегают с 
места работы и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 том что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становятс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иноваты они сами? Или 
же причина состоит в неправильной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е Кореи?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плохой закон, обвиняют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несоблюдении закона и грозят 
депортацией. Всё это не к лицу для развитой 
страны.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стыдно?

Я хочу спросить,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разве не нужны?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оторые 
избегают 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заполняют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Без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осто остановится. 
О чём мы вообще спорим? На долю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ыпадает самая грязная работа.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ернут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Вернутся к 
своим любимым семьям и друзьям. Поэтому не 
относитесь к ним как к большим преступникам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закончилс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прекратите уже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и 
античеловеческим способом отлавливать и 
насильно высылать их!
В Тэгу начиная с 17 февраля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в 11:00 
перед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Тэгу 
проходит митинг против депортации, каждый д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и правозащи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ёнсан по очереди 
протестуют.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протест в Тэгу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Мы все связа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давайте 
протестовать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Если не 
бороться, то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ся.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бороться за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емедленно остановите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депортацию! Легализируйте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тмените систему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не позволяет свободно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Бороться!

Мы выступаем против репрессий и депортаци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Бесплат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по трудовым вопросам, таких как невыплат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т. д.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союз рабочих поддерживает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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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방글라데시어)

 <সারা দেশে ফ্্ররি নিবন্্ধকরন পরামর্্শ          02-2670-9587>  জাতীয় মেটাল শ্্রমিক ইউনিয়ন  

বিষয়: বকেয়়া মজুরি, শিল্প দুর্্ঘটনা ইত্্যযাদি বিষয়়ে বিনামূল্্যযে শ্রম কাউন্সেলিং 
দেওয়়ার জন্্য মেটাল ইউনিয়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থে রয়়েছে।  

 কিম ই ছান (স্টপ অফ আর্্থ লিংস) কর্মী 
২০২০ সালের শেষের দিকে,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 
একটি জরিপ প্রকাশ করেছে যাতে দেখায় যে 
৭০% এর বেশি অভিবাসী শ্রমিক "স্্যযান্ডউইচ 
প্্যযানেল" বা "কন্টেইনার" দিয়়ে তৈরি "অস্থায়়ী 
ভবনে" বসবাস করেন। তারপর থেকে দুই 
বছরেরও বেশি সময় পেরিয়়ে গেছে,এই 
ব্্যযাপারে কো�োন উন্নতি হয়়েছে কিনা তার ও কো�োন 
খবর এখন আর নেই। অন্্য কথায়, প্রায় ৭০% 
অভিবাসী শ্রমিক এখনও "আবাসন নয়" এমন 
জায়গায় বসবাস করে কাজ করছে।  
কো�োরিয়়ান সমাজ বর্্ত মানে একটি "জনসংখ্্যযা 
নিম্নহার" অবস্থার মধ্্যযে রয়়েছে।  জন্মহার বিশ্বের 
সর্্বনিম্ন ০.৭% যা পৃথিবীর মধ্্যযে সবচেয়ে নিচের 
দিকে রয়েছে। সিউল এবং সিউল মেট্্ররোপলিটন 
অঞ্চলের মতো�ো মেট্্ররোপলিটন অঞ্চলগুলি 
ব্্যতীত, অর্্থনৈতিকভাবে কম সক্রিয় এলাকায় 
লো�োকের সংখ্্যযা আস্তে আস্তে কমছে এবং তরুণ 
আধিবাসীরা আর “ছো�োট উৎপাদন কারখানা," 
"কৃষি" এবং "নির্্মমাণ" এর মতো�ো চাকরিতে নিযুক্ত 
হয় না।  আর এই ব্্যবসাগুলি যে অঞ্চলে 
অবস্থিত, সেখানে মানুষের বসবাসের জন্্য খুব 

কম বাড়়িঘর রয়়েছে এবং পর্্যযাপ্ত বসবাসের 
সুযো�োগ-সুবিধা নেই।  
যাইহো�োক, বেশিরভাগ অভিবাসী শ্রমিক যেখানে 
তরুণ জনসংখ্্যযা কম যেমন শহরের উপকণ্ঠে বা 
গ্রামীণ অঞ্চলে কাজ করে থাকেন ।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পদ্ধতি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শুধুমাত্র 
এই ধরনের জায়গায় চাকরির জন্্য উল্লেখ করা 
হয়, যদি তারা লাইসেন্সবিহীন কর্্মক্ষেত্রে নিযুক্ত 
হয় তবে তারা তাদের ভিসা থেকে বঞ্চিত হয়। 
আপনি কো�োন এলাকাতে বসবাস 
করছেন,আপনার নিয়োগকর্্ততা  আপনাকে কো�োন 
ধরনের আবাসন সরবরাহ করেছিল ? বাড়়িটি কি 
"আবাসিক সুবিধা" হিসাবে নিবন্ধিত ছিল বা এটি 
কি একটি অস্থায়়ী বিল্্ডিিং যেমন কন্টেইনার, 
স্্যযান্ডউইচ প্্যযানেল বা গুদাম? 
দক্ষিণ কো�োরিয়়ার সরকার এ বছর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র আওতায় ১ লাখ ১০ হাজার 
নতুন অভিবাসী শ্রমিক আনার পরিকল্পনা 
করছে। যদি মৌ�ৌসুমী শ্রমিকদের যো�োগ করেন 
তবে কো�োরিয়াতে এসে কাজ 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সংখ্্যযা অনেক বেড়ে যাবে। বর্্ত মানে 
বসবাস 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উপযুক্ত 

বাসস্থান নেই এমন অঞ্চল এবং গ্রামগুলিতে 
আরো�ো অভিবাসী শ্রমিক কাজ করার জন্্য আনা 
হবে। হঠাৎ করে কি ওই এলাকায় 'বৈধ' ও 
'নিবন্ধিত' বাড়়ি থাকতে পারে? শেষ পর্্যন্ত, 
নিয়োগকর্্ততারা  আরও বেশি শ্রমিককে বিদ্্যমান 
ছো�োট কক্ষগুলিতে বসবাস করতে বাধ্্য করবে 
এবং অবৈধ অস্থায়়ী ভবনবাড়়িয়়ে তুলবে যা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জীবন ও স্বাস্থ্যের আরও 
অবনতি হতে পারে।  
অভিবাসী শ্রমিক সরবরাহ করার দায়়িত্বে থাকা 
দক্ষিণ কো�োরিয়়ার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 নিয়োগকর্্ততাদের  
দাবির প্রতি সাড়়া দিয়়ে দ্রুত "শ্রমিক নিয়ে 
আসার ব্্যবস্থা করছে এবং এর সংখ্্যযার পরিমান 
উল্লেখযো�োগ্্যভাবে বাড়়িয়়েছে, শ্রমশক্তি হল 
“মানুষ” আসলে শ্রমিকের দিক থেকে আগেই 
চো�োখ বন্ধ করে রেখেছে। 
অভিবাসী শ্রমিকগণ বল “ আমরা যন্ত্রপাতি, 
কৃষি যন্ত্রপাতি বা উৎপাদনের মেশিন নই ! মানুষ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 না এমন অস্থায়ী আবাসন 
নয় মানুষ হিসাবে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ব এমন 
আবাসনে থাকার জায়গার ব্্যবস্থা করুন! ব্্যবস্থা 
করার জন্্য একসাথে দাবী জানাই। 

জং ইয়ংসব (অভিবাসী শ্রমিক ইউনিয়ন কর্মী) 
ইউনসক ইয়ল সরকারের অভিবাসী শ্রম 
নীতিতে কেবল "সংখ্্যযা বাড়ানো�োর" কথা রয়়েছে 
কিন্তু তাদের “অধিকারের গ্্যযারান্টি” নেই। শিল্প 
মালিকদের প্রয়ো�োজনে কর্্মস্থলে পণ্্যযের  ম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রবরাহ করবে কিন্তু শ্রম 
শো�োষণ, বৈষম্্য ও খারাপ অবস্থার উন্নতি হচ্ছে 
না। সরকার চলতি বছর ই-নাইন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কর্মীদের জন্্য এন্ট্রি কো�োটা সর্বোচ্চ এক 
লাখ ১০ হাজার নির্্ধধারণ করেছে।  শুধু বছরের 
প্রথমার্্ধধেই ২৭,০০০ হাজার মৌ�ৌসুমি শ্রমিক 
নিয়়ে আসা হবে। জাহাজ নির্্মমাণে ১৪ হাজার কর্মীর ঘাটতি রয়়েছে এবং 
ওয়়েল্্ডিিং, ইলেকট্রিক্্যযাল ও পেইন্টটিং খাতে হাজার হাজার ই-সেভেন ভিসা কর্মী 
আনতে চায়। অন্্যদিকে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 'দীর্্ঘমেয়়াদি থাকার 
জন্্য বিশেষ  ব্্যবস্থা' তৈরি করছেন এবং নির্্দদিষ্ট শর্্ত  মেনে কর্্মস্থলে কাজ 
করলে দেশে না গিয়ে ১০ বছরের বেশি কাজ করার ব্্যবস্থা করছে বলে 
জানা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খারাপ কাজের পরিবেশ এবং নিম্ন মানবাধিকার মানের 
জন্্য খুব বেশি উন্নতি পরিকল্পনা নেই। কারন সর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আওয়াজ, শ্রম অধিকার ও মানবাধিকারের দাবি তারা শুনে না,শুধুমাত্র 
নিয়োগকর্্ততাদের  দাবিই তারা ভাল শুনেন। যাইহো�োক, সবাই জানে যে অভিবাসী 
শ্রমিক ছাড়়া কো�োরিয়়ার উত্্পপাদন,কৃষি, মৎস, নির্্মমাণ এবং পরিসেবা শিল্পগুলি 
সঠিকভাবে চাল রাখতে পারবে না। অভ্্যন্তরীণ শ্রমশক্তি সংকুচিত হচ্ছে এবং 

৩ডি (নো�োংংরা, বিপজ্জনক এবং কঠো�োর 
পরিশ্রম) কাজ না করার কো�োরিয়়ার অর্্থনীতিতে 
আরও অভিবাসী শ্রমিক প্রয়োজন।
বিশেষ করে করো�োনা কালে যেসব শিল্পে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কাজ করেন, সেখানে 
জনবলের ঘাটতি নিয়়ে নিয়োগকর্্ততারা  এখানে-
সেখানে তো�োলপাড়়ে ছিলেন। করো�োনা দুর্যোগের 
সময়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গুরুত্ব নিশ্চিত করা 
হয়়েছিল। তাহলে সরকার কে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অধিকারের উন্নতি বা গ্্যযারান্টি দিচ্ছে 
না? তারা কি মনে করে যে কেবল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খ্্যযা বাড়িয়ে মেশিন বা ক্রীতদাসের মতো�ো কাজ করালেই হবে ?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একই মানুষ এবং একই শ্রমিক। তারা একই সমাজের সদস্্য 
যারা কো�োরিয়়ান সমাজে কাজ করে এবং বসবাস করে। তাদের চলাচলের 
স্বাধীনতা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আমাদের অবশ্্যই ভাল আবাসনের নিশ্চয়তা 
দিতে হবে যেখানে মানুষের মতো�ো বসবাস করতে পারে। শ্রমিকদের নিরাপত্তা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যাতে শ্রমিকরা শিল্প দুর্্ঘটনায় মারা না যায়। যথাযথভাবে 
আইন প্রয়োগ করতে হবে যাতে মজুরি বকেয়়া না করা হয়। মৌ�ৌখিক নির্্যযাতন, 
আক্রমণ ও বৈষম্্য রো�োধে বৈষম্্যবিরো�োধী আইন প্রণয়ন করতে হবে। সকল 
শ্রমজীবী অভিবাসীর মানবাধিকার ও শ্রম অধিকার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 খারাপ 
নীতি বদলাতে হবে। আসু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সংগঠন এবং ট্রেড 
ইউনিয়নগুলিকে নিয়ে এক সাথে কথা বলি এবং পদক্ষেপ গ্রহন ক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অধিকার নিশ্্চচিত না করে শুধ ুতাদের সংখ্্যযা বাড়়ানো�োর ভুল নীতি পরিবর্্তন করতে হবে!

শ্্রম মন্্ত্্রণালয়়ের 
এমন কর্্ম স্্থল চালু 
করা উচিত যা বৈধ 
আবাসন সরবরাহ 
করে, গুদাম বা 
পলিথিনের ঘর নয়!

কিম ইউং ছল( মেটাল শ্রমিক ইউনিয়ন দেগু আঞ্চলিক শাখা 
সংস ইন্ডাস্ট্রিয়াল এরিয়ার কাউন্সিলিং ডিরেক্টর ) 
গত ২৬ ফেব্রুয়়ারি বিচার মন্ত্রণালয় ঘো�োষণা করে, তা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রুদ্ধে ব্্যবস্থা নেবে। এবার ২ 
মার্্চ  থেকে ৩০ এপ্রিল পর্্যন্ত দুই মাসের এই অভিযান চলবে। 
বিশেষ করে এবার কর্্মক্ষেত্রেও কড়়াকড়়ি আরো�োপের পরিকল্পনা 
রয়়েছে। করো�োনাকালীন তিন বছরে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ঘাটতি 
দেখা দেয়, যা গ্রামীণ এলাকা, কারখানা ও সেবা শিল্পে ব্্যযাপক 
সমস্্যযার সৃষ্টি করে। তবে এখন যেহেত করো�োনা উঠে গেছে, 
তাতে নতুন শ্রমিক বেশি করে নিয়ে আসবে। করো�োনাকালে 
নীরবে কাজ 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ধরপাকড় 
করে নির্্ববাসন করতে যাচ্ছে  প্রয়োজনের সময়  ব্্যবহার করে 

প্রয়োজন শেষ হয়ে যাওয়ায় ছুড়ে ফেলে দেয়া কো�োরিয়়ার 
সরকারের এ এক বর্্বরো�োচিত আচরন। 
বর্্ত মানে প্রায় ৪ ০০,০০০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 
রয়়েছে। আসুন দেখে নেওয়়া যাক কেন তারা অনিবন্ধিত 
হয়েছে।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র অধীনে কর্্মস্থল পরিবর্্ত ন করা 
অসম্ভব, তাই আপনি যদি অনিবার্্যভাবে কর্্মক্ষেত্র ত্্যযাগ করেন 
তবে আপনি অনিবন্ধিত হবেন। কৃষি এবং মাছ ধরার শ্রমিকদের 
রাতে বর্্ধধিত কাজের জন্্য কো�োন ভাতা নেই। সুতরাং, আপনি 
যদি কারখানার তুলনায় মাত্র অর্্ধধেক বেতন দেয় এমন কর্্মক্ষেত্র 
থেকে বেরিয়়ে যান তবে আপনি অনিবন্ধিত হবেন। অনিবন্ধিত 
হওয়়া কি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দো�োষ না দক্ষিণ কো�োরিয়়ার আইনি 
ব্্যবস্থার ভুল ? খারাপ আইন ঠিক না করে এবং খারাপ আইন 
না মানার জন্্য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রুদ্ধে ব্্যবস্থা 
নেওয়়া একটি উন্নত দেশের কাজ নয়। এটা কি সত্্যযিই 
লজ্জাজনক নয় ?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কি প্রয়োজন নেই? আমি 
জিজ্ঞেস করতে চাই। কো�োরিয়়ার শ্রমিকরা যে কাজগুলি করতে 
অনিচ্ছুক  সেগুলি হল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কাজ।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 ছাড়়া, কো�োরিয়়ান সমাজ থেমে 

যাবে। চাকরি নিয়়ে আমরা কার সঙ্গে তর্্ক  করছি? সবচেয়়ে নিম্ন 
মানের  কাজগুলি 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রা একদিন তাদের দেশে ফিরে 
যাবে। তাদের প্রিয়জন এবং বন্ধুদের  কাছে ফিরে যাবে। সুতরাং 
ভিসার মেয়াদ অভিক্রম করেছে বলে  তাদের বড় অপরাধী 
হিসাবে বিবেচনা করবেন না । সহিংস এবং মানবাধিকার 
বিরো�োধী গ্রেপ্তারের বিরুদ্ধে কঠো�োর ব্্যবস্থা নেওয়়া এবং তাদের 
জো�োর পুর্্বক ধরপাকড় ও নির্্ববাসন বন্ধ করুন !
১৭ ই ফেব্রুয়়ারী থেকে প্রতি শুক্রবার বেলা ১১টায় দেগু 
ইমিগ্রেশন ব্্যযুরো�োর  সামনে দমনপীড়নের বিরুদ্ধে একটি সমাবেশ 
করে আসছে এবং উত্তর দেগুর অঞ্চলের শ্রমিক ও 
মানবাধিকার সেন্টারগুলি প্রতিদিন পালাক্রমে প্রতিবাদ করছে। 
আমি আশা করি, দেগুর বিক্্ষষোভ সারা দেশে ছড়়িয়়ে পড়বে। 
আমরা সবাই সংযুক্ত আছি, আসুন আমরা সারা দেশে একসাথে 
প্রতিবাদ করি। আপনারা যদি সংগ্রাম না করেন তবে  পরিবর্্ত ন 
হবেনা। আসুন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শ্রম অধিকার এবং 
মানবাধিকার উন্নতির জন্্য একসাথে লড়়াই করি। অবিলম্বে 
নির্্ববাসন বন্ধ করুন !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বৈধতা 
প্রদান করুন! কর্্মস্থল পরিবর্্তনের  স্বাধীনতা নাই এমন 
এমপ্লয়মেন্ট পারমিট সিস্টেম বাতিল করুন! সংগ্রাম চলবে !

অনিবন্ধিত অভিবাসী শ্রমিকদের জো�োর পূর্্বক নির্্ববাসন ও ধরপাকড় অভিযান বন্ধ করু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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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인도네시아어)

 <Informasi pendaftaran gratis di seluruh Korea            02-2670-9587> Perserikatan Buruh Logam Seluruh Korea 

Konsultasi Gratis Mengenai Ketenagakerjaan (penunggakan upah, kecelakaan industri, dll) 

Perserikatan Buruh Logam bersama-sama menyertai buruh migran. 

Yi-Chan, Kim (Aktivis [Jiguine Jeongryujang – 
Halte Warga Dunia])
Pada akhir tahun 2020, Kementerian Ketenaga-
kerjaan mengumumkan hasil pemeriksaan 
yang menunjukkan bahwa ‘lebih dari 70% bu-
ruh migran tinggal di ‘bangunan sementara’ 
yang berbentuk ‘panel sandwich’ atau ‘kontain-
er’. Dan sudah lewat 2 tahun lebih setelah pre-
sentasi tersebut, tetapi belum ada kabar 
bagaimana hal ini sudah diperbaiki. Dengan 
kata lain, sekitar 70% buruh migran masih saja 
bekerja sambil tinggal di ‘tempat yang bukan 
rumah’.
Masyarakat Korea sekarang berada dalam 
keadaan ‘tebing populasi’. Angka kelahiran di 
Korea adalah sekitar 0.7%, salah satu yang ter-
endah di dunia. Selain kota-kota besar seperti 
Seoul dan daerah wilayah ibukota, jumlah pop-
ulasi yang terlibat dalam kegiatan ekonomi se-
makin menurun secara bertahap, penduduk 
asli yang masih muda tidak lagi bekerja di ‘pe-
rusahaan manufaktur yang kecil’, di ‘usaha per-
tanian dan peternakan’, di ‘usaha konstruksi’, 
dll. Di daerah tempat perusahaan-perusahaan 
ini berada, tidak banyak perumahan yang bisa 
ditinggali dan tidak ada fasilitas kehidupan 

yang cukup.
Tetapi kebanyakan buruh migran hanya bisa 
mendapatkan pekerjaan di mana jumlah popu-
lasi orang mudanya menurun seperti di daerah 
pinggiran kota, atau di desa-desa pertanian 
dan perikanan. Buruh EPS (Sistem Izin Kerja) 
hanya dikenalkan tempat-tempat kerja di daer-
ah-daerah tersebut, dan dirampas visa atau izin 
tinggalnya kalau bekerja di tempat yang tidak 
diizinkan. Bagaimana dengan daerah tempat 
tinggal Anda, dan bagaimana keadaan rumah 
yang disediakan sebagai tempat tinggal oleh 
pemilik usaha Anda? Apakah rumah tersebut 
terdaftar sebagai ‘fasilitas tempat tinggal’, atau 
berbentuk bangunan sementara seperti kon-
tainer, panel sandwich atau gudang?

Tahun ini pemerintah Korea hendak men-
datangkan 110 ribu orang buruh migran EPS. 
Kalau digabungkan dengan jumlah buruh mu-
siman, lebih banyak lagi jumlah buruh yang 
datang ke Korea dan bekerja sebagai buruh mi-
gran. Dengan kata lain, lebih banyak lagi buruh 
migran yang akan dibawa untuk bekerja di 
tempat usaha yang terdapat di wilayah dan 
desa yang sampai sekarang pun tidak memiliki 

tempat tinggal yang layak. Apakah di wilayah 
tersebut tiba-tiba bisa muncul rumah-rumah 
yang ‘sesuai hukum’ dan yang ‘terdaftar’? Pada 
akhirnya, pemilik usaha akan membuat lebih 
banyak lagi buruh untuk tinggal di kamar-ka-
mar sempit yang sudah ada sebelumnya dan 
akan menambah jumlah bangunan sementara 
yang ilegal. Kehidupan dan kesehatan buruh 
migran bisa lebih buruk lagi.

Kementerian Ketenagakerjaan Korea yang ber-
tanggung jawab memperkenalkan buruh mi-
gran, cepat menanggapi permintaan pemilik 
usaha yang membutuhkan ‘tenaga kerja’, dan 
meningkatkan pendatangan buruh migran se-
cara besar-besaran, tetapi berusaha keras un-
tuk menutup mata terhadap fakta bahwa tena-
ga kerja tersebut adalah ‘manusia’ dan ‘buruh’. 
Buruh migran harus terus bersama-sama 
menuntut bahwa, “Kami bukan mesin, bukan 
mesin pertanian dan bukan bahan produksi! 
Kami adalah manusia! Bukan di bangunan se-
mentara yang tidak bisa ditinggali manusia, 
tetapi jaminlah tempat kerja yang menye-
diakan rumah di mana kami bisa hidup dan 
bekerja seperti manusia!

Young-Sup, Jung (Aktivis Perserikatan Buruh 
Migran)
Kebijaksanaan pemerintahan Seok-Yeol, Yoon 
mengenai buruh migran hanya memiliki 
‘penambahan jumlah’ dan tidak ada ‘jaminan 
hak’. Penyediaan buruh migran yang dibutuh-
kan di lokasi industri dan oleh pemilik usaha 
akan diperluas seolah-olah seperti penyediaan 
barang, tetapi kondisi-kondisi buruk yang sulit 
karena pengeksploitasian tenaga kerja dan 
diskriminasi tidak diperbaiki. Tahun ini pemer-
intah menetapkan kuota masuknya buruh EPS 
(Sistem Izin Kerja) E-9 dengan jumlah yang tert-
inggi sampai saat ini yaitu sebanyak 110 ribu orang. Dalam setengah tahun per-
tama saja, pemerintah mendatangkan buruh musiman baru sebanyak 27 ribu 
orang. Dan sambil menyatakan bahwa jumlah 14 ribu orang tenaga kerja untuk 
usaha pembuatan kapal tidak cukup, pemerintah hendak mendatangkan ribuan 
tenaga kerja dengan visa E-7 di bidang las, listrik, dan pengecatan. Di sisi lain, 
pemerintah hendak membuat ‘izin khusus untuk tinggal dalam waktu panjang’ 
dalam EPS sehingga kalau buruh bekerja dan memenuhi syarat tertentu di satu 
tempat kerja, buruh bisa bekerja selama 10 tahun atau lebih tanpa harus keluar 
dari Korea. 
Tetapi tidak ada banyak rencana untuk memperbaiki kondisi kerja yang buruk 
dan rendahnya tingkat hak asasi manusia buruh migran. Hal ini terjadi karena 
pemerintah tidak membuka telinga terhadap suara buruh migran yang menun-
tut agar hak buruh dan hak asasi manusianya dijamin, dan hanya mendengar-
kan tuntutan pemilik usaha saja. Tetapi semua orang tahu bahwa tanpa buruh 

migran, usaha manufaktur, pertanian, peri-
kanan, konstruksi, dan jasa di Korea tidak bisa 
berjalan dengan baik. Karena jumlah tenaga 
kerja domestik Korea menurun, dan karena 
mereka tidak mau bekerja di bidang 3D (kotor, 
bahaya dan kasar), perekonomian Korea sema-
kin memerlukan buruh migran. 
Khususnya pada masa COVID-19, di tempat usa-
ha buruh migran bekerja, timbul kekacauan di 
sana sini karena pemilik usaha kekurangan 
tenaga kerja. Pentingnya keberadaan buruh mi-
gran dipastikan pada masa COVID-19. Tetapi ke-
napa pemerintah tidak memperbaiki dan tidak 

menjamin hak buruh migran? Apakah pemerintah berpikir bisa untuk menam-
bah jumlah buruh migran saja, dan membiarkan buruh migran bekerja seperti 
mesin atau budak?
Buruh migran juga adalah sesama manusia dan buruh. Buruh migran adalah 
sesama komponen masyarakat yang bekerja dan hidup dalam masyarakat Ko-
rea. Kebebasan untuk pindah tempat kerja harus terjamin. Asrama yang memu-
ngkinkan untuk hidup layaknya manusia harus terjamin. Keselamatan kerja 
agar tidak kehilangan nyawa karena kecelakaan industri harus terjamin. Agar 
gaji tidak ditunggak dan bisa diterima dengan benar, hukum harus diterapkan 
dengan benar. Agar tidak mengalami kekerasan verbal, kekerasan fisik dan 
diskriminasi harus dibuat hukum anti diskriminasi. Hak asasi manusia dan hak 
buruh untuk seluruh warga migran yang bekerja harus terjamin. 
Kebijaksanaan yang salah harus diubah. Mari mengeluarkan suara dan berakti-
vitas bersama organisasi dan perserikatan buruh migran. 

Kebijaksanaan Salah yang Hanya Menambah Jumlah Buruh Migran tanpa Menjamin Haknya, Harus Diubah!

“Kementerian 
Ketenagakerjaan, 
Kenalkanlah Tempat Kerja 
yang Menyediakan 
Tempat Tinggal yang 
Legal, Bukan yang 
Berbentuk Gudang atau 
Gubuk Petani!”

Yong-Chul, Kim
(Kepala Kantor Konsultasi Perserikatan Buruh Logam 
Daerah Daegu Cabang Kawasan Industri Seongseo)
Pada tanggal 26 Februari Kementerian Hukum mengu-
mumkan akan melakukan pemeriksaan mendadak (sidak) 
terhad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Kali ini sidak 
akan dilakukan secara bergabung oleh pemerintah selama 
2 bulan dari tanggal 2 Maret sampat 30 April. Khususnya 
pada kebijakan kali ini, sidak juga akan dilaksanakan di 
tempat-tempat usaha. Selama 3 tahun pada masa COVID-19, 
terdapat kesulitan besar di desa-desa pertanian, pabrik-
pabrik dan jenis usaha jasa karena kekurangan buruh mi-
gran. Tetapi begitu COVID-19 sudah lewat, sembari men-
datangkan buruh baru dalam jumlah yang besar, 
pemerintah mengusir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yang pada masa sulit COVID-19 terus bekerja keras dalam 

diam. Tindakan pemerintah Korea yang saat membutuh-
kan, mengguna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teta-
pi membuangnya ketika tidak dibutuhkan lagi, adalah tin-
dakan yang kejam. Saat ini jumlah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adalah sekitar 400 ribu orang. Mari kita perhati-
kan mengapa mereka menjadi tidak terdaftar. 
Karena EPS tidak memperbolehkan untuk pindah tempat 
kerja, kalau buruh mau tidak mau keluar dari tempat kerja, 
buruh menjadi tidak terdaftar. Buruh tidak diberikan upah 
tambahan walaupun bekerja malam atau bekerja lembur di 
desa pertanian dan perikanan. Tetapi kalau buruh keluar 
dari tempat usaha tersebut karena besar gajinya hanya 
setengah dari jumlah gaji buruh yang bekerja di pabrik, sta-
tus tinggalnya menjadi tidak terdaftar. Kalau status ting-
galnya tidak terdaftar, apakah ini adalah kesalahan pribadi 
buruh migran sendiri? Atau apakah sistem hukum Korea 
yang salah? Perbuatan yang tidak memperbaiki hukum 
yang jahat dan yang memberi sebutan ‘ilegal’ karena buruh 
tidak mematuhi hukum (yang jahat) serta melakukan sidak 
terhad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bukanlah per-
buatan yang mencerminkan negara maju. Apakah benar-be-
nar tidak malu?
Kami ingin bertanya, apakah tidak memerlukan buruh mi-
gran yang tidak terdaftar? Tempat kerja yang tidak disukai 
oleh buruh Korea dan buruh migran yang terdaftar adalah 
tempat kerja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Kalau ti-
dak ada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masyakarat Ko-

rea akan mandek. Kita sedang bertikai mengenai tempat 
kerja dengan siapa? Pekerjaan di lokasi kerja yang paling 
buruk adalah bagi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pun pada suatu saat 
akan kembali ke negaranya. Kembali ke pelukan keluarga 
dan teman-teman yang dikasihi. Karena itu janganlah mem-
perlaku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seperti pen-
jahat besar karena izin tinggalnya lewat, dan sekarang hen-
tikanlah sidak yang menangkap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dengan kekerasan dan yang melanggar hak asasi 
manusia untuk dideportasi secara paksa!
Mulai dari tanggal 17 Februari, setiap hari Jumat jam 11 di 
Daegu dilakukan unjuk rasa untuk menentang sidak di de-
pan kantor imigrasi Daegu, dan organisasi-organisasi bu-
ruh serta hak asasi manusia di Daegu dan wilayah Gyeong-
sangbuk-do setiap hari melakukan unjuk rasa secara 
bergilir. 
Kami berharap agar unjuk rasa di Daegu akan menyebar ke 
seluruh Korea. Kita semua terhubung, mari melakukan un-
juk rasa bersama-sama di seluruh Korea. Kalau tidak ber-
juang, tidak ada yang berubah. Mari berjuang bersama dan 
meningkatkan hak buruh dan hak asasi manusia buruh mi-
gran. 
Segera hentikan sidak dan deportasi paksa! Legalisasik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Hapuskan EPS yang ti-
dak memiliki kebebasan pindah tempat kerja! Berjuang!

Kami Menentang Pemeriksaan Mendadak dan Pendeportasian Buruh Migran yang Tidak Terdaf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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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캄보디아어)

 <ខលមកប្រឹ�កឹ្សា�ដោ�យឥតគិតិថ្លៃ�ៃតាមរយៈៈលេ�ខទូូរស័ព័្ទទ            02-2670-9587>  សម្រា�ប់ព់លករផ្នែ�ែកផ្សា�ដែ�ក

បែ�បបទ:ការប្រឹ�កឹ្សា�ឥតគិតិថ្លៃ�ៃពីីការខកខានរឺពឺន្យា�ពេ�លនៃ�ការទទួលប្រា�ក់ឈ់្នួួ�លការងារ, ពីីគ្រោះ��ះថ្នាាក់ ក់ារងារជាដេី�មី។

សហជីពីលោ�ហៈៈធាតុុនិងិនៅ�ជាមួួយកម្មមករចំណំាកស្រុ�កុ។ 

គីមីអ៊ីី� ឆាន់ ់(សកម្មមជន[មណ្ឌឌ លនៃ�ចំណំតធ្វើ�ើ�តំណំើ�ើ
នៃ�មនុុស្សសលើ�ើផែ�នដី]ី )
នៅ�ចុុងឆ្នាំំ� 2020,ក្រ�សួងការងារធ្លាាប់ ប់ានប្រ�កាស
លទ្ធធផលនៃ�ការស៊ើ�ើ�បអង្កេ� េតដែ�លបាននិយិាយ
ថា"ជាង70% 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រស់ន់ៅ�ក្នុុ�ង 
"អគារបណ្តោះ�ះ �អាសន្នន" ដែ�លធ្វើ�ើ�ពី "បន្ទះះ�សាំងំសីី
បង្កកប់ស់្នោ�ោ " ឬ "កុុងតឺនឺ័រ័" ។ ជាង2ឆ្នាំំ�បា នកន្លលង
ផុុតទៅ�ហើ�ើយនៅ�មិនិទាន់ម់ានកាប្រ�កាសពីភាព
ប្រ�សើ�ើរឡើ�ើងយ៉ាា ងណានោះ�ះទេ�។សបញ្ជាា ក់់
អោ�យឃើ�ើញថា70%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នៅ�តែ�រស់ន់ៅ� និងិធ្វើ�ើ�ការនៅ�កន្លែ�ែង‘ដែ�លមិនិមែ�ន
ជាផ្ទះះ�‘នុះះ�ឡើ �ើយ។
សង្គគមកូូរ៉េ� េបច្ចុុ�ប្ប បន្ននកំពុំុងស្ថិិ�តក្នុុ�ងស្ថាា នភាព‘ធ្លាាក់ ់
ជ្រោះ��ះប្រ�ជាជន’។អត្រា�សម្រា�លកូូនគឺ0ឺ.7%ជា
អត្រា�ទាប
បំផុំុតមួួយក្នុុ�ងពិិភពលោ�ក។ក្រៅ��ពីីទីបី្រ�ជុំំ�ជ ន
ដូូចជាទីកី្រុ�ងុសេ�អ៊ូូ� លនិងិទីកី្រុ�ងុធំំៗ ចំនួំួនប្រ�ជាជន
ដែ�លចូូលរួមួក្នុុ�ងសកម្មមភាពសេ�ដ្ឋឋកិចិ្ចចកំពុំុងថយចុះះ�
ជាលំដំាប់ ់ហើ�ើយយុុវវ័យ័ក្នុុ�ងប្រ�ទេ�សលែ�ងធ្វើ�ើ�កា
ដូូចជាក្នុុ�ង 'ក្រុ�មុហ៊ុុ� នផលិតិខ្នាា តតូូច' ,'ផ្នែ�ែកកសិកិម្មម
និងិបសុសត្វវ,'ផ្នែ�ែកសំណំង់។នៅ�តំបំន់ដ់ែ�ល

ក្រុ�មុហ៊ុុ� នទាំងំនេះ�ះស្ថិិ�តនៅ�មិនិសូូវមានផ្ទះះ�សម្រា�ប់់
មនុុស្សសរស់ន់ៅ� ហើ�ើយខ្វះះ�នៅ�ប្រ�ព័័ន្ធធផ្តតល់ភ់ាព
ងាយស្រួ�លួក្នុុ�ងការរស់ន់ៅ�ផងដែ�រ។
តែ�ភាគច្រើ�ើ�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អាចស្វែ�ែងរក
ការងារបានតែ�នៅ�ជាយក្រុ�ងុ,ឬតំបំន់ជ់នបទ។
កម្មមករប្រ�ព័័ន្ធធអនុញ្ញាា តការងារបានបញ្ជូូ�នទៅ�តែ�
ការងារនៅ�កន្លែ�ែងបែ�បនេះ�ះ,ហើ�ើយទិដិ្ឋាា ការរបស់់
ពួួកគេ�ត្រូ�វបានដកហូូតប្រ�សិនិបើ�ើពួកគេ�ធ្វើ�ើ�ការ
នៅ�កន្លែ�ែងធ្វើ�ើ�ការដែ�លគ្មាា នការអនុញ្ញាា ត្តិិ�។តើ�ើតំបំន់់
ដែ�លអ្ននកទាំងំអស់គ់្នាា រស់ន់ៅ�,ហើ�ើយកន្លែ�ែង
ស្នាាក់ ន់ៅ�ដែ�លថៅ�កែ�ផ្តតល់អ់ោ�យជាផ្ទះះ�បែ�បណា
ដែ�រ?តើ�ើផ្ទះះ�នោះ�ះ‘ជាផ្ទះះ�ដែ�លបានចុះះ�បញ្ជីី�ដែ �រទេ�,រឺ ឺ
មួួយជាកុុងតឺណឺឺឺរឺជឺាផ្ទះះ�ធ្វើ�ើ�ពីបុ័័� ងសី,ី កន្លែ�ែង
ស្នាាក់ ន់ៅ�' ឬជាអគារបណ្តោះ�ះ �អាសន្ននដូចជាឃ្លាំំ� ង?
ក្នុុ�ងឆ្នាំំ�នេះ� ះរដ្ឋាាភិ បិាលកូូរ៉េ� េគ្រោ��ងនឹងឹនាំចូំូលពលករ
ចំណំាកស្រុ�កុថ្មីី�ចំនួំួន11ម៉ឺឺ� ននាក់ក់្រោ��មប្រ�ព័័ន្ធធ
អនុញ្ញាា តការងារ។ រួមួបញ្ចូូ�លទាំងំកម្មមករតាមរដូូវ
កាលផងនុះះ�គឺ ចឺំនួំួនពលករកាន់ត់ែ�ច្រើ�ើ�នមក
ប្រ�ទេ�សកូរ៉េ� េដើ�ើម្បីី�ធ្វើ �ើ�ពលកម្មមចំណំាកស្រុ�កុ។
បញ្ជាា ក់ថ់ាមានគោ�លបំណំងនាំពំលករ
ចំណំាកស្រុ�កុកាន់ត់ែ�ច្រើ�ើ�នទៅ�កាន់ក់ន្លែ�ែងធ្វើ�ើ�ការ

នៅ�តាមតំបំន់ ់និងិភូូមិិ
ដែ�លគ្មាា នកន្លែ�ែងស្នាាក់ ន់ៅ�សមរម្យយរហូូតមកដល់់
ពេ�លនេះ�ះ។តើ�ើភ្លាា មៗអាច
មានផ្ទះះ�'ស្រ�បច្បា�ប់'់ផ្ទះះ�'ចុះះ�បញ្ជីី� 'នៅ�ក្នុុ�ងតំបំន់ន់ោះ�ះ
ដែ�រឬទេ�?នៅ�ទីបីំផុំុត,និយិោ�ជកក៏ន៏ឹងឹបង្ខំំ�កម្មមករ
បន្ថែ�ែមទៀ�ៀតឱ្យយរស់ន់ៅ�ក្នុុ�ងបន្ទទប់តូ់ូចៗដែ�ល
មានស្រា�ប់,់និងិបង្កើ�ើ�នអគារបណ្តោះ�ះ �អាសន្នន
ខុុសច្បា�ប់។់ជីវីិតិនិងិសុុខភាពពលករ
ចំណំាកស្រុ�កុអាចកាន់ត់ែ�អាក្រ�ក់ទ់ៅ�ៗ។
ក្រ�សួងការងារទទួលខុុសត្រូ�វក្នុុ�ងការរៀ�ៀបចំំ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បានឆ្លើ�ើ�យតបយ៉ាា ងរហ័ស័
ទៅ�នឹងឹសំណំើ�ើ របស់ន់ិយិោ�ជកសម្រា�ប់'់កម្លាំំ� ង
ពលកម្មម'និងិបានបង្កើ�ើ�នចំនួំួនកាន់ត់ែ�
ច្រើ�ើ�នឡើ�ើង,ប៉ុុ�ន្តែ�ែព្យា �យាមបិទិភ្នែ�ែកទាំងំដឹងឹថា
កម្លាំំ� ងពលកម្មមគឺបឺានពីី 'មនុុស្សស' និងិ 'កម្មមករ'ក្តីី� ។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នាាបន្តត ទាមទារួមួគ្នាានូ វ“ពួួក
យើ�ើងមិនិមែ�នជាម៉ាា ស៊ីី� ន,ម៉ាា ស៊ីី� នកសិកិម្មម,ឬសម្ភាា រៈៈ
ផលិតិទេ�!ជាមនុុស្សស! សូូមធានានៅ�ការរស់ន់ៅ�
ក្នុុ�ងផ្ទះះ�ដែ�លអាចរស់ប់ានក្នុុ�ងនាមជាមនុុស្សសដើ�ើម្បីី�
ធ្វើ�ើ�ការមិនិមែ�ននៅ�ក្នុុ�ងអគារបណ្ដោះ�ះ �អាសន្ននដែ�ល
មនុុស្សសមិនិអាចរស់ន់ៅ�បាននោះ�ះទេ�! ”។

ចងយ៉៉ងសប់(់សកម្មមជនសហជីពីចំណំាកស្រុ�កុ)
គោ�លនយោ�បាយ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របស់់
រដ្ឋាាភិ បិាល យូូនសកយ៉៉ល់ ់មានតែ�ការ ‘បង្កើ�ើ�ន
ចំនួំួន’  គ្មាា នការ’ធានាសិទិ្ធិិ�’។រដ្ឋាាភិ បិាលបានដាក់់
បន្ថែ�ែមពលកចំណំាកស្រុ�កុដូូចទំនំិញិក្នុុ�ងការបំពំេ�ញ
តម្រូ�វការកន្លែ�ែងការងារនិងិថៅ�កែ�,ប៉ុុ�ន្តែ�ែ ការរងកា
រកេ�ងប្រ�វ័ញ័ពលកម្មមនិងិការរើ� ើសអើ�ើងលក្ខខខ័ណ័្ឌឌ
ការងារគ្មាា នស្តតង់ដាគ្មាា នការកែ�លម្អអរឡើ�ើយ។ 
រដ្ឋាាភិ បិាលបានកំណំត់ន់ាំចូំូលកម្មមករនិយិោ�ជិតិ 
E-9 ចំនួំួន 11ម៉ឺឺ� ននាក់ន់ៅ�ឆ្នាំំ�នេះ� ះ ដែ�លជាចំនួំួន
ខ្ពពស់ប់ំផុំុតមិនិធ្លាាប់ ម់ាន។កម្មមករតាមរដូូវនាំមំកនូូវ
កម្មមករថ្មីី�ប្រ�ហែ�ល 2ម៉ឺឺ� ន7ពាន់ន់ាក់ន់ៅ�ក្នុុ�ងឆមាស
ទីមួីួយ។លើ�ើសពីនេះ�ះ ឧស្សាាហកម្មមសាងសង់កប៉ាា ល់គ់ឺខឺ្វះះ�ខាតមនុុស្សស1ម៉ឺឺ� ន4ពាន់ន់ាក់់
ផ្នែ�ែកផ្សា�ដែ�ក,អគ្គីី�សនីនីិងិលាបពណ៌ដែ�លកំពុំុងនាំចូំូលទិដិ្ឋាា ការE-7រាប់ព់ាន់អ់្ននក។
មួួយវិញិទៀ�ៀត,ប្រ�ព័័ន្ធធអនុញាត្តិិ�ការងារបានប្រ�កាស់ពី់ីការបង្កើ�ើ�ត ‘ស្នាាក់ ន់ៅ�រយៈៈពេ�ល
យូូពិិសេ�ស’ធ្វើ�ើ�ការនៅ�កន្លែ�ែងការងារគ្រ�ប់ល់ក្ខខខ័ណ័្ឌឌ បានកំណំត់,់អាចធ្វើ�ើ�ការ
រយៈៈពេ�ល10ឆ្នាំំ� ដោ�យមិនិចាំបំាច់វ់ិលិត្រ�ឡប់ទ់ៅ�ប្រ�ទេ�សកំណំើ�ើ ត។
ប៉ុុ�ន្តែ�ែ លក្ខខខ័ណ័្ឌឌ ការងារស្តតង់ដាទាប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ផែ�នការក្នុុ�ងការ
កែ�លម្អអរកម្រិ�តិទាបនៃ�សិទិ្ធិិ� មនុុស្សស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នោះ�ះឡើ�ើយ។នេះ�ះ
ដោ�យសាររដ្ឋាាភិ បិាលមិនិស្តាាប់ ស់ំឡំេ�ង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ការទាមទារធានាសិទិ្ធិិ�
ការងារ,និងិសិទិ្ធិិ� មនុុស្សស,ប៉ុុ�ន្តែ�ែស្តាាប់  ត់ែ�ការទាមទាររបស់ន់ិយិោ�ជក។
ទោះ�ះជាយ៉ាា ងណាក៏ដ៏ោ�យ គ្រ�ប់គ់្នាាដឹ ងឹថាវិសិ័យ័
ផលិតិកម្មម,កសិកិម្មម,នេ�សាទ,សំណំង់,និងិសេ�វាកម្មមរបស់ប់្រ�ទេ�សកូរ៉េ� េមិនិអាច

ដំណំើ�ើ រការបានទេ�បើ�ើគ្មាា 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សេ�ដ្ឋឋកិចិ្ចចកូរ៉េ� េកាន់ត់ែ�ត្រូ�វការ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ដោ�យសារកម្លាំំ� ងពលកម្មមក្នុុ�ងស្រុ�កុមានការថយចុះះ� 
ហើ�ើយកម្លាំំ� ងពលកម្មម 3D (កខ្វវក់ ់គ្រោះ��ះថ្នាាក់  ់និងិ
ពិិបាក)។
ជាពិិសេ�សក្នុុ�ងសម័យ័កាលកូូរ៉ូូ� ណាកន្លែ�ែងការងារ
ដែ�ល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ធ្វើ�ើ�ការនិយិោ�ជកកង្វះះ�
កម្លាំំ� ងពលកម្មមស្ទើ�ើ�តែ�គ្រ�ប់ក់ន្លែ�ែង។សារៈៈសំខំាន់ន់ៃ�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ត្រូ�វបានបញ្ជាា ក់់
ក្នុុ�ងអំឡុំុងពេ�លគ្រោះ��ះជំងឺំឺកូូរ៉ូូ� ណា។ប៉ុុ�ន្តែ�ែ
ហេ�តុអ្វីី�បានជារដ្ឋាាភិ បិាលមិនិកែ�លម្អអនិងិធានា
សិទិ្ធិិ�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តើ�ើអ្ននកគិតិថាវាគ្រា�ន់ត់ែ�

ជាការចាំបំាច់ក់្នុុ�ង  ការបង្កើ�ើ�នចំនួំួ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រឺគឺិតិត្រឹ�មឹតែ�ធ្វើ�ើ�ការដូូចជា
ម៉ាា ស៊ីី� ន ឬដូូចទាសករបានហើ�ើយ!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ជឺាមនុុស្សសនិងិកម្មមករដូូចគ្នាា ។ពួួកគេ�ក៌ជ៌ាសមាជិកិនៃ�សង្គគម
កូូរ៉េ� េដូូចគ្នាាដែ �លធ្វើ�ើ�ការនិងិរស់។់  ត្រូ�វធានានៅ�សេ�រីី ភាពក្នុុ�ងការផ្លាាស់ ប់្តូូ� កន្លែ�ែង
ធ្វើ�ើ�ការ។ ត្រូ�វធានានូវកន្លែ�ែងរស់ន់ៅ�ដែ�លមនុុស្សសអាចរស់ន់ៅ�បាន។
 ត្រូ�វធានាសុវត្ថិិ�ភាពការងារកុំំ� ឱ្យយកម្មមករស្លាាប់ ដ់ោ�យសារគ្រោះ��ះថ្នាាក់ ក់ារងារ។ត្រូ�វ
ធានានូវការអនុវត្តតច្បា�ប់អ់ាចទទួលបានប្រា�ក់ឈ់្នួួ�លត្រឹ�មឹត្រូ�វមិនិពន្យា�ការផ្តតល់់
ប្រា�ក់ឈ់្នួួ�ល។ត្រូ�វបង្កើ�ើ�តច្បា�ប់ប់្រ�ឆាំងំការរើ� ើសអើ�ើងត្រូ�វតែ�ត្រូ�វបានអនុម័ត័ ដើ�ើម្បីី�
ការពារការប្រើ�ើ�ហិងិ្សា�ពាក្យយសម្ដីី�,ការវាយដំ។ំត្រូ�វតែ�កែ�ប្រែ�ែគោ�លនយោ�បាយខុុស
ៗ។សមាគម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សហជីពីសេ�រីី កម្មម រួមួគ្នាាបញ្ជេ�េ ញមតិនិិងិសំលំេ�ង
និងិនាំគំ្នាាធ្វើ �ើ�សកម្មមភាព។

ត្រូ�វតែ�កែ�ប្រែ�ែ!គោ�លនយោ�បាយខុុសដែ�លគ្រា�ន់ត់ែ�បង្កើ�ើ�នចំនួំួ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លមិនិធានាបាននូូវសិទិ្ធិិ�

“ក្រ�សួងការងារត្រូ�វ
ណែ�នាំកំន្លែ�ែងការងារដែ�ល
ផ្តតល់ល់ំនំៅ�ដ្ឋាា នស្រ�បច្បា�ប់ ់
មិនិមែ�នឃ្លាំំ� ង,មិនិមែ�នជា
ផ្ទះះ�ផ្គុំំ��រៀ� ៀប! ”

គីមីយូូងឆល (ប្រ�ធានសាខាតំបំន់ឧ់ស្សាាហកម្មម សងស សាខា 
តំបំន់ថ់េ�គូូននៃ� សហជីពីកម្មមករដែ�ក)
ក្រ�សួងយុុត្តិិ�ធម៌ប៌ានប្រ�កាសនៅ�ខែ�2ថ្ងៃ�ៃទី2ី6ថា នឹងឹបង្ក្រា�ាប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ជាការបង្ក្រា�ាប របស់់
រដ្ឋាាភិ បិាលរួមួលើ�ើកនេះ�ះមានរយៈៈពេ�ល2ខែ� ចាប់ពី់ីថ្ងៃ�ៃទី2ី ខែ�3 
ដល់ថ់្ងៃ�ៃទី3ី0 ខែ�4។ ជាពិិសេ�សគោ�លការណ៍៍លើ�ើកនេះ�ះជា
បង្ក្រា�ាប កន្លែ�ែងធ្វើ�ើ�ការផងដែ�រ។កង្វះះ�កម្មមករចំណំាកស្រុ�កុ
រយៈៈពេ�ល3ឆ្នាំំ�អំ ឡុំុងពេ�លកូូរ៉ូូ� ណាដូូច្នេះ�ះ�មានការលំំ
បាកខ្លាំំ� ងនៅ�តំបំន់ជ់នបទ,រោ�ងចក្រ�,សេ�វាកម្មម។ប៉ុុ�ន្តែ�ែពេ� លនេះ�ះ
លែ�ងមានកូូរូណូាបែ�ជាបណ្ដេ�េ ញ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
ឯកសារដែ�លបានប្រឹ�ងឹប្រែ�ែងធ្វើ�ើ�ការក្នុុ�ងសម័យ័កូូរូណូាស្រ�ប
ពេ�លនាំចូំូលនៃ�ពលករថ្មីី�ជាច្រើ�ើ�នសន្ទឹឹ�កសន្ទាាប់ វ់ិញិ។ យកប្រើ�ើ�

វាពេ�លចាំបំាច់ ់ហើ�ើយបោះ�ះចោ�លពេ�លមិនិត្រូ�វការ គឺអឺំពំើ�ើ
អសីលីធម៌។៌
បច្ចុុ�ប្ប បន្នននេះ�ះមា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
ប្រ�មាណ៤០ម៉ឺឺ� ននាក់។់ តោះ�ះមើ�ើលថាហេ�តុអ្វីី�បានជាពួួកគេ�គ្មាា ន
ឯកសារ។នៅ�ក្រោ��មប្រ�ព័័ន្ធធអនុញ្ញាា តការងារមិនិអាចផ្លាាស់ ប់្តូូ� រ
កន្លែ�ែងធ្វើ�ើ�ការបើ�ើចេ�ញពីីកន្លែ�ែងធ្វើ�ើ�ការដោ�យជៀ�ៀសមិនិរួចួនឹងឹ
លែ�ងមានឈ្មោះ�ះ�ក្នុុ� ងឯកសារ។នៅ�ស្រុ�កុស្រែ��ចំកំារ,ធ្វើ�ើ�ការ
ម៉ោ�ោ ងយប់ន់ិងិថែ�មម៉ោ�ោ ងក្តីី� ក៍គ៍្មាា នប្រា�ក់ឧ់បត្ថថម្ភភដែ�។ ដូូច្នេះ�ះ�បើ�ើ
រត់ច់េ�ញពីីកន្លែ�ែងធ្វើ�ើ�ការដែ�លប្រា�ក់ខ់ែ�ត្រឹ�មឹពាក់ក់ណ្តាា លធៀ�ៀប
នឹងឹរោ�ងចក្រ� នោះ�ះគេ�នឹងឹក្លាា យជាពលកគ្មាា នឯកសារ។ តើ�ើជា
កំហុំុស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ម្នាាក់ ដ់ែ�លគ្មាា នឯកសារ
តែ�ឯកឯងរឺ?ឺឬមួួយប្រ�ព័័ន្ធធច្បា�ប់កូ់ូរ៉េ� េខុុស? មិនិដូូចជាប្រ�ទេ�ស
អភិវិឌ្ឍឍន៍ឡ៍ើ�ើយដែ�លបង្រ្កា�ាបព 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
ឯកសារដោ�យហៅ�ពួួកគេ�ថាជា
‘ខុុសច្បា�ប់’់ដោ�យមិនិបាគោ�រពច្បា�ប់អ់ាក្រ�ក់ទ់ាំងំមិនិបាន
កែ�ប្រែ�ែច្បា�ប់អ់ាក្រ�ក់ន់ោះ�ះទេ�។ ពិិតទេ�ដែ�លគ្មាា នកាខ្មាាស់ ?់
ខំ្ញុំ��ចង់ សួួរថាមិនិត្រូ�វការ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
ទេ�?។ការងារដែ�លពលករកូូរ៉េ� េស្ទាាក់ ស់្ទើ�ើ�រក្នុុ�ងការធ្វើ�ើ�
គឺជឺាការងារ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ដែ�លមិនិមាន
ឯកសារ។បើ�ើគ្មាា ន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ទេ� សង្គគម
កូូរ៉េ� េនឹងឹស្ទះះ�។តើ�ើយើ�ើងឈ្លោះ�ះ�គ្នាារឿ�  ឿងការងារជាមួួយនរណា?
ការងារនៅ�កន្លែ�ែងគ្មាា នស្តតង់ដាគឺជឺាការទទួល

ខុុសត្រូ�វ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ពលករ
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ក៏គ៏ង់ត្រ�ឡប់ទ់ៅ�ប្រ�ទេ�សគេ�វិញិនៅ�
ថ្ងៃ�ៃណាមួួយដែ�រ។ទៅ�កាន់គ់្រួ�ួសារនិងិមិតិ្តតភ័ក័្ដិិ� ជាទីសី្រ�ឡាញ់់
របស់ពួ់ួកគេ�។ដូូច្នេះ�ះ�កុំំ�ចាត់ ទុ់ុកពួួកគេ�ថាជាឧក្រិ�ដិ្ឋឋជនធំំ
ដោ�យសារផុុតរយៈៈពេ�លស្នាាក់ ន់ៅ�ហើ�ើយឈប់ប់ង្រ្កា�ាប ការ
ចាប់ខ់្លួួ� នដោ�យហិងិ្សា� និងិប្រ�ឆាំងំសិទិ្ធិិ� មនុុស្សស និងិបណ្តេ�េ ញ
ពួួកគេ�ចេ�ញ!

ទីកី្រុ�ងុថេ�គូូបាននឹងឹកំពុំុងធ្វើ�ើ�បាតុកម្មមប្រ�ឆាំងំនឹងឹការបង្ក្រា�ាប
នៅ�មុុខ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 �វេេសន៍ថ៍េ�គូូរៀ�ៀងរាល់ថ់្ងៃ�ៃសុុក្រ�នៅ�
ម៉ោ�ោ ង11:00 ចាប់ពី់ីថ្ងៃ�ៃទី ី17 ខែ�2 ហើ�ើយក្រុ�មុការងារ និងិ
សិទិ្ធិិ� មនុុស្សសនៅ�ក្នុុ�ងតំបំន់ ់ថេ�គូូក្យយង់់ប៊ូូ� ក ប្តូូ� រវេេនគ្នាា តវ៉ាាជា
រៀ�ៀងរាល់ថ់្ងៃ�ៃ។យើ�ើងខំ្ញុំ��សង្ឃឹ ឹ �មថាការតវ៉ាានៅ�ទីកី្រុ�ងុ ថេ�គូូ រីី ក
រាលដាលពាសពេ�ញប្រ�ទេ�ស។ បើ�ើយើ�ើងផ្សា�ភ្ជាា ប់គ់្នាា ,សូូម
ធ្វើ�ើ�ការតវ៉ាារួមួគ្នាា ទូូទាំងំប្រ�ទេ�ស។គ្មាា នការតវ៉ាាប្រ�ឆាំងំនិងិគ្មាា ន
ការផ្លាាស់ ប់្តូូ� រ។ចូូររួមួគ្នាា តវ៉ាាប្រ�ឆាំងំ
ដើ�ើម្បីី�លើ�ើ កកម្ពពស់ស់ិទិ្ធិិ�ព លកម្មម និងិសិទិ្ធិិ� មនុុស្សសរបស់ព់លករ
ចំណំាកស្រុ�កុ។
បញ្ឈឈប់ក់ារបង្រ្កា�ាប ដោ�យបង្ខំំ� និងិនិរិទេ�សជាបន្ទាាន់ !់ កែ�ឲ្យយ
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គ្មាា នឯកសារជាពលករស្រ�បច្បា�ប់!់ 
លុុបចោ�លប្រ�ព័័ន្ធធអនុញ្ញាា តការងារគ្មាា នសេ�រីី ភាពផ្លាាស់ ប់្តូូ� កន្លែ�ែង
ធ្វើ�ើ�ការ! ប្រ�យុុទ្ធធប្រ�ឆាំងំ!

យើ�ើងប្រ�ឆាំងំនឹងឹការបង្រ្កា�ាប  និងិការនិរិទេ�សពលករដែ�លគ្មាា នឯកសា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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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따갈로그어)

<Libreng konsultasyon sa pagsali sa unyon sa buong bansa             02-2670-9587> Korea Metal Workers Union

Libreng labor counseling ukol sa unpaid wages, industrial accidents, at iba pa. 
Ang Metal Workers Union ay kaagapay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Kim Yi-chan (aktibista para sa People of 
Earth's Station) 
Sa pagtatapos ng 2020, inilathala ng Minis-
try of Labor ang isang survey na nagpapakita 
na "higit sa 70 porsiyent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nakatira sa "pansaman-
talang gusali" na binubuo ng "sandwich pan-
el" o "container". Mahigit dalawang taon na 
ang lumipas mula noon, at wala pa ring balita 
kung paano ito bumuti. Sa madaling salita, 
tirahan 70% ng mga migranteng manggaga-
wa ay nagtatrabaho habang nakatira sa "hin-
di tirahan".
Sinasabing ang lipunang Koreano ay kasalu-
kuyang nasa estadong "talampas ng popu-
lasyon". Ang fertility rate ay kabilang sa 
pinakamababa sa mundo sa 0.7%. Maliban sa 
mga lugar na metropolitan tulad "agrikultu-
ra", Seoul, unti-unting nababawasan ang 
populasyon ng mga aktibong tao na nagpa-
partisipa sa  ekonomiya, at ang mga kabataan 
ay hindi na gumagawa sa mga trabaho tulad 
ng "maliit na pagmamanupaktura" o "agri-
kultura," at "konstruksiyon." Sa lugar kung 
saan matatagpuan ang mga negosyong ito, 
kakaunti ang mga bahay na matitirhan ng 

mga tao, at walang sapat na mga amenity sa 
pamumuhay. 
Gayunpaman, karamihan sa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akakahanap lamang ng 
trabaho sa labas ng mga lungsod o sa mga ru-
ral na lugar kung saan ang populasyon ng 
mga kabataan ay lumiliit, Ang mga EPS 
workers ay itinatalaga lamang sa mga traba-
ho sa naturang lugar, at kung sila ay nagtatra-
baho sa kumpanya na walang lisensiya, sila 
ay mawawalan ng visa. Anong klaseng bahay 
ang ibinibigay mo at anong klaseng akomo-
dasyon ang ibinibigay ng employer mo? Ang 
bahay ba ay nakarehistro bilang "residential 
facility," o ito ay isang pansamantalang gusa-
li, tulad ng container, sandwich panel, o bo-
dega  
Plano ng pamahalaan ng South Korea na ipa-
kilala ang 110,000 bagong migranteng mang-
gagawa sa ilalim ng employment permit sys-
tem ngayong taon. Kung idadagdag mo ang 
mga seasonal workers, mas marami pa ang 
pumupunta sa Korea para magtrabaho bilang 
migranteng manggagawa. Sa madaling sali-
ta, mas maraming migranteng manggagawa 
ang pagtatrabahuhin sa mga lugar at baran-

gay na wala pa ring angkop na tirahan. 
Maaari bang biglang magkaroon ng mga "le-
hitimo" at "rehistrado" na mga bahay sa ga-
noong lugar Sa kalaunan, pipilitin din ng 
mga employer ang mas maraming mang-
gagawa na tumira sa mga umiiral na maliliit 
na silid at dagdagan ang mga iligal na pansa-
mantalang gusali. Maaaring lumala pa ang 
buhay at kalusuga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South Korean Ministry of Labor, na 
namamahala sa pagaayos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abilis na tumugon sa  
hinihingi ng mga employer na "workforce" at 
makabuluhang nadagdagan ang laki ng intro-
duksiyon nito, ngunit ito ay  bulag  sa katoto-
hanan na ang workforce na ito  ay mga "tao" 
at mga "manggagawa." 
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patu-
loy at magkakasama na dapat magsabi, "Hin-
di kami makina, makinarya sa pagsasaka, 
materyales sa produksyon! Tao kami! Tiya-
kin ang trabaho na nagbibigay ng bahay kung 
saan maaari kaming manirahan bilang tao, 
hindi isang pansamantalang bahay na hindi 
angkop tirhan ng tao!" 

Jung Young-sup (labor union activist)
Ang patakaran para sa mga migranteng mang-
gagawa ng pamahalaang Yoon Seok-yeol ay 
mayroon lamang "pagpapalawak ng mga nume-
ro" ngunit walang "garantiya ng kanilang mga 
karapatan." Nangangako ito na palalawakin ang 
suplay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kai- 
langan ng mga lugar na industriyal at mga may-
ari ng kumpanya na parang mga kalakal, ngunit 
hindi nito pinabubuti ang mga kondisyon na 
nagpapahirap sa kanila sa pamamagitan ng pag-
sasamantala sa trabaho at diskriminasyon. Nai-
tala ng pamahalaan ang entry quota para sa mga 
E-9 EPS workers ngayong taon sa isang record 
na 110,000. Ang mga seasonal workers ay nag-
dala ng 27,000 bagong mga manggagawa sa unang kalahati lamang ng taon. 
Sinasabi rin nito na may kakulangan ng 14,000 sa paggawa ng barko, at nais na 
magdala nito ng libu-libong E-7 visa workers sa mga larangan ng welding, elec-
trical, at painting. Sa kabilang banda, gagawa raw ito ng "special case for long 
term stay" para sa employment permit system, at kung makakapagtrabaho ang 
manggagawa ayon sa ilang kondisyon, mahigit 10 taon siyang makakapagtraba-
ho nang hindi lumalabas ng bansa. 
Gayunpaman, hindi gaanong maraming mga plano sa pagpapabuti ng hindi ka-
nais-nais na mga kondisyon sa pagtatrabaho at mababang pamantayan para sa 
karapatang panta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Ito ay dahil hindi pinaki-
kinggan ng gobyerno ang tini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kanilang 
mga kahilingan para sa karapatan sa paggawa at karapatang pantao, kundi na-
kikinig lamang ito sa mga demanda ng kanilang mga amo. Subalit alam ng lahat 
na kung wal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ng mga industriya ng pag-
mamanupaktura, agrikultura, pangingisda, konstruksiyon at serbisyo ng South 

Korea ay hindi gagana nang maayos. Sa mas 
kaunting mga lokal na manggagawa at walang 
may gustong magtrabaho ng  3D (dirty, danger-
ous, difficult), ang ekonomiya ng Korea ay nan-
gangailangan ng mas maraming mga migranteng 
manggagawa. 
Lalo na noong panahon ng Covid, sa mga indus-
triya kung saan nagtatrabaho ang mga mi-
granteng manggagawa, ang mga employer ay 
kagulo na kung saan saan dahil sa kakulangan 
ng manpower. Ang kahalagahan ng mga mi-
granteng manggagawa ay nakumpirma sa pana-
hon ng pandemya ng Covid. Kaya bakit hindi rin 
pinabubuti o ginagarantiyahan ng gobyerno ang 
karapata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Iniisip ba nila na kailangan lang nilang dagdagan ang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t pagtrabahuhin tulad ng mga makina at alipin? 
Ang mga migranteng manggagawa ay mga tao rin  at kaparehong mga mang-
gagawa. Sila ay mga miyembro ng parehong lipunan na nagtatrabaho at nabubu-
hay sa lipunang Koreano. Kailangang garantiyahan ang kanilang kalayaan sa 
pagpapalit 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Kailangang garantiyahan ang mga 
tirahan kung saan maaari silang mabuhay tulad ng tao. Kailangang tiyakin ang 
kaligtasan sa paggawa upang hindi mamatay ang mga manggagawa dahil sa 
aksidenteng industriyal. Kailangang maayos ang pagpapatupad ng batas upang 
hindi magkaroon ng atraso sa sahod at matanggap ito nang maayos. Dapat gu-
mawa ng mga batas laban sa diskriminasyon upang maiwasan ang abusong ver-
bal, pananakit at diskriminasyon. Kailangang garantiyahan ang karapatang 
pantao at karapatang paggawa ng lahat ng mga nagtatrabahong migrante. Ang 
mga masasamang patakaran ay kailangang baguhin. Tayo ay magsalita at kumi-
los kasama ng komunidad ng mga migrante  at migrant workers union. 

Ang maling patakaran na dagdagan lamang ang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hindi ginagarantiyahan ang 
kanilang mga karapatan ay dapat baguhin!

"Dapat ipakilala ng 
Department of Labor 
ang mga lugar ng 
trabaho na 
nagbibigay ng legal 
na pabahay, hindi 
mga bodega, hindi 
mga farmhouse!"

Kim Yong-chul(Chief Counselor ng Seongseo Industrial 
Complex Regional Branch ng Metal Union sa Daegu)
Ipinahayag ng Ministry of Justice noong Pebrero 26 na 
magkakaroon ng crackdown sa mga migranteng mang-
gagawa na walang dokumento. Sa pagkakataong ito, ang 
crackdown ay dalawang buwan mula Marso 2 hanggang 
Abril 30. Sa partikular,, ang plano ay upang magsagawa 
ng  crackdown maging sa mga kumpanya. Sa loob ng 
tatlong taon ng panahon ng Covid, nagkaroon ng kaku-
langan sa bilang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na 
nagdulot ng matinding paghihirap sa mga rural na lugar, 
pabrika, at industriya ng serbisyo. Gayunpaman, ngay-
ong natanggal na ang Covid, nagkaroon ng malaking 
pagdagsa ng mga bagong manggagawa at pagpapaalis sa 
mga hindi rehistradong migranteng manggagawa na ta-
himik na nagtrabaho sa panahon ng Covid. Ang pama-

halaan ng South Korea, na ginagamit ang mga mang-
gagawang ito kapag kailangan at itinatapon kapag hindi 
kailangan, ay barbariko. 
Sa kasalukuyan, tinatayang nasa 400,000 ang mga mi-
granteng manggagawa na hindi rehistrado. Tingnan na-
tin kung bakit sila ay nagiging undocumented.
Sa ilalim ng employment permit system, imposibleng 
baguhin a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kaya kung hin-
di maiiwasan na umalis sa kumpanya, ang manggagawa  
ay nagiging undocumented. Sa fishing villages, walang 
bayad ang trabaho sa gabi at overtime. Kaya, kung um-
alis ka sa trabaho na kalahati lamang ang ibinibigay na 
suweldo kumpara sa pabrika, ikaw ay magiging undo- 
cumented. Kasalanan ba ng migranteng manggagawa na 
siya ay maging undocumented? O ang legal system ba 
ng South Korea ang mali? Ang crackdown sa mga mi-
granteng manggagawa na walang dokumento na hindi 
inaayos ang masamang batas at tawagin silang "illegal" 
dahil sa hindi  pagsunod sa masamang batas ay hindi 
katulad ng mga maunlad na bansa. Hindi ba ito ay tala- 
gang nakakahiya?
Hindi na ba kailangan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to ang aking katanungan. Ang mga trabahong 
ayaw gawin ng mga manggagawang Koreano at ng mga 
rehistradong migranteng manggagawa ay ginagam-
pana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
kumento. Kung wala sila, titigil ang lipunang Koreano. 
Kanino ba tayo nakikipagtalo ukol sa trabahong inaban-

dona natin? Ang pinakamahihirap na gawa ay nakaatas 
sa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kumento.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y babalik 
balang araw sa kanilang mga bansa. Babalik sila sa mga 
bisig ng kanilang mga mahal sa buhay at mga kaibigan. 
Kaya huwag silang paratangan na nakagawa ng mala- 
king krimen dahil lamang sa lumampas sila sa kanilang 
pananatili, Itigil ang marahas na pag-aresto at hindi 
makataong paghuli at sapilitang pagpapadeport sa 
kanila! 
Mula noong Pebrero 17, ang Daegu ay nagsasagawa ng 
isang rally laban sa crackdown sa harap ng Daegu Immi-
gration Office tuwing alas-11 ng Biyernes, at ang mga 
grupo sa paggawa at karapatang pantao sa rehiyon ng 
North Daegu ay naghahalinhinan sa pagpoprotesta 
araw- araw.

Sana ay kumalat sa buong bansa ang protesta sa Daegu. 
Lahat tayo ay konektado, kaya sama-sama tayong mag-
protesta sa buong bansa. Kung hindi ka makikipaglaban 
walang mababago. Sama-sama tayong lumaban para 
mapabuti ang karapatan sa paggawa at karapatang pan-
tao ng mga migranteng manggagawa.
Itigil agad ang mga deportasyon! Gawing legal ang mg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waksi ang employ-
ment permit system kung saan walang kalayaang mag-
palit ng lugar na pinagtatrabahuhan. Laban!

Kami ay tutol sa crackdown at deportasyon ng mga migranteng manggagawang walang doku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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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베트남어)

 <Số tư vấn gia nhập miễn phí           02-2670-9587> Liên đoàn lao động ngành sắt thép toàn quốc

Tư vấn miễn phí như nợ lương, tai nạn lao động
Công đoàn Lao động Kim loại luôn đồng hành cùng Lao động nhập cư.  

KIM YICHAN (Nhà hoạt động tại [Bến ga 
dừng nghỉ]) 
Cuối năm 2020, Bộ Lao động đã công bố kết 
quả điều tra hơn 70% lao động nhập cư 
đang sống nhà tạm bợ như nhà làm bằng 
tấm Panel (cách nhiệt) hoặc nhà bằng 
Container. Sau hơn 2 năm trôi qua nhưng 
cũng không có tin tức gì về việc sẽ cải tiến 
nơi ở như thế nào. Tức là, hơn 70% các lao 
động nhập cư vẫn đang làm việc và sống ở 
nơi không phải là nhà. 
Xã hội Hàn Quốc đang ở trạng thái “bờ vực 
dân số”. Tỉ lệ trẻ sinh đạt 0.7% giữ kỷ lục 
thấp nhất thế giới. Ngoại trừ khu vực thành 
phố lớn như Seoul và khu vực đô thị, dân số 
tham gia hoạt động kinh tế đang giảm dần. 
Thanh niên trẻ không tìm công việc tại các 
công ty sản xuất nhỏ, ngành nông nghiệp và 
chăn nuôi, và ngành xây dựng. Tại khu vực 
các công ty này thường không có nhà dân ở, 
và không có đầy đủ tiện nghi cho sinh hoạt. 

Thế nhưng, hầu như các lao động nhập cư 
chỉ tìm được công việc ở khu vực nông thôn, 
hoặc vùng ngoại ô của thành phố có dân số 
trẻ đang giảm. Người lao động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làm việc chỉ được giới thiệu việc 
làm ở những nơi như thế này. Nếu làm việc 
ở công ty mà không được sự đồng ý thì sẽ 
bị tước đoạt visa. Khu vực bạn đang sống 
thì chủ sử dụng cung cấp nơi ở như thế 
nào? Nhà đó được đăng ký là “cơ sở nhà ở” 
không? hay nhà tạm thời làm bằng tấm 
Panel(cách nhiệt), nhà bằng Container hoặc 
nhà kho? 
Chính phủ Hàn Quốc thông báo rằng sẽ tiếp 
nhận 110,000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mới 
nhập cảnh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Nếu tính tổng cả lao động thời vụ thì 
càng nhiều lao động nhập cư đến Hàn Quốc 
để làm việc. Tức là, họ sẽ đưa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làm việc ở những khu vực 
mà chỗ ở không phù hợp. Liệu đột nhiên có 

thể xuất hiện những ngôi nhà được đăng ký 
hợp pháp không? Cuối cùng thì các chủ sử 
dụng cũng sẽ buộc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sống trong những phòng chặt hẹp 
hiện có và càng tăng các nhà ở tạm thời 
không được cấp phép. 
Bộ Lao động Hàn Quốc là cơ quan chịu 
trách nhiệm giới thiệu việc làm cho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họ đã nhanh chóng đáp 
ứng yêu cầu của phía chủ sử dụng là ‘sức 
lao động’ và quy mô áp dụng được tăng lên 
đáng kể, sức lao động đó sự thật chính là 
con người, nhưng họ đang cố gắng nhắm 
mắt làm ngơ như không biết gì. 
Chúng ta phải tiếp tục yêu cầu và lên tiếng: 
“Chúng tôi không phải cỗ máy, máy nông 
nghiệp, vật liệu sản xuất! Chúng tôi là con 
người. Hãy đảm bảo việc làm và có thể sống 
trong một ngôi nhà đúng nghĩa, chứ không 
phải là nhà tạm bợ nơi mà con người không 
thể sinh sống. 

JUNG YOUNGSUP (Nhà hoạt động công 
đoàn di trú)
Chính sách lao động nhập cư của chính 
quyền YOON SEOK YEOL chỉ ‘tăng con số’ 
chứ không ‘đảm bảo quyền lợi’. Chính sách 
đó sẽ mở rộng cung cấp nguồn lao động 
nhập cư được ví như hàng hóa mà các khu 
công nghiệp và chủ sử dụng cần, nhưng 
điều kiện làm việc khắc nghiệt, việc bóc lột 
sức lao động và phân biệt đối xử vẫn không 
được cải thiện.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chỉ 
tiêu cho phép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nhập 
cảnh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E-9 là 110,000 người. Chỉ trong nửa 
đầu năm, số người lao động làm theo thời vụ đã tăng lên khoảng 27,000 
người. Hơn nữa, ngành đóng tàu thiếu 14,000 người và tuyển hàng nghìn 
người lao động visa E-7 trong lĩnh vực hàn, điện, sơn. Mặt khác, họ nói 
rằng sẽ tạo ra hệ thống có thể làm việc hơn 10 năm mà không cần xuất 
cảnh theo “Chế độ lưu trú đặc biệt” trong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kh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nhất định tại chính nơi mình làm 
việc. Tuy nhiên, lại không có nhiều kế hoạch cải thiện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tồi tệ cũng như mức độ nhân quyền thấp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Vì 
chính phủ chỉ lắng nghe yêu cầu của chủ sử dụng, chứ không để ý đến 
tiếng nói yêu cầu đảm bảo quyền lợi và quyền lao độ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Tuy nhiên, mọi người đều biết nếu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thì các ngành chế tạo, nông nghiệp, ngư nghiệp, xây dựng và cả 

ngành dịch vụ sẽ không hoạt động hiệu quả 
được. Do lực lượng lao động trong nước 
giảm, người dân lại không muốn làm trong 
các ngành có công việc bẩn thỉu, nguy hiểm, 
và nặng nhọc nên kinh tế Hàn Quốc ngày 
càng cần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ặc biệt, ngành công nghiệp mà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làm việc trong thời Covid, có 
nhiều chủ sử dụng ở nhiều nơi lao đao vì 
thiếu nhân lực. Vai trò quan trọ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được khẳng định trong 
thảm họa Covid. Vậy mà tại sao Chính phủ 

Hàn Quốc lại không cải thiện và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Hay họ nghĩ rằng, chỉ cần tăng số người lao động và coi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như cỗ máy hoặc nô lệ làm việc là được.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cũng là con người, là người lao động. Họ là thành 
viên cùng một xã hội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xã hội Hàn Quốc. Phải đảm 
bảo ký túc xá, một nơi ăn ở có thể sinh sống đúng như một con người. 
Phải đảm bảo an toàn lao động để không bị thiệt mạng vì tai nạn lao động. 
Phải áp dụng đúng luật để có thể nhận đủ lương và không bị nợ. Thi hành 
luật chống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ể ngăn chặn đối xử phân biệt, mắng chửi hay 
đánh đập. Phải đảm bảo quyền lao động cũng như quyền lợi của tất cả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Chính sách sai trái cần phải chỉnh sửa. Chúng ta 
hãy lên tiếng và hành động cùng với các Tổ chức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và Công đoàn lao động. 

Chính sách sai lầm chỉ tăng số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mà không đảm bảo quyền lợi, cần phải thay đổi!

“Bộ Lao động hãy 
giới thiệu nơi làm 
việc cung cấp cơ sở 
nhà ở hợp pháp 
chứ không phải nhà 
kho, căn chòi!”

KIM YONGCHUL (Trưởng ban tư vấn khu công nghiệp 
SeongDeo, chi nhánh Daegu Công đoàn Lao động Kim 
loại) 
Ngày 26 tháng 2 Bộ tư pháp đã công bố sẽ bắt trụ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Lần này thời gian 2 tháng, 
từ ngày 2/3 ~ 30/4 với sự truy bắt phối hợp của Chính phủ. 
Đặc biệt, lần này sẽ chủ trương truy bắt tại nơi làm việc. 
Trong vòng 3 năm dịch Covid, do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nhập cư nên các vùng nông thôn, công xưởng, các ngành 
dịch vụ đã gặp nhiều khó khăn. Tuy nhiên, giờ dịch Covid 
được dỡ bỏ, thì lại đưa chế độ tuyển dụng số lượng lao 
động mới quy mô lớn và trụ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ã làm việc một cách thầm lặng và cực nhọc trong 

đợt dịch Covid vừa qua. Thật đúng là khi cần thì để ở lại, 
không cần nữa thì bắt trục xuất, Chính phủ Hàn Quốc thật 
dã man. 
Hiện tại có khoảng 400,000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ang cư trú ở Hàn Quốc. Tại sao họ cư trú 
không giấy tờ, chúng ta cùng tìm hiểu nhé. 
Theo quy định của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thì người 
lao động không được phép chuyển đổi công ty nên khi rời 
công ty sẽ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Ở nông trại cho 
dù làm đêm hay làm thêm giờ cũng không nhận được trợ 
cấp. Vì vậy, lương chỉ được một nửa so với làm việc ở nhà 
máy, nếu mà họ rời nông trại không được sự cho phép của 
chủ sử dụng sẽ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Việc trở 
thành người không giấy tờ đó chỉ là lỗi sai của người lao 
động sao? Chứ không phải hệ thống luật của Hàn Quốc 
sai sao? Việc không sửa đổi luật xấu, không tuân thủ luật 
xấu là ‘bất hợp pháp’ nên truy bắ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điều này có đúng với một nước phát triển như Hàn 
Quốc không? 
Xã hội Hàn Quốc thật sự không thấy xấu hổ à? Tôi muốn 
hỏi rằng: Hàn Quốc không cần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chứ? Công việc mà lao động Hàn Quốc cũng như 
lao động nhập cư hợp pháp né tránh thì đó là công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Nếu không có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thì kinh tế xã hội Hàn 
Quốc sẽ đình trệ. Chúng ta đang tranh cãi với ai về công 
việc? Công việc hiện trường khắc nghiệt nhất lại là phần 
của lao động di trú không giấy tờ. Một lúc nào đó họ cũng 
quay trở về quê hương họ. Sẽ quay về với gia đình thân 
yêu và những người thân. Chính vì vậy đừng đối xử với họ 
như người tội phạm nghiêm trọng chỉ bởi vì cư trú quá hạn 
cho phép, và bây giờ hãy ngừng ngay việc truy bắt trục 
xuất một cách bạo lực và phản nhân quyền. 
Ở khu vực Daegu đã tổ chức cuộc biểu tình phản đối cuộc 
truy bắt trước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o lúc 
11:00 thứ sáu hàng tuần, kể từ ngày 17/2. Các đoàn thể 
nhân quyền ở khu vực Daegu, Gyeongbuk thay phiên 
nhau biểu tình mỗi ngày. Tôi mong rằng cuộc phản đối ở 
Daegu sẽ lan rộng trên toàn quốc. Chúng ta kết nối với 
nhau cùng biểu tình trên khắp đất nước. Nếu không đấu 
tranh, chắc chắn sẽ không thay đổi. Hãy cùng đấu tranh để 
cải thiện quyền lao động và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lao 
động nhâp cư. Hãy ngừng ngay việc truy bắt trục xuất! Hãy 
hợp pháp hóa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Hãy hủy bỏ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mà không được tự do chuyển 
đổi công ty! Chúng ta hãy cùng đấu tranh!  

Phản đối truy bắt trục xuất lao động nhập cư không giấy tờ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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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바지락 (영어)

<Nationwide free counseling phone for joining to the union:           02-2670-9587> Korea Metal Workers Union

Report of unpaid wage, labor counseling, and nationwide free counseling
Korea Metal unions are with migrant workers.

At around the end of 2020, the Ministry of 
Labor announced that over 70% of migrant 
workers lived at temporary housings which 
were built with ‘sandwich panels’ or ‘contain-
ers’. It has passed longer than two years 
since then, however, I have not heard any 
news on how it has been improved. It 
means that still around 70% of migrant 
workers work and live at ‘places that are not 
houses’.
They say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demographic cliff. The birth rate of the 
country is 0.7%, the lowest in the world. Ex-
cept for big city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young native 
residents do not like to work at the job sites 
of ‘small 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agriculture and dairy industries’, and ‘con-
struction industry’ anymore. At the regions 
where those industries are, houses for liv-
ing humanly are seldom and even lifestyle 

amenities are little, too.  
Migrant workers mostly can find their jobs 
at suburban or rural areas where young 
population is decreasing. EPS workers are 
introduced to work at such places, and if the 
workers are not employed at their designat-
ed workplaces, their visa status would be 
terminated. Where are you being employed 
and what kind of housing do you have now? 
Is that a house registered as a ‘residential 
house’ or a temporary house built with a 
container or sandwich panel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newly introduce 110,000 EPS mi-
grant workers this year. If the seasonal 
workers are added, much more workers 
will influx to Korea for migrant labor. This 
means, on top of the employed places in 
different regions and villages where decent 
dormitories are not prepared currently, the 
government will bring more migrant work-
ers for working. Can they suddenly prepare 

‘legitimate’ and ‘registered’ housings at such 
areas? Accordingly, the employers would 
place more workers in the existing small 
rooms and build more temporary hous-
ings.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of mi-
grant workers could be worse consequent-
ly.  The Ministry of Labor, which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migrant workers, quickly re-
sponded toward the employers’ demands 
asserting more ‘labor force’ is needed to 
extend the size of recruitment a lot, howev-
er, the ministry tries to look away from the 
fact that the labor force is just ‘human be-
ings’ and ‘workers’.
Migrant workers may demand together, 
‘We are not machineries, farm machines, or 
manufacturing materials!’, ‘We are humans!’ 
and ‘Guarantee to provide the workplaces 
with the housings we can live humanly, not 
temporary huts where humans can’t live!’ 
Kim Yichan, (People of Earth’s Station Activ-
ist)

In Yoon Seok-yul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migrant workers, there is only 
extending the number of workers instead of 
securing their rights. Treating such workers like 
materials, it vows to supply as many workers as 
the industrial sites and employers demand into 
the sites, however, it has not improved the 
severe working conditions of them who are 
bothered under labor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his year’s quota of workers to import 
under E-9 visa of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to as many as 110,000, the highest 
number ever in history. Furthermore, 27,000 agricultural workers will enter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t also tries to place some thousand workers 
in the welding, electricity, painting fields into the industries as it states that the 
shipbuilding industry currently lacks about 14,000 workers.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o make a new system that such workers who have worked for a 
designated term constantly can prolong their period of stay to longer than ten 
years without leaving Korea by establishing “special measure of long-term stay” 
system in addition to EPS. 
Though, it has rare plans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level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migrant workers but hears the voices of employers. But we all 
know very well that without migrant workers, neither manufacturing, 
agricultural, fishery, construction, or service industries in Korea can work 

smoothly. As the workforces of native Koreans 
have been decreased and they don’t like to work 
at the 3D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jobs, 
the Korean economy has come to need more 
and more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employers in every corner of the industries 
have encountered troubles as they have lacked 
the workforce of migrant workers. It was 
reaffirmed that migrant workers were so 
important during the disastrous period of 
COVID-19. Then, why has the government 
neither improved nor secured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only increase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doesn’t it 
consider migrant workers as machines or slaves who do nothing but only work?    
Migrant workers are the same human beings and workers. The sam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who work and live here. The freedom to change their 
workplaces should be guaranteed. The dormitories in humane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Labor safety measure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the 
workers do not die from industrial disasters. The laws should be applied duly so 
that workers can receive their wages properly without being unpaid. A 
discrimination prevention law should be enacted so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verbal abuse, violation, or discrimination. All the working migrants’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he wrongful policies 
should be changed. With migrant worker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let’s 
act and voice out together.   Jung, Youngsub, Activist at Migrant Workers Union

Change The Wrong Policy to Increase MWs without Securing Rights!

No Warehouse, 
No Rural Hut, 
But MOL Should 
Arrange a 
Workplace of 
Decent Housings!

Kim, Yongchul (Chief Counselor, Counseling Center of KMU 
Daegu Branch, Seongseo Industrial Complex)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February 26th that it 
would operate crackdow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
ers (referred as “UMW” hereafter). The joint crackdown en-
forcement by multiple governmental bodies this time will last 
for two months from March 2nd to April 30th. They plan to 
have some special operations at the worksites.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for three years, the industrial sites of agri-
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have seriously suffered 
from the shortage of migrant workers. But now, as the 
COVID-19 situation has been eased, it kicks out the UMWs 

who have worked silently during the hard COVID-19 period 
while it accepts hundreds of thousands of new migrant work-
ers.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which utiliz-
es the migrant workers when needed and discards them 
when not needed, is brutal. Currently there are about 400,000 
UMWs. Let’s look onto the reason why they have become un-
documented. Because the change of worksite is not allowed 
under EPS, a worker becomes undocumented if he or she 
runs away from a workplace. At the rural area, no allowance 
is paid even when they do night work or overtime work. If 
they escape from their designated workplaces because the 
level of wage is half than that of the workers’ at factories, they 
become undocumented. 
Is becoming an undocumented worker due to the fault of 
such individual migrant worker? Or is the legal system of Ko-
rea wrong? It’s not something that an advanced country 
should do;conducting crackdown toward UMWs indicating 
them ‘illegal’ because they do not keep the wrongful legal sys-
tem while not revising such law first. Isn’t this really a shame-
ful thing?
Don’t they need any UMWs? I really want to ask this question. 

The jobs that both Korean native workers and documented 
migrant workers like to evade are the jobs of UMWs. Without 
UMWs, Korean society will inevitably stop. Who do we com-
pete with for the jobs? The jobs at the sites with the worst 
condition are left for UMWs. UMW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ir home someday. They will rejoin their beloved families 
and friends. Thus, do not treat them as big criminals and stop 
the crackdown which arrests them in a violent way and then 
kick them out forcibly against humane way now. In Daegu, 
rallies to resist the crackdown have been held before the Dae-
gu Immigration Office at 11 in the morning every Friday since 
February 17th,, and various labor and human rights organi-
zations are taking turns for protest demonstrations.
I hope these protest rallies will spread out nationwide. We all 
are connected, so let’s do this protest nationwide together. 
Without protest, nothing is changed. Let’s make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proved with our 
struggle.
Stop the forcible crackdown and deportation right now! Legit-
imiz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bolish EPS that 
lacks the freedom of transfer of worksites! Fight!

We Oppose Crackdown &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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